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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출시 완료

아이패드 뒀다 뭐 하나,
MAXIM 안 보고?
※ 앱스토어에서 [ 맥심 ], [ MAXIM ] 을 검색하세요!

www.maximkorea.net

MAXIM 아이패드 독자를 위한 SPECIAL GIFT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우리금융아트홀

MAXIM 아이패드 앱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월호 8권 패키지를 보내주마! 

한 권도 빼놓을 수 없잖아?

     앱스토어에서 MAXIM 아이패드 앱
을 받는다. 

응모 방법

     010-5199-1182 로 사진을 첨부
한 MMS를 보낸다. 

     아이패드로 MAXIM 아이패드 앱을 
열고 있는 사진을 아무거나 찍는다. 

- 예 -

선물1 선물2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2장

공연을 볼 수 없는
독자에겐?

당첨자 발표  응모 문자를 발신했던 휴대폰 번호로 개별 연락하겠다. 주소는 그때 알려줘도 된다! 

무료 앱만 받아도 선물이 쏟아진다!
이벤트에 응모한 독자 중에 매월 50명을 추첨하여 아래 선물을 마구 쏘겠다.

iPhone에서 하나의 통합된

앱으로 MAXIM을 만나라!

무료 과월호가 짭짤하다!iP
ho
ne

iPad에서 동영상, 고화질 화보를 

화려한 인터렉티브 기능과 함께 

시원한 화면에서 즐겨라!iP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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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FEATURES42 LOVE 

시간대별 해수욕장 헌팅 전 
이렇게까지 가르쳐줬는데도 당신 
여름이 안 뜨겁다면 곤란해!  

76 서핑을 배우자(는건 핑
계고 실은 안구 정화 대작전)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핫 걸 
최혜연에게 서핑 가르쳐준다고 바
다에 데려가서 비키니를 입히고… 
그날은 정말, 휴우~ 뜨거웠지.

82 ICON 달인 김병만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진짜‘달인’

90 강한 남자 김동현
코리아 스턴건이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UFC 6연승을 향해 쏜다!

93 상암의 여신 한지은
FC서울 남성 축구팬들의 로망과 
함께   ‘공들인 화보’를 준비했다. 

98 공포 영화 생존 법칙
살고 싶나?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하라! 공포 영화 속 뻔한 법칙들

100 공군의 f(x) F-X 사업 
이놈의 전투기는 도대체 언제쯤 
지를 수 있단 말인가! 

104 MMA 링걸 
켈리 허처슨
트라이앵글초크, 여자들 싸움 
그리고 미끈한 엉덩이. 
이 화보에 다 있다.

110 WORLD WAR 
빈 라덴은 죽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114 MAXIM BRA 
모든 브라질 남성의 로망, TV 리포
터 모니카 아포르가 MAXIM 브라
질 판 커버를 장식했다.

나르샤
이렇게 쿨해도 되나요? 

68

삐리빠빠 삐리빠빠 삐리빠빠 빼리빠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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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276110

12 CIRCUS
 MAXIMUS
비키니와 미녀, 최고/최악의 야
구 중계진, 손가락 잘리면?, 돈
으로 똥 닦기, 코카 콜라의 125
년, 붕가붕가를 집대성한 위인 
열전, 박제에 미친 인간, 하마
와 악어의 한판 승부, 워터파크 
헌팅 지도, 외국어 욕 배우기

24 24 HOURS 
TO LIVE: 최효종 
   ‘영의정 게임’의 창시자, 최효종
도 죽음 앞에선 개그를 멈췄다.  

34 RATED
<트랜스포머3> 워리어 총집합, 
복날 극장으로 피신한 동물들, 
여름용 공포 앱, <와우:대격변> 
4.2패치 커밍 쑨, 건덕후 모여
라~ 건프라 월드 엑스포

40 MUSIC
정바비가 만난 찰진 밴드 몽구스

44 STUFF 
베가 레이서 VS 갤럭시S2, 땀
콸콸남에게 필요한 방수기어, 
최적의 여행 파트너 기어(어차
피 여잔 안 생겨), 제대로 된 총 
싸움을 위한 장난감 총 너프 건

55 MOTOR 
e스쿠터, MISS MAXIM과 BMW 
X3의 비키니 화보(차가 비키니
를 입진 않았어), 초식+육식=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국내 시
판 SUV 총정리, 악마와 에일리
언을 닮은 괴물 모터사이클

66 DRINK BEER
성경보다 오래된 맥주 이야기

120 STYLE
시원한 손목시계, MAXIM 선정
2011 SUMMER HOT STYLE, 남
자의 허리에 힘을 주는 벨트, 
태양 없이 하는 셀프 태닝, 수
분 충전 아이템

134 THE 
MAXIM PARTY
MAXIM 속 핫한 그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MAXIM PARTY! 
MAXIM GIRL을 스테이지 곳곳
에 숨겨놓았으니 눈 부릅뜨고 
어서 스캔해, 징징윙윙!

DEPARTMENTS CO
NTE

NTS

한혜린
<신기생뎐>의‘금라라’가 누군지 
궁금했지? 우리도 그녀 때문에 
주말마다 잠을 설쳤다!

84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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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USA Joe Levy

ESPAN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ć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i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c
Montenegro, Bosnia, Herzogovina, Fryom

TURKEY Ka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ryanov

GREECE George Fotinopoulos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ote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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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sa Con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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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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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가 뜨겁다.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연속 매진이다. 한국시리즈가 가까워질수록 이 열기는 점점 뜨거워

질 것이다. 한 달 전, 이 열기와는 무관하게 충격적인 비보가 MAXIM 편집부를 무거운 침묵에 잠기게 했다. 6월

호를 발행한 지 딱 하루가 지난 오후, 갑자기 고 송지선 아나운서의 이름이 검색 순위에 올랐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무수히 많은 추측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나는, 그리고 그녀를 직접 대면하고 함께 MAXIM 표지 촬영

을 진행했던 에디터와 스태프들은 차마 그 기사들을 열어보지 못했다. 

충격은 깊은 슬픔으로, 그리고 곧 분노로 바뀌었다. 온갖 매체들이 한 건 제대로 물었다는 듯, 자신이 뽑을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클릭 경쟁을 벌였다. 그녀의 사망이 사실로 확인된 다음 날, 어느 스포츠 신문

은 두산 베어스의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굳이 “OOO 역전 적시타로 자살 스캔들 악재 훌훌”이라는 자극적

인 헤드라인을 걸어 놓기까지 했다. 별의별 언론사에서 MAXIM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그녀의 미공개 화보 사

진을 달라는 거였다. 나는 전화기를 아예 내려놓았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인터넷 게시글과 SNS에는 추

모와 슬픔에 대한 글도 있었지만 그녀에 대한 가시 돋친 비난과 상스러운 글도 끊임 없이 올라왔다. 일 때문에 

인터넷을 쓰지 않을 수는 없기에 인터넷 창을 띄울 때마다 몹시 괴로웠다. 

진실이 무엇이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건 그녀는 우리에게 그저 변함없이 MAXIM의 여신이고, MAXIM은 

그녀 편이다. 그리고 우린 그녀를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녀가 떠나던 날 우린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빈소로 향했다. 빈소로 향하던 늦은 밤, 공기에 젖은 진한 라

일락 향기가 코를 감쌌다. 찡한 코끝이 더 저려왔다. 가만히 놓인 그녀의 영정 사진은 생전보다는 조금 더 편

안해 보였다. 

사무실에 돌아와 MAXIM은 그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그

녀의 마지막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추모 영상을 만드는 게 전부였다. 추모 영상을 만들던 

에디터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송 아나운서가 생전에 표지 촬영을 했을 때 캠코더를 들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신이 나서 영상을 편집하던 친구였다. 

홈페이지에 올린 추모 영상에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올려주었다. 저속한 입방아를 찧어대는 여느 인터넷 게시

판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함께 가슴 아파하며 차분히 그녀의 명복 비는 내용들이었다. 그녀를 향한 MAXIM 독

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무조건적인 응원을 조금만 더 빨리 전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해 그녀가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늦은 후회가 계속 마음 한 구석에 짐처럼 남아있다. 

에디터들 모두 그 짐을 굳이 떨쳐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나도 이 짐을 계속 가지고 가려 한다.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빕니다.

LETTER
FROM MAXIM

편집장

추모 영상 보기

MAXIM에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기억될 

故 송지선 아나운서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6 MAXIM JUNLY 2011

6. 8. 10.indd   6 2011-06-20   �� 3:56:17



       Dear any Apple's representative.

Hi.

I bought the I-Pad2 for its various apps and expectation 

for getting MAXIM(Korean edition).

However i can't! As far as i know, the Korean Maxim 

editor sent you the prototype of Maxim(on April,May) to 

you already,but you didn't approve its publishment on 

mobile yet. Why? In my opinion, Maxim is an informa-

tive magazine for both mem and women and if you allow 

it to be available on the I-Pad and I-Pad2 Apple would 

get more attentions. I hope the day i can read 

Maxim(Korean edition) on my I-Pad2 will come so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n advance.

Your friend

Yohan Seol, 

South Korea

MAXIM 아이패드의 신간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것이 

애플사의 늑장 검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직접 

애플 사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농담 삼

아 잡지에 영어로 호소문을 애플에 보내달라는 글을 

쓰셨을 수도 있지만 진짜 썼습니다! 애플이 소비자를 

우대한다면 이 글을 보고 빨리 맥심 한국판을 내보

내 주겠죠??^̂  그리고 담당자 메일을 저에게 알려주

시면 제가 직접 또 보내죠! 좋은 하루 되세요 맥심 편

집자님!̂  ̂설요한, e-mail 사연(temleyo)

▶ 정말 감사합니다 X 100! MAXIM은 정말 독자님 같은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덕에 지금처럼 꿋꿋

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담당자가 식겁

했겠네요. 메일을 보내셨던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모르

겠지만 MAXIM 아이패드 버전 4월호, 5월호가 한참 동

안 검수단계에서 썩고 있다가 두 권이 한꺼번에 릴리즈

된 적도 있는데요, 아마 독자님의 편지를 읽고 서둘러 

검수를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

립니다. 진짜~로!

Le
tt

er
s

어이 애플!

성인 잡지라니!
대학 입학하면서 예전에 모아두었던 맥심을 몽땅 싸

들고 기숙사로 들어갔다. 폭풍인기를 얻으며(나말고 

맥심이!) 절찬리에 대여 되었다.(영리를 취하지 않았

음을 알림) 하지만 이 녀석들이 화보 사진만 보고, 개

장수 냄새를 맡은 8월 똥개 염통만큼 쫄깃한 맥심의 

기사를 읽지 않는 거다. 그러고선 이놈들이 수박 겉

핥기 감상을 끝내놓고 나를 변태로 몰고 있다. 이 알

찬 내용의 맥심을 성인잡지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 

멍청한 녀석들은 맥심의 매력이 아름다운 처자의 사

진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있다. 에디터느님들과 편집

장느님의 노력에서 나온 쏠쏠한 기사가 바로 읽어두

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핵심인데 말이다.(클럽에서 

여자 건지는법 이런거 말고! 물논 유용하지..데헷) 결

국 이놈들 정독을 안 해서 클럽 가서 여자 못 건졌다. 

찜질방에서 자고만 왔다.

친구 놈들에게 여러 번 말해도 안 통한다. 이 놈들… 

신나게 볼땐 언제고. 맥심측에서 따끔하게 성인잡지

가 아님을 큰 글씨로 공표하였음 한다. 

맥심전도사 대전지부 강목사, e-mail 사연(4787)

▶ MAXIM은 성인잡지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죠. 

뭣도 아닌 것들이 성인잡지 운운할 때마다 저희도 참 답

답합니다. 엄연히 청소년도 구독하게 나온 잡지인데 말

이죠. 성인잡지는 서점에서 살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

니다. MAXIM 사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던 분 계

신가요? 없지요. 아마 친구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인터

넷 찌라시 때문일 겁니다. 요즘도 많은 인터넷 찌라시들

이 MAXIM 관련 이슈만 나오면 ‘성인잡지’라는 단어로 

클릭질을 유도하거든요. 지난 5월 걸스데이가 강림했을 

때도 MAXIM을 본 적도 없을 듣보잡 찌라시의 인턴 기

자 지지배가 ‘걸스데이가 성인화보를 찍었다. 막장행

보’라며 낚시기사를 쓰는 바람에 분노 

폭발했었죠. 어떻게 할까요? 표지에 

성인잡지가 아니라고 쓸까요? 아

니면 10만여 MAXIM 독자들이 한

번 날 잡고 서울에 모여 무늬만 

기자인 베끼기 전문 인터넷 찌

라시스트들을 척살하는 게 

더 깔끔할까요? 우린 준비

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성 에디터 & 두산 임태훈
난 가끔 기사에 모델로 등장하는 김희성 에디터가 참 

대단하다고 본다. 착한 하드웨어와 재치있는 소프트

웨어의 완벽한 조합. 맥심 측은 반드시 그녀에게 모

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박한빛누리 

씨가 남자라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했다 )Maxim(Korean edition) on my I-Pad2 will come so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쫌 기다리라고!

이런 게 성인지!

문제의 김희성 에디터

스마트폰으로
사연 보내기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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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방법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텔레파시 접수: 에디터에게 텔레파시를 쏘아라. 
정 어려우면 산에 가서 봉화를 올리도록. 진짜 된다!

독자 사연 응모

무슨 내용이든 좋다. 다 받아주겠다.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연을 보낸 1인을 선정하여 이번 달엔 갸스비 훼이셜 워시 아이

스 쿨링 젤 150g(폼 클렌징 포 맨)을 선사하겠다. 얼굴 개운하게 

박박 닦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사연도 우린 다 읽는다. 다만 수컷의 벗은 몸 사진 따위는 이제 

제발 그만 좀 보내라. 부탁이다. 대체 뭐가 문제야? 응?

아… 이번 달에도 에디터가 병신 같은 오
타를 내고 말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군
기가 빠진 것 같아 이번 여름 지옥 같은 
극기 훈련을 보내 “오타를! 내지말자!” 를 
외치며 PT체조를 500번쯤 시키겠다. 지
난 달엔‘애정을 실어’ 라고 써야 할 것
을 ‘애정을 싫어’라고 썼다. 에디터들의 
국어 실력이 딸리진 않는다. 다들 한국
어능력시험 1%대의 능력자들이지만 3일
쯤 잠을 안재우고 원고 독촉을 하면 뇌가 
계란 흰자 마냥 하얗게 굳는 모양이다.

무슨 내용이든 좋다. 다 받아주겠다.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갸스비 훼이셜 워시 아이

을 선사하겠다. 얼굴 개운하게 

박박 닦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사연도 우린 다 읽는다. 다만 수컷의 벗은 몸 사진 따위는 이제 

사죄의 글

쏘리,쏘리!

옛다, 선물

무슨 내용이든 좋다. 다 받아주겠다.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슨 내용이든 좋다. 다 받아주겠다.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리고 지난호는 임태훈 디스기사가 속 

시원했다. 개나리 찌질한 샛길.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된 책이지만 잘 까

주어서 속시원하다. 인과응보라고 나중

에 얼마나 잘먹고 사는지 두고 보겠다.

Tim , e-mail 사연(jhb1023)

▶ 우린 이 사연이 김희성 에디터의 자작

극이라는 의심 아래 그녀를 몹시 추궁하고 

있다. 모델비를 달라니! 솔직히 자작극은 

아닌 것 같으나, 그녀를 몰아가는 것이 참 

재밌기 때문에 계속 추궁할 생각이다. 그

녀의 누명을 풀고 싶다면 Tim 당신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증명하기 바란다.(그리고, 

박한빛누리는 더러운 사내자식이다) 

디스 기사가 나간 후 몇몇 두산 골수쟁이들

이 우리 임 오빠를 욕했다며 편집부로 협박

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고소를 한다더

니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끈기 없긴.   
   

국무총리실 MAXIM독자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국무총리예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입니다. 집은 어머니의 핍박이 심

해, 사무실에 맥심을 편히 읽을 비밀공

간을 마련했습니다. 제 직장 동기들은 

여자가 훨씬 많아서 맥심에 호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인기폭발입니

다.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이 맥심을 열

독하고 있는데 왜 우리 회사는 맥심이 

여자에게 더 인기있는지 궁금합니다. 

투명방패, 문자 사연 (1192) 

▶ 원래 그렇다. 여자가 MAXIM에 빠지면 

약도 없다. 실제로 MAXIM독자의 15%를 

차지하는 여성 독자들이 남성들보다 더 열

성적이기도 하다. ‘브랜드 별 핸드백 콜렉

션’이나 실리는 잡지만 보다 MAXIM을 보

면 얼마나 재미지겠나? MAXIM에도 남자

에디터보다 여자에디터가 많다. MAXIM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말뚝을 박아버린 거

다. 많은 여자들이 읽기도 전에 도색 잡지

라는 오해를 한다. 여자를 MAXIM독자로 

만들려면 슬쩍 한권을 빌려 줘라. 며칠 후 

그녀는 다음호를 요구하게 될 거다. 

근본적인 차이

직장 동료는 GQ를 본다. GQ에서 이번에 

부록이 나왔던데 ‘HOW TO BE A GEN-

TLEMAN’이라고 써 있었다. MAXIM이 

쓰는 문구인 ‘BAD GUY’S BIBLE’과 컨

셉이 참 달라서 씨익 웃었다. Tim

10 MAXIM JUN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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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더 보고 싶다면

           에이프릴 
              볼비와의

첫 데이트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코
믹 드라마 <드롭 데드 디바(Drop 
Dead Diva)>를 빛내는 아름다운 
그녀가 해변에 누웠다. 아, 그저 모
래알이고 싶어라. 

실제로 모델로 활동하고, TV 드

라마에서도 모델로 나온다. 당신 

같은 여자와 사귀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난 사실 마이너한 언더도그 스

타일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

겐 없는 유머 감각과 풍부한 교

양을 갖춘 그런 남자들에게 끌리

는 편이다. 

시트콤 <세 남자의 동거(Two and 

a Half Men)>에 같이 출연했던 배

우들을 놓고 보자면, 찰리 신보다

는 존 크라이어 쪽을 택하겠군?

맞다! 존 크라이어의 좀 찌질한 

캐릭터가 내 타입에 가깝다.

유후!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럼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야 좋을까?

멋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스

파게티와 미트볼을 먹고 싶다. 

그리고 레드와인을 마시는 거다! 

좋다! 난 와인을 입에 달고 산

다. 와인은 병 모양, 코르크 마개

를 따는 것, 향을 맡는 것 등등 모

든 면에서 감각적이다. 약간 잘

난 체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와

인을 아는 사람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캐스 앤드 킴(Kath & Kim)>에

서 스트리퍼로 나왔다. 와인을 마

시고 함께 스트립 클럽에 가는 건 

어떨까?

한 1년 정도 사귄 사이라면, “그
래! 우리 미친 짓을 같이 해보자!” 
고 할 거다. 그런 것도 난 무척 좋

아하니까. 하지만 첫 데이트에서

라면 좀 그렇다. 

쳇, 아쉽지만 그럼 평범한 클럽

에 들르자. 

흠, 나는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영

화배우, 무용가)의 춤을 기대하고 

있는데, 클럽 안에 남자들이 추는 

춤은… 딱히 정해진 답은 없지만 

늘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 

만약 우리의 춤동작이 당신 보기

에 별로라면, 어떻게 할 건가? 때

릴 건가?

좀 구식이긴 하지만 나는 나를 위

해 차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남자

를 사랑한다. 팁을 잘 주는 관대

한 남자는 언제나 먹히게 마련이

지. 젠틀하고 고전적인 매너남이 

좋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여자가 

되고, 당신은 나의 남자가 된다. 

PHOTOGRAPH BY JIM MALU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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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볼비
생년월일: 

1980년 7월 30일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전작: <세 남자의 동거>에서 

앨런(존 크라이어 분)의 우

둔한 전 부인

현재 출연작: 코믹 드라마 

<드롭 데드 디바>에 섹시녀 

스테이시로 등장

독특한 남성관: 존 말코비치

독특한 취미 생활: 뜨개질 

“내가 한가한 해엔 내 주변 

모두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도리를 받게 된다.”
트위터 뉴비: “온라인 친구

를 찾고 있다… 근데 이렇

게 말하니 하나도 안 섹시

한 사람 같잖아!” 
@aprilthebowlby

비키니 Lenny (nubiaswimwe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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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중계진 
   BEST&WORST
맥주의 치킨마냥 프로야구의 흥을 돋워주는 남·남 커플 최강자전! 
가장 찰진 입맞춤을 하는 이는 과연 어느 커플일까? BY 김상헌

한명재+이순철=명품중계

최춘식+김상훈=전파 낭비

더 이상 거칠 게 없다. MBC 스포츠+의 터줏대감 허구연 해설위원 때문에 주로 평일 경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아쉬울 따름. 이들 조합을 맛보고 나면 다른 중계진은 그저 밍밍하게 느껴질 거다.

최춘식 캐스터의 유일한 미덕은 홈런이 넘어갈 때 시원시원한 목

소리로“크다! 크다!”를 외치는 것뿐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뻔

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열을 올리다 투수가 타자를 삼진으로 돌

려세우기라도 하면“통했습니다!”라는 멘트를 던지는 게 고작이

다. 타격왕 출신 김상훈 해설위원은 한술 더 뜬다. 그의 어록 중에

서도“투수가 던질 공은 직구 아니면 변화구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와 볼 카운트 스리볼 상황에서“지

금은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해요”는 단연 최고다. 심지어“주자가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나죠”라는 엄청난(?) 해설로 정점을 찍었다. 아저씨! 중요한 상황에서‘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맥

주를 차갑게 마시려면 냉장고에 넣어둬야 한다는 말만큼이나 당연한 거라고. 응?

개킹카 한명재 캐스터
“원-뜨리” 발음으로 유명한 한명재 캐

스터는 경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선수들의 정보에 해박하다. 네티즌의 따끈따끈

한 유행어도 적절히 활용해 야구 보는 재미를 200% 

끌어올리는 것 역시 그의 매력이다. 2009년 한국시

리즈 7차전에서 기아가 나지완의 극적인 끝내기 홈

런으로 우승을 거둘 당시 그저 “기아 우승!”만 주절

거리던 타사의 병맛 중계진과 달리 한명재 캐스터

는“기아 타이거즈 우승! 나지완이 해결사였습니다. 

12년 만에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홉

수를 푸는 데 꼬박 12년이 걸렸습니다. 기아 타이거

즈의 10번째 우승입니다”라는 매끄러운 멘트를 날려 

그가 왜 ‘개킹카 캐스터’인지를 몸소 증명했다. 우승 

순간을 영상으로 소장하고픈 기아 팬들이 그가 중계

했던 영상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한마디로 

그가 없는 야구 중계는 앙꼬 없는 찜빵.

모두까기 인형 이순철 해설위원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깐다고 해서 붙

은 별명이‘모두까기 인형’이다.‘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뻔한 소리만 늘어놓는 다른 해설

자와 달리 이순철 해설위원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

으면 시원하게 까버린다(안타를 친 타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안타를 맞은 투수를 까는 일이 많을 정도). 

2011년 시즌 첫 승을 거둔 윤석민 선수와 나눈 수훈 

인터뷰가 대표적이다. 첫 승 축하 인터뷰였음에도 이

순철은“직구 구속도 좋은 녀석이 계속 변화구만 던

지는 이유가 뭐야? 그러다 너 직구 구속 떨어지면 X

된다”라며 폭풍처럼 까댔고, 윤석민 어린이는 순식

간에 야단맞는 아이가 되었다. 이 인터뷰를 본 수많

은 야구팬은 역시 명불허전이라며 모두까기 인형의 

포스에 엄지를 치켜들었다. 선수 시절 친정 팀을 다

소 아끼지만, 재능이 있는 선수라면 소속팀을 떠나 

한없이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훈훈한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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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완소 한명재도 15년 전 즈음 잘 알지 못하는 

WWE 레슬링 중계를 하느라 진땀 흘린 적이 있

다. 지금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다.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잘나가고 있지만 LG 감독 

시절에는‘순페이’라고 불리며 팬에게 조롱당한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다. 

야구 중계 최악의 조합!

＞양신은 순발력이 다소 떨어지나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수 시절 데이터가 따끈따

끈한 데다 예능감이 좋아서 만담식 해설을 

좋아하는 야구팬에게 인기가 높다. 게다가 해설에 묻은 진

한 사투리도 정감 간다. 얼마 전 넥센 투수 김대우의 데뷔

전에서“김대우 선수!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는 폭풍 드

립으로‘넥센 홈쇼핑의 양신 호스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 SBS 간판 임용수 캐스터는 베테랑답게 호

쾌한 목소리, 안정적인 게임 중계가 인상적이

다. “3루! 3루! 3루! 3루에서 세이프!”라는 멘

트가 트레이드마크. 얼마 전 고인이 된 송지선 아나운서를 

많이 아끼던 그는“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

겨 야구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떠오르는 샛별

NICKNAME 

임용수-양준혁 콤비

작두 탈 때가 좋았지: 하일성 해설위원

KBO 사무총장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전매특

허인 상황 예측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 

사실“야구 몰라요”라는 어록을 남기며 잘나갈 때

도 자료나 이론보다는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

는데, 지금은 90년대 시절 멘트인“예상대로네요”

만 연발 중이다. 최근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데이터

를 분석할 줄도 아는 선수 출신의 해설위원이 치고 

올라오면서 힘이 부치는 느낌마저 든다. 역시 세월

에는 장사가 없다. 

소속: 기아 타이거즈 

이름: 김선빈

별명: (    ) 

힌트: 바르셀로나에 메

시가 있다면, 무등골 기

아에는? 

소속: 한화 이글스

이름: 유원상

별명: (    ) 

힌트: 이 녀석이 잡힐 가

을철에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소속: 삼성 라이온즈

이름: 신명철

별명: (    ) 

힌트: 그가 타석에 등장

할 때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가 흘러나왔다.

 

소속: LG 트윈스

이름: 이병규 

별명: (    ) 

힌트: 수비하는 모습이 

라면 사러 가는 아저씨 

같아서!

빼쓰볼 퀴이즈
네티즌의 센스가 돋보이는 선수들의 별명을 
모아봤다. 당신이 진짜 야구빠라면 이 정도 
퀴즈쯤이야 껌이겠지? 

[정답] 무등 메시, 유혹의 명철신, 유전어, 라뱅

독일어로 “똥이나 처먹어” 가 뭐지?

해외여행 가기 전, 설사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당연히 

외국어 욕 사전 앱이지! 아이폰엔 ‘The Little Book of Essential 

Foreign Swear Words ’, 안드로이드에는 ‘ Multi-Language 

Curse Word ’ 등이 있다. 너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구나! 

외국어 욕 미리 익히기

스마트폰이 없어? 좌절하지 마라. www.youswear.com에 

들러 전 세계 언어로 욕을 미리 배우고 여행을 떠나자. 참고로 

이곳의 한국어 코너엔 “ jotbab” “um chang sae kki ” 등 생

생한 육두문자가 있으니 외국인 친구에겐 알려주지 말 것.

이달의 
부스러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 부스러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 

��_1p_Circus_������.indd   14 2011-06-19   �� 10:31:45



JULY 2011 MAXIM 15

놀이 기구는 접어라

무슨 타워 래프트니, 무슨 블라스트니하는 놀이 기

구가 타고 싶어 환장할 지경이겠지만 오늘밤 더 좋

은 걸 타려면 제발 참아라. 기구 앞에 줄 서서 1시간

씩 날리고 나면 한정된 사냥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놀이 기구 타는 곳에 괜찮은 사

냥감은 절대 없다. 시끄러운 애새끼들이나 그 애새

끼들을 건사하러 오신 아줌마들, 끼리끼리 무리지어 

온 오크녀가 눈앞에 펼쳐질 거다. 간간이 훌륭한 상

품도 끼어 있긴 하지만 그녀는 아마 이곳에서 수컷

을 건질 생각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마인드가 

틀려먹은 거다. 형 말 듣고 우선 짝짓기 상대부터 찾

아라. 암컷 무리랑 쪼인이 되고 나서 놀이 기구 타러 

다녀도 늦지 않다. 어차피 밤까지 이빨만 깔 수도 없

는 노릇이고, 함께 기구를 타러 다니다 보면 친밀도

도 빨리 높아진다.    

황금 어장은 여기

그렇다면 오픈 마인드를 지닌 핫 바디의 걸들은 대

체 어디에 서식하고 있단 말인가? 

멀리서 찾지 마라. 메인 풀 주변에 선베드를 쫙 깔아

놓은 곳. 바로 여기다. 고기잡이로 치면 여기가 바로 

난류와 한류가 쳐 만나 식용 어종이 우글거리는 대

륙붕이란 말이다. 당신처럼 발정 난 수컷을 기다리

는 암컷은 이곳에서 섹시한 수영복을 차려입고 당신

에게 여지를 주기 위해 물에도 안 들어가고 얼쩡대

고 있다. 정말이다. 수컷 낚시에 도가 튼 여자 에디터

도 말한다.  “작업 걸 거면 쭈뼛대지 말고 제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살이 다 익어버릴 지경이다.”  

이제 알겠나? 

진정한 노다지 밭, 
흡연 구역

전체 금연인 워터파크에는 별도의 흡연장소가 있다. 

대체 야외에서 왜 금연을 시키고 지랄인지 열은 좀 

받지만 MAXIM 독자는 다들 교양이 넘치니 투덜대

지 말고 스모킹 존으로 가자. 왜냐고? 여기가 의외로 

수확이 짭짤한 황금 어장이니까. 에디터의 다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이곳 스모킹 존에는 잘 노는 누님들, 

남자 좋아하는 까진 걸들이 우글댄다. 성능 좋은 라

이터는 필수다. 워터파크의 특성상 부싯돌이 젖어서 

라이터가 안 켜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라이터가 젖

어 난감해하는 그녀에게 멋지게 불을 붙여 내밀자. 

그녀가  “고맙습니다” 하면 이제 멍석은 다 깔린 거

다.  “일행 있으세요?” 따위의 싸구려 멘트를 안 날려

도 된다는 게 어딘가? 담배 얘기만 해도 30분은 이

빨 반주가 가능하다. 흡연 구역은 아마도‘담배 피우

기 참 힘들다’는 공감 주제를 통해 짝짓기를 원활하

게 시켜주려는 워터파크 측의 배려가 아닌가 싶다.

워터파크는 애연가에게 가혹한 공간이다. 더울 때

도 시원할 때, 배고파도 배불러도, 여자가 예뻐도  

구려도, 모든 희로애락에 담배가 필요한 우리에게   

‘전체 금연’ 이라니! 하지만 어차피 야외에서 안 걸

리면 그만인 법, 기왕이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담

배를 가져간다면 구석구석 외진곳에서 끽연이 가

능하다. 그런 담배가 어딨냐고? 여기 있지 바보야. 

그럴 줄 알고 THE ONE에서 워터파크 시즌에 딱 

맞춰 연기와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인 THE ONE 

etipac(에티팩)을 출시했다. 

그녀도 당신처럼 문득문득 담배가 땡긴다. 특히 스릴  

만점 기구를 타고 나서 즐후땡, 야외 레스토랑에서 시

원한 생맥주를 한 잔 빨고 식후땡은 막을 수 없는 자

연의 섭리가 아닌가! 그녀를 끌고 

머나먼 흡연 구역까지 걷지 

말고 센스 있게 THE ONE 

etipac을 내밀자. 손에 담배 

냄새가 거의 배지 않으니 그

녀의 볼을 터치할 때 바비큐 

냄새가 나지 않고, 키스할 때 

주둥이에서 썩은 장내가 올라

오지도 않는다. 에티켓 만빵남

이 되고 싶다면 필히 탑재할 것.

워터파크 원나잇을 원하는 남녀의 은밀한 눈짓이 꼭 밤거리에서만 오가는 건 아니다. 
대낮부터 클럽에서보다 더 많이 속살을 드러내고, 옷차림만큼이나 풀어진 
마음상태로 짜릿한 일탈을 꿈꾸는 곳. 바로 여기다. BY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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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etipac

전체 금연인 워터파크에는 별도의 흡연장소가 있다. 무슨 타워 래프트니, 무슨 블라스트니하는 놀이 기

틀려먹은 거다. 형 말 듣고 우선 짝짓기 상대부터 찾

아라. 암컷 무리랑 쪼인이 되고 나서 놀이 기구 타러 

다녀도 늦지 않다. 어차피 밤까지 이빨만 깔 수도 없

는 노릇이고, 함께 기구를 타러 다니다 보면 친밀도

도 말한다.  “작업 걸 거면 쭈뼛대지 말고 제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살이 다 익어버릴 지경이다.”  

이제 알겠나? 

센스 있는 담배 선택

JULY 2011 MAXIM 15

만점 기구를 타고 나서 즐후땡, 야외 레스토랑에서 시

원한 생맥주를 한 잔 빨고 식후땡은 막을 수 없는 자

연의 섭리가 아닌가! 그녀를 끌고 

머나먼 흡연 구역까지 걷지 

말고 센스 있게 THE ONE 

etipac을 내밀자. 손에 담배 

냄새가 거의 배지 않으니 그

녀의 볼을 터치할 때 바비큐 

냄새가 나지 않고, 키스할 때 

주둥이에서 썩은 장내가 올라

오지도 않는다. 에티켓 만빵남

이 되고 싶다면 필히 탑재할 것.

그렇다면 오픈 마인드를 지닌 핫 바디의 걸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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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기술
엄마는 늘 말씀하셨다. “남자애들은 어찌나 부잡스러운지 솜이불에서 굴러도 꼭 어딜 다친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절단 부상을 피하는 법보다 절단된 걸 살리는 법이 더 필요하다.

 잘린 손가락 보관하는 법
까불다가 손가락을 날려먹었나? 어차피 친구들은 비웃기나 하지 도와주진 않을 거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수밖에. 자, 뭘 어떻게 해야 손가락 병신을 면할지 응급의학 전문의 헨더슨 맥기니스 박사의 가르침을 들어보자.

가장 중요한 건 지혈이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부위를 멀

쩡한 손으로 꽉 압박하라. 아니면 양말이나 티셔츠를 물

에 적셔 거기에 갖다 대고 압력을 가하라. 좀 아플 거다. 

당연하지만.

당신이 가는 곳에 술과 음식이 빠질 리 없으니 아이스박스

와 지퍼락 봉지가 있을 터. 천으로 싼 손가락을 지퍼락에 

넣고 윗부분을 꽉 잠가 방수가 되게 한다. 명심할 것: 손가

락을 촉촉하게 보관하란 얘기지 물에 불리는 건 금물! 이제 

아이스박스에 얼음물을 넣고, 봉지를 담는다.

다친 손을 심장보다 높이 들면 피가 분수처럼 뿜는 걸 막

아준다. 이제 잃어버린 손가락을 찾자. 찾은 손가락은 잘 

씻어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싸라. 티셔츠면 족하다. 근

데 당신, 옷은 입고 다니지? 

자, 이제 병원에 가자. 봉지 속 손가락이 쓸모 없어지기까

지(혹은 친구가 술에 취해 그걸 안주로 착각하기까지) 5시

간 남았다. 널널하다고?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폭발로 

인한 조직 손상을 완벽하게 복구할 가능성은 5%도 안 된

다. 그러니까 폭죽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써있잖아! 바보! 

STEP 1

STEP 3

STEP 2

STEP 4

ILLUSTRATIONS BY CHRIS PHILOPOT

TRAVEL

짐바브웨로 오세요!
집에서 팽팽 놀면 뭐하나요. MAXIM이
괜찮은 여행 상품 하나 추천해드려요.

30

성인 사이트 이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퍼센

트는 무려 30%. 랭키닷컴이 국내 5대 성인 사

이트의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다. 그녀의 보디 

어택 신기술이 화수분처럼 솟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

SHOCKING NUMBER

엄마, 여
기 

무서
워....

. 

  타
, 탈

출을
..

 돈으로 똥 닦기

짐바브웨달러는 한마디로 똥값입니다. 2008년 빵 한 덩어리

가 7억~3조 달러였죠. 당시 우리 돈 1원이 3,546만 1,500짐바

브웨달러니, 담배 1갑이 886억 5,375만 달러인 셈이에요. 통화 

체계가 개판이라 숫자 개념만큼만은 대인배인 그곳 아이들에

게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가르쳐봐야 비웃음만 산다니까

요. 몇 번의 화폐개혁을 거쳐 현재 1짐바브웨달러는 우리 돈 3

원 정도랍니다. 남자라면 시원하게 돈으로 똥 한번 닦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긍정의 파워 충전

여기선 ‘전국 추남 선발대회’도 열려요! 올해 우승자는 상금으

로 우리 돈 약 20만 원과 대회 당일에 쓴 카펫을 받았죠. 당신

도 국위 선양과 자신감 충전, 두 마리 토끼를 짐바브웨에서 잡

아보세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과거로의 시간 여행

과거 여행이요? 타임머신 필요 없어요! 짐바브웨로 오세요. 아

직 독재가 현재진행형이거든요! 세계 최악의 독재자 무가베 대

통령(87세)의 31년 집권은 놀라울 따름이에요. 짐바브웨 국민의 

61%는 평생 무가베 외의 대통령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무가베 

덕에 짐바브웨의 실업률은 85%에 육박하고 물가상승률이 연 

10억%가 넘으며 콜레라로 3,800명이 사망하는 등 블록버스터

급 악재가 풍년이었죠. 그러나 무가베 자신은 명품 쇼핑을 즐

기는 쿨한 남자예요. 영부인(42세)은 화끈한 여자라서, 무가베

의 베프와 5년 동안 떡을 쳤죠. 독재의 향수가 그리운 갑갑한 

분들, 바로 이곳, 독재의 메카 짐바브웨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100조 달러 득템

동그라미 14개 찍힌 지폐 보셨어요? 통큰 나라 짐바브웨는 

2009년 100조 달러 지폐를 발행했어요! 생후 14일 만에 폐기된 

이 경악스러운 지폐는 요즘 온라인에서 4,200원에 팔리지요. 

현지에 와서 메이드 인 짐바브웨를 꼭 확인하세요! 

맥심 1권 
주세요

말에 대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언어도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 마치 똘똘이처럼. 아야파네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2명뿐인데, 그 둘이 원수지간이라 서로 말을 하지 않

는다. 결국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멸종 위기가 닥친 셈. 누

구 혹시 아야파네코어로 ‘아이러니’ 가 뭔지 아는 사람, 손?

가장 화끈한 폭파 장면

영화사상 가장 대규모의 폭발 신, 그것도 배우들이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폭

발 장면은 <트랜스포머 2> 중 사막에서의 전투 장면이다. 물론 당신은 메건 

폭스가 슬로모션으로 가슴을 출렁이며 달려오는 모습 때문에 폭발 따위 기

억에도 없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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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언제나(Always) 코카콜라를 즐기다(Enjoy) 보니 125년이나 지났네?

기념 특별 한정판, 어디 구경이나 해보자고.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다 

보면 차가운 콜라가 간절해지지. 

인정해! 우린 모두 중독됐어!

BY 송종민

Hutchinson 
bottle (1899)
최초의 콜라 병.

오리지널은 마개도 

유리였다. 

그걸 못 참고! 

콜라의 아버지 펨버턴은 콜라의 기념

비적 성공을 보지 못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코카콜라 사업권을 일찌감치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코카콜라 원

액에 대한 특허는 죽기 직전 아들에

게 물려 주었다. 그러나 이 멍청이는 

아버지가 눈을 감기도 전에 자신이 받

게 될 특허권을 벌써 다른 이에게 홀

랑 팔아 넘겼다. 처음에는 좋다고 그 

돈으로 술 마셨겠지만 나중엔 눈물 좀 

흘렸을 거다.

이름의 비밀

펨버턴의 경리 사원이었던 프랭크 M. 

로빈슨은 코카 잎과 콜라 열매 추출

물 음료라는데 착안해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스펜서 서체의 흘림 

로고까지 디자인해주었다. 그가 디자

인한 로고는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쓰이고 있다.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이

터널 레거시’라고 하지. 

따라 하지마

애플 뒤에 옴니아 나오듯 코카콜라가 

인기를 끌자 모방 제품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코카콜라는 어둠 속에서조

차 남들과 차별화되는 보틀을 원했고 

1915년 알렉산더 사무엘슨이 코코넛 

열매의 실루엣을 활용해 만든 컨투

어 병이 등장했다. 여성의 섹시한 몸

매를 닮아 자꾸만 쓰다듬고 싶어지

는 S라인 보틀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코카콜라를 돋보이게 해줬다.

영국 코카 
콜라가 
125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한정 
패키지

Samuelson contour bottle (1915) 
알렉산더 사무엘슨이 디자인한 최초의
컨투어 병. 특허도 출원되어 있다.

각국의 125주년 
기념 보틀 모음

Welch's (웰치스)

토마스 웰치는 독실한 교회 신자였는데, 

금주하라는 교리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으로 와인을 쓰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

는 직접 무알코콜 와인을 제작했는데 그 

제조법을 물려받은 아들이 포도 주스로 

내놓아 큰 인기를 끌었다.

Qoo (쿠우)

어른이 맥주를 마신 뒤 푸하~라고 말하

니, 아이라면 쿠우~ 장난하냐? 장난해?

게토레이

플로리다 풋볼팀 게이터(Gator)가 매번 

후반전에 기운이 달려 게임에 지자, 플

로리다 의대가 전해질 흡수가 빠른 음료

를 개발해 우승을 도왔다. 게이터를 돕

는(aid)다는 뜻이다.

미린다

에스페란토어로 행복이란 의미. 난 여태

껏 미란다로 알고 있었는데... 털썩.

마운틴 듀

촉촉함을 연상시키는  산의 안개’

한국 한정판

만들기 싫으면 
그냥 만들기 싫다고 
말로 하지 그랬어. 

프랑스 한정판 

빈티지 핀업걸로 꾸며진 프랑스 한정판. 
그땐 저게 MAXIM만큼 야했다는 거 아냐?

빈티지 우드 케이스
올드 코카 콜라 로고와 최초의 코카콜라 
광고 문구가 쓰여져 있는 그럴듯한 우드 
케이스. 아우 탐나!

이름을 보면 시작이
보인다

홍콩  JAMES JARVIS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제임스 자비스는 
코카 콜라와 함께한 6가지 행복의 순간
을 표현했다. 

스파이더맨은 전자발찌의 아버지

전과자의 몸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걸 처음으로 허가한 사람은 미국 

뉴멕시코 주 판사 잭 러브다. 그는 신문에서 만화 <스파이더맨>을 보다가 

악당이 히어로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추적하는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었

다. 어머니, 절 판사로 키우시려면 매일 만화방 비 5천 원만 주세요.

그어야 사는 사람들

<신의 퀴즈 2> 1화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손목을 긋는 장면이 나온

다. 은 손목을 긋는 등의 자해 짓거리를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죽기 위

해서가 아니라 피를 흘려 살아 있음을 느끼기 위함이라고. 해외에는 실제

로 ‘리스트컷’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생겼다. 이 사람아, 헌혈을 해, 헌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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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구설의 선두 주자 베를루스코니

(74)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모로코 

출신 17세 소녀 댄서 루비(본명: 카리

마 엘 마루그)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절도 혐의로 체포

된 루비를 총리가 석방하라고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까지 덤으로 얹

어서. 총리는 이를 부인했지만 사람

들은 ‘뭐 이 양반 육봉이라면 그럴만

하다’고 믿는 분위기다. 

세계는 지금 
      붕가붕가 중!

에그머니! 영감님, 그거 좋은 건 알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남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놈일수록 개차반 짓거릴 하는 경우가 
많다. 노스웨스턴 대학 갤린스키 교수팀은 
남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오만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을 지휘한 적이 있는 사
람들에게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을 보여줬
는데, 대부분 사진 속 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 즉 오만할수록 남의 의사, 
감정 따위 조또 신경 안 쓴다. <뉴욕타임스>
는 이를 소개하며“우월감에 빠진 이들은 ‘난 
특별하니까 뭘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해 위
험한 일을 저지를 경향이 보통 사람보다 높
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이런 놈들 대가리를 
확 똥물에 데치면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알
아보는 연구는 누가 안 하나?

프랑스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를 지낸 스트로스-칸 영감

이 지난 5월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여직

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가 터졌

다. 피해자 옷에 말라붙은 정액이 칸 

영감탱이 것임이 밝혀져 사건은 급물

살을 탔다. 재판에서 칸 본인은 “합의 

하에 거행된 오럴 섹스였다”며 무죄

임을 주장하고 있다. 돈이 썩어나게 

많은 칸은 지구에서 가장 비싼 최강

의 변호인단을 꾸려 이 사건을 진화 

중이다.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 포르노 

배우가 갑자기 튀어나과 그와 쓰리섬

을 즐겼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이 망

측한 육봉 토네이도의 끝은 과연 어

디까지일까?  

지난 2월, 뉴욕의 바바리맨 크리스토

퍼 리 전 공화당 의원은 채팅에서 만

난 여자에게 상체 누드 사진을 보낸 

게 뽀록나서 물러났다. 얼마나 사진이 

별로였으면!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 

주지사는 원정 성매매로 옷을 벗었고

(벗는 게 습관?), 그다음 주지사 데이

비드 패터슨은 다수의 여인과 불륜을 

맺은 ‘문란 보이’   였다. 뉴욕의 민주당 

하원의원 에릭 마사는 남자 보좌관을 

쪼물딱하다 걸려서 짤렸고, 작년에 공

화당의 뉴욕 주지사 후보로 나선 칼 

팔라디노는 지인들에게 오바마 대통

령 부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메일

에 포르노를 첨부하여 주변에 투척해

서 욕을 먹었다. 흠… 바본가?

▶ 붕가붕가, 넌 어디서 왔니?
옛 아프리카에서 남을 놀릴 때 쓰는 말
이었다는 설,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
현에서 비롯했다는 설 등이 분분하다. 
보통 발정 난 수캐가 여기저기 교미하
려 드는 걸 ‘붕가붕가’라고도 하는데, 
영어 신조어 사이트 ‘어번 딕셔너리’
는 “어원이야 어찌됐든 권력자가 여러 
여성과 즐기는 알몸 놀이”라고 정의하
자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옆에 계신 분
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붕가붕가!  

▶ 빵꾸똥꾸보다 강한 중독성 

    붕가붕가 파티
빵꾸똥꾸를 읽던 앵커들이 터진 웃음
을 참으려고 거의 울면서 뉴스를 진행
하던 사건을 기억하나? 최근 1년간 세
계 언론은‘붕가붕가’가 지배했다. 
이탈리아 총리를 궁지로 몬 10대 댄서 
루비가 언론에다 “총리님 초대로 붕가
붕가 파티에 갔쪄욤”하고 폭로한 순간
부터 말이다. 붕가붕가 파티엔 유명 인
사와 미녀들이 초대되어 질펀하게 춤
추고 노는 떡판이 펼쳐졌다고. 

▶ 나는 붕가붕가다
이야기가 돌고 돌아, 총리가 미친 색정
광 영감탱이로 전락할 무렵 그의 지인
인 독일 배우 사비나 베간이 나서서 
“사실은 내가 붕가붕가다”고 말했다. 
뭔 뻘소린고 하니 친구들이 자기 이
름을 장난스럽게 ‘붕가붕가’라고 부
르는데, 이 별명 때문에 자기가 총리
를 위해 연 파티가 붕가붕가 파티로 오
해받았다고 해명하는 거다. 님하, 너
무 늦었음. 

▶ 붕가붕가 토핑 피자
오는 7월 영국 런던에 붕가붕가 피자집
이 생길 예정. 창업자 찰리와 던컨은 개
업식에 루비를 초청했고, 붕가붕가 파
티에 참석한 여자들 이름을 딴 칵테일
을 판매할 거라고 밝혔다. 벽은 온통 총
리와 관련한 사진과 기사로 장식하겠
다고 밝혔다. 붕가붕가 토핑 맛이 궁금
해! 제발 밤꽃 맛은 아니길!

WORLD OF 
BUNGA BUNGA

POWER AND PENIS

붕가붕가의 신 메카, 뉴욕! 뉴욕! 
 

유전무죄,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7,730,000 (개)

현재 구글에서‘붕가붕가’를 검색하면 
700만 개 이상의 결과가 뜬다. 이것이 
이탈리아 총리의 힘인가! 과연!

MADE IN USAMADE IN ITALY

MADE IN KOREA

MADE IN FRANCEMADE IN ITALY

붕가붕가의 신 메카, 뉴욕! 뉴욕! 

MADE IN USA

유전무죄,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MADE IN FRANCEMADE IN FRANCE

 
붕가붕가의 아이콘, 베를루스코니

 
흥! 우리도 질 순 없지! 대~한민국!

싸가지 없는 놈은 그 거시기도 싸가지 없다?

학력 위조, 거물 정치인과의 스캔들

로 세간을 뒤흔든 신정아는 자서전 

<4001>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밤 늦게 자꾸 만나자고 했고, 약속 장

소는 대개 호텔 바였으며, 성추행에 

가깝게 어깨와 팔을 건드렸다”고 썼

다. 유력 일간지 기자가 택시 안에서 

자신의 윗옷 단추를 풀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약과다, 이젠‘똥아저씨’

로 더 익숙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

실장이 법정 진술서에 “2003년 신정

아와 첫 성관계를 가졌다. 그것이 그

녀의 첫 경험이라 놀랐다. 내가 생리

대를 사다주어야 했을 정도다.”라고 

썼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오호

라! 이러다 소라의 가이드를 부활시

키는 건 아닐까? 두근두근~ 

붕가붕가! 
       붕가붕가! 

이것이 바로 
진리의 귀두컷!

구려도 너무 구린내

과학자들이 꼽은 세계 최고의 악취는 아이소나이트릴(카르빌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이다. 일명 ‘고질라의 악취’ 라고 불리는 이 냄새는 말 그대로 너

무 구려서 차마 형용할 수 없다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자로

는 ‘아이소나이트릴 胩(카)’ 라고 쓴다.

네이버느님 노났네! 

대한민국에서 광고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미디어는 NHN이다. 지난해 네

이버느님이 광고로 벌어들인 돈은 1조 1천억 원으로 국내 전체 광고 시장

의 무려 14%를 차지한다. KBS와 SBS의 광고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아

하! 이 냄새가 지상파 방송국 똥줄 타는 냄새였구먼.

띠링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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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빅 스플래시’라는 이름의 11개월 된 티베탄 마스티프(일명 사자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인 약 17억 원에 팔렸다. 지 거시기를 100번 연속 

핥는 고급 기술이라도 있는 건가? 아무튼 이 개를 돌보는 직원만 10명, 식

사로는 각종 고기와 해삼, 전복을 잡수신다. 좋겠다, 이 개새끼야!

주인 먹는 개새끼

개새끼 하니 진짜 개새끼 이야기가 생각난다. 2009년 ‘뉴뉴’ 라는 깜찍한 

이름을 가진 티베탄 마스티프를 키우던 중국인 남자가 먹이를 주러 갔다 

개 먹이 대신 자기 머리와 목을 뜯기고 말았다. 주인 뜯어 먹은 이 개새끼

는 경찰에 사살됐다. 아무리 비싸도 개새끼는 개새끼다.

CIRCUS박제에 미쳤어요 직쏘 따위… BY 김희성

박제에 미친 인간 1호. 하겐스 박사 
어릴 때 멋모르고 갔던 <인체의 신비>展 기억 

나나? 배를 가르고 살가죽을 벗긴 진짜 시체를 박

제해 쭉 늘어놓은 그 전시 있잖아. 이 전시가 바로 

독일 해부학자 폰 하겐스 박사의 작품이다. 그는 

“이 시체들을 어떻게 조달했냐”는 질문에 “모두 

기증받은 것”이라 답했지만 사형수들의 시체를 헐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

간 박제를 하는 ‘인체보존가공공장’이 중국 사형 집

행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게 설마 우연일 리 없잖

아? (나중에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교묘히 말을 바꿨다) 

어쨌거나 그는 이 전시를 통해 무려 1천억 원 이상

을 벌어들였고 급기야 표본으로 만든 시체를 판매

하는 쇼핑몰도 열었다. 그는 시체 쇼핑몰을 오픈한 

이유에 대해 ‘해부학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는 꽤 그

럴싸한 답변을 했다. 쇼핑몰에서는 시체의 부위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됐는데 흡연자의 폐는 

우리 돈으로 536만 원, 손가락은 27만 5천 원, 몸통

은 8,600만 원, 머리는 3,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박제에 미친 인간 2호. 월터 포터
박제 예술가 월터 포터는 1835년 자신이 애지

중지하던 카나리아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박제를 

시작했다. 그 이후로‘아기 고양이들의 티 파티’

(고양이 37마리 박제),‘기니피그의 크리켓 대회’

(기니피그 34마리 박제),‘토끼 마을의 학교’(아기 

토끼 48마리 박제),‘생쥐술집’(쥐새끼 15마리 박

제) 등  수많은 박제 작품을 남겼다. 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물을 죽이지 않고 박제한 인물로, 동물

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작업하는 

인내심을 발휘했다. 

박제에 미친 인간 3호. 아맨다 세이프리드 
<맘마미아>, <레터스 투 줄리엣>에서 청순하면

서도 섹시한 매력을 뿜었던 풍만한 가슴의 소유자

아맨다 세이프리드의 취미는 박제 수집이다. 그녀

가 가장 좋아하는 건 죽은 지 3주가 지난 후 박제된 

모형. 하지만 그런 그녀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그녀

가 키우는 애완견이 자꾸 죽은 동물 박제를 먹어 치

운다는 거다. 뭐야, 얘네 왜 이렇게 무서워…

인간 박제 하는 법

STEP 1. 방부 처리 및 시체 해부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에 포르말린을 넣어 더 이상 썩지 
않게 한다. 포르말린은 박테리아를 죽여 조직이 부패하는 
걸 멈추게 한다. 그리고 해부 도구를 이용해 뇌, 안구, 내장
을 제거한다. 오늘 저녁으로 순댓국 어때?  

STEP 2. 물기와 기름기 제거하기 
시체를 아세톤에 푹 담가 수분과 기름기를 쫙 뺀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방 안 온도가 반드시 영하 15~25℃
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체가 쪼그라 들게 
된다. 미니미로 만들어 열쇠고리에 달고 다니려면 온도 따
윈 무시하자. 

STEP 3. 실리콘 주입
시체가 탈수되면 진공 펌프로 아세톤을 빼내고 실리콘
을 넣는다.    

STEP 4. 모양 만들기 
와이어, 바늘, 석고 등을 이용해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
든다. 이 순간만큼은 조물주의 마인드로 미술 시간에 찰흙
을 빚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자. 이제 가스나 자외선을 이
용해 굳히기만 하면 끝이다. 이제 당신의 미미쨩은 영생을 
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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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전방에 근무 중인, 제대를 두 달 남긴 군인입니다. 제 얘기를 

전하려니 무척 쑥스럽네요.

저는 어릴 때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갔습니다. 성장하면서 몸무게는 조금씩 줄었지만 유

독 커 보이는 가슴 때문에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체육 시간이 있을 때면 큰 가슴을 

아이들이 볼까 봐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했고, 신체검사를 하는 날은 핑계를 

대서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졸업하고 90kg까지 몸무게를 감량했지만 가슴을 가릴 방법

은 없었습니다.

군에 입대해 독하게 훈련을 받아, 20kg 넘게 살을 뺐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 

이젠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름 진지 공사에 나간 저는 공사 기간 내내 상의 탈

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부위는 많이 빠졌는데 가슴만은 변함없이 그대로였기 때

문입니다. 그러다가 맥심의 여유증 기사를 보고 제가 여성형 유방증이라는 사실을 알았

습니다. 마침 일병 휴가를 앞두고 있어 실루엣 성형외과에 전화했더니, 간호사분이 친

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상담과 수술 날짜도 일러주셨습니다. 수술 후 당일 퇴원할 수 있

고, 내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에 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첫날 수술을 했습니다. 생각처럼 예쁜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특

히 원장님의 수술 전 기도는 심적으로 큰 안심을 주더군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3일

이 지나자 불편을 못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남은 7일 동안은 대학 친구들과 만나며 즐

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가슴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됩니다. 단지 가슴이 평평해졌을 뿐인데, 

제 성격도 마음도 평탄해진 기분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라

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 윤상엽 원장님과 병원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사진을 동봉합니다. 많은 분이 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병장 박** 

여유증 수술 체험기! 
   9박 10일의 미라클!

월드컵 가슴이 거슬린다면, 지금 바로 휴가를 신청하자. BY 김진욱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수술을 받는 이유
실루엣 성형외과의 윤상엽 원장은 

여유증 전문 센터를 별도로 운영, 

환자는 수술 비용 이외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수술 후 여유

증이 재발하더라도 100%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상담 예약 시 

초음파 검사가 무료인 것도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

최소 절개 방식과 
최다 수술 케이스
실루엣 성형외과는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로 풍부한 ‘시술 경
험’ 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의료 방
식을 도입해 3mm의 작은 구멍만으
로 시술하며 너저분한 실 대신 인체
용 본드를 사용해 수술 부위가 깨끗
하다. 또 수술 후 샤워가 가능하기 때
문에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휴가를 이용, 
자신감을 찾아라!
단 9박 10일의 휴가를 이용하면 새

롭게 태어날 수 있다. 실루엣 성형

외과는 입원이 필요 없이 당일 수

술, 당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복귀 후 바로 훈련을 받는 게 아

니라면 문제 없이 군 생활이 가능

하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간편하게 시술받

고 자신감을 찾아보자.

- 현)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현) 실루엣 성형외과 대표 원장

-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아산병원 유방클리닉 임상강사 역임

- 분당 수도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 회원

- 성형외과학회 유방연구회 회원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전문 분야: 가슴 성형, 
여유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BEFORE & AFTER

BEFORE

BEFORE

AFTER

AFTER

가슴 없애러 가기

박 병장이 찾은 실루엣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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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VS 하마

아프리카에서 나름 힘 좀 쓰는 깡패 녀석 
하마와 악어가 맞짱을 떴다. 그 결과는?  
                       BY 김상헌

CIRCUS

     MR. 악어
“내가 핸드백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만만하게 보면 곤란하지. 내가 한번 물고 뱅그르르 돌
아주면 살집이 남아나지 않아. 내 이빨은 7.5cm 두께의 철판 2장도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
하다고! <동물농장>에서 능욕당하는 모습이 전부라고 오, 오해(?)하면 곤란하다!”

몸무게: 230~250kg
→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기보다 무거운 

편이다. 어차피 배를 땅에 깔고 다니는 놈인 데

다 물에서 주로 노니는 터라 큰 불편함은 없다. 

수명: 45년
→ 하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명이 최대 100년

에 이르는 거북이에 비하면 많이 아쉽지만 평균

수명이 고작 10년인 토끼처럼 빨리 싸는 죽는 포

유류보다는 장수한다.

몸길이: 5m 내외
→ 대부분의 악어는 2m 내외지만 최근 아프리카

에서 5m 정도로 추정되는 악어가 잡혀 화제가 됐

다. 성인 남자 한 명쯤은 가볍게 삼킬 만한 몸 사

이즈를 보유했다. 

입 크기: 약 60cm
→ 생각보다는 입이 크지 않다. 벌어지는 각도가 약 

45~60°정도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큼직한 머

리통 2개 정도를 깨물어주는 건 어렵지 않다. 

악력: 약 1,134~2,000kg
→ 세계 최고 비만남(약 450kg) 3~4명이 동시에 

깔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린 부위는 그

날로 안녕을 고한다. 

주무기: 날카롭고 촘촘한 20개의 이빨
→ 촘촘하게 난 이빨, 그리고 강한 악력 콤보가 

주무기다. 그중에서도 크로커다일 악어는 이빨

의 아귀가 착 맞물리기 때문에 물린 부위가 깨

끗이 절단된다. 

공격패턴: 먹잇감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와 익

사시킨 후 잡아먹기도 하지만 데스롤을 작렬시켜 

숨통을 끊기도 한다. 데스롤은 무지막지한 이빨

과 악력으로 먹잇감을 문 채 나미의 노래마냥 ‘빙
글빙글’ 돌며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테크닉 되시

겠다. 똥개가 물고 늘어져도 아픈데 악어가 물고 

넘어지면 정말 답이 없다. 

     MR. 악어
“내가 핸드백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만만하게 보면 곤란하지. 내가 한번 물고 뱅그르르 돌

진정한 늪지의 왕 하마

22 MAXIM JULY 2011

악어의 눈물 악어는 입과 눈의 눈물샘 신경이 유기

적으로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 눈물샘 신경이 자극돼서 눈물이 저절로 흐른

다. 설마 우리 악어 군이 먹이를 잡아먹는 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린 거라 생각하진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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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하마
“내 순진한 외모에 반해서 깝치다 골로 간 애들이 한둘이 아니다. 귀여운 뚱보 캐릭터 따
위 개나 주라지. 참고로 내가 입을 벌리면 하품하는 게 아니라 네놈한테 열받았다는 신
호니 똥꼬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다.”

몸무게: 1,400kg
→ 길에서 흔히 보이는 1.4t짜리 용달차급 중량 되

시겠다. 자기 몸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관절염과 

친구 먹는 사이지만 이 덩치로 한번 달려들면 파

괴력이 정말 후덜덜하다. 

수명: 40년
→ 조선시대 조상님의 평균수명도 40년이 채 되

지 않았지만 새끼 치고 과거 보고 논매고 밭매고 

다 했으니 이 정도면 꽤 오래 사는 거다.  

몸길이: 3.7~4.6m
→ 우리나라 루저 남성 2명 이상이 나란히 누운 

것보다 길다. 이 녀석이 얼마나 커다란 맹수(?)인

지 짐작이 가나?

입 크기: 90~120cm
→ 1m에 가까운, 당신의 압도적인 긴 상체도 한

입에 쏙 들어간다.

악력: 약 2,000kg
→ 소 한 마리 무게가 약 600kg이다. 하마에게 물

린 곳에 어른 소 3마리, 송아지 1마리가 한꺼번에 

깔고 앉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리는 순간 그냥 

G.G 치라는 얘기다. 

주무기: 30~50cm 길이의 송곳니
→ 백악기를 주름잡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길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긴 수준이다. 

공격패턴: 열받게 하는 놈이 나타나면 큰 아가

리를 벌린 후 티라노사우르스 뺨을 후려갈길 포

스의 송곳니로 물어버린다. 2톤에 가까운 악력은 

덤. 조폭의 기름진 배를 여러 겹 덧댄 것보다 훨

씬 질긴 가죽 덕분에 어지간한 공격에는 생채기

도 나지 않는다. 혼자서 암사자는 물론이고 <라이

온 킹> 주인공급 수사자 둘이 붙어도 거뜬히 상대

한다. 한마디로 쩐다.

     MR. 하마
“내 순진한 외모에 반해서 깝치다 골로 간 애들이 한둘이 아니다. 귀여운 뚱보 캐릭터 따

무조건 하마의 승리. 악어가 톱니 같은 이빨이 아무

리 날카로워도 하마의 가죽을 뚫기엔 역부족이고, 뚫

어도 몸에 생채기만 내는 정도. 하지만 악어보다 큰 

입에, 비등한 악력, 게다가 무지막지한 송곳니를 가

진 하마가 아기 궁둥이처럼 부드러운 악어의 뱃가죽

을 문다면 그걸로 게임 끝이다. 얼마나 만만하면 새

끼 하마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악어를 괴롭히고, 다 

큰 하마가 재미로 악어를 물어 죽이겠나.

JULY 2011 MAXIM 23

스페셜 무기: 5cm 두께의 가죽
→ 고작 5cm라고 비웃은 놈 누구야? 경영학과 학생들

이 사랑(?)하는 <경제학 원론>의 두께만큼의 가죽이 덮

여 있다고 생각해봐라. 맹수가 물어뜯으려 용을 써도 

두꺼운 가죽 때문에 공격이 안 통한다. 이건 뭐 이빨이 

박혀야 싸움이라도 해보지 원...

하마의 피땀 하마는 피부의 작은 구멍에서 분홍색의 

체액을 분비한다. 이 체액이 더위를 막아주고, 상처가 오

염되지 않게 해주는 거다. 하마가 사는 게 고달파서 피

땀을 흘린다고 생각한 사람은 대가리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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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24시간 뒤에 죽는다. 어떻게 

죽고 싶나? 사회의 부조리를 개그로 

승화해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고 가야겠다. 쌓였던 오해도 풀고.

오해 살 일이 많았나? 장난이 너무 심

해 맞은 적은 많다. 한번은 박성호 선

배가 김준호 선배한테 훈계를 한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웃기려고“확실히 

한 살이라도 더 많으시니까 다르네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드신 건 아닌가 봐

요”라고 한 거다. 박성호 선배한테 엄

청 혼났다.      

장난이 심하면 버릇없다고 오

해를 받은 적도 꽤 많겠다.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장난으

로 쌍욕을 한다. 형들이 콩트로 

욕하는 건 받아주겠다고 했다.  

해본 것 중 가장 심한 욕은?

욕할 때 부모, 자식까지 다 들

먹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웃기려고 어떤 짓까지 해

봤나?‘몰래 카메라’하느

라고 미친 짓 많이 했지. (류)근

지 형 집에 새벽부터 잠입해 형 전 여

자친구 사진을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

고 통과 안 된 코너를 통과됐다고 거

짓말하고 애들 불러서 연습시킨 적도 

있다. 여자친구 생일을 까먹은 척하고 

소극장을 빌려 깜짝 이벤트를 해준 적

도 있고. 

여자들은 그런 거 진짜 좋아한다. 여자

를 잘 아나?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면

서 좀 알게 됐다.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잘해주기를 원할 땐 잘해줘야 하고 소

홀해지기를 원할 땐 소홀하게 대해야 

한다. 내가 잘해주고 싶다고 아무리 잘

해줘야 아무 소용 없다. 

‘남보원’ 에 나온 소재들은 실화인가? 

90%지. 한번은 여자친구가 잘못한 일

이 있어서 내가 좀 몰아붙였는데 여자

친구가“니 얘기만 들으면 내가 진짜 

나쁜 애네? 나같이 나쁜 애를 왜 만

나?”라고 하는 거다. 대본에 이미 그걸 

써놓은 상태라 나도 모르게 웃어버려

서 여자친구가 운 적도 있다. 

TV에서 보고 키가 작은 줄 알았는데 

꽤 크다.  그동안 키 큰 사람들이랑 코

너를 많이 해서 그렇다. 지금 코너를 

같이 하는 (류)근지 형은 심지어 키가 

187cm다. 

실제보다 작아 보여서 억울하진 않나?

5, 6cm 더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웃

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영의정 게임이 엄청난 화제가 됐다. 대

박 날 줄 알았나? 이 코너 첫 녹화할 때

가 상 받았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다. 개그맨이 

되면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코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무대는 

트렌드쇼? 남보원? 친한 사람들을 소

극장에 모아놓고 그들의 공감대를 건

드리는 개그를 하고 싶다. 아는 사람만 

아는 개그 있잖아. 

살면서 가장 암울했던 때는 언제인가?

고등학교 때 개그맨이 되겠다고 구체

적으로 정한 뒤부터 이상하게 우울해

졌다. 개그맨이 꿈인데 그리 밝지는 않

은 학생이었다. 

개그맨이 꿈이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쟤는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라고. 여학교에서 MC도 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팬도 있었으니까. 그

런데 개그맨이 된 다음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너 혼자 개그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속상해서 

두 번 정도 울었다.

죽음이 두렵나? 당연하지. 내가 사랑

하는 사람들이 슬퍼할 테니까. 행방불

명된 것처럼 죽고 싶다. 어딘가 살아 있

다고 생각할 테니 죽었다는 것보다 충

격이 덜하지 않을까? 근데 이 인터뷰

를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나? 살짝 코

끝이 시큰한 게 눈물이 나려고 한다.

죽더라도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 

죽기 전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메이저리그 투수 랜디 존슨. 뉴

욕에서 랜디 존슨 선발 경기를 보는 게 

개그맨 되고 나서 1년 동안의 목표였

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

고 싶나? <개콘>을 보면서‘아, 최효종

이 나올 때가 참 재미있었는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묘비에는 뭐라고 새겨줄까?

살아 있음. 몰카임. 

최효종 
   나으리 

요즘 가장 잘나가는 개그맨 최효종도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BY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촬영장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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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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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독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2011 MISS 
MAXIM 콘테스트! 독자들은 7월 MISS MAXIM의 
주인공으로 비키니가 잘 어울리는 도전자 이서
현을 택했다.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MAKE UP 이현정  FILM 박한빛누리

 MISS 
   MA   IM

OF THE MONTH

COOPERATIONS 제이미앤벨(070-8247-7834) 스파이시컬러, GV2(02-3444-7712) 록시(02-546-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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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소감 평소 MAXIM

을 챙겨 보는 애독자라 

촬영한다는 연락을 받고 무척이

나 설레었다. 나 MAXIM이랑 정

말 잘 어울리지 않나?    

별명 야생마

나의 매력 돌고래 같은 몸매와 백

치미. 바보는 아니다!

이성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키
가 몇이에요?”
비 오는 날 하고 싶은 일 비가 오

면 몹시 섹시해진다. 누군가가 그

립기도 하고… (응?)

남자친구가 생기면 받고 싶은 선

물 한정판 건담, 폭풍간지 RC카,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의 옵티머

스 프라임 피규어

무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방법 에

어컨을 틀고 건담을 조립한다.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지

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다가 아

니다. 아직 보여줄 게 많다!

비키니 록시
티셔츠 GV2
뱅글 스파이시 칼라

촬영장 습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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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화보 모델로 활동!

2.  단계마다 높아지는 온라인 컨테스트 상금!

3. 34개국 MAXIM이 경합을 벌이는 MISS MAXIM 세계 대회 참가 후보 자격 부여!
(※세계 대회 입상에 따른 특전은 MAXIM 미국 본사가 제공합니다.) 

- 지난 MISS MAXIM 세계대회 입상자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뉴욕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특전을 누렸다.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1.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2.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3.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4.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다. 끝~

20일 간격으로 열리는 온라인 예선 콘테스트에서 MAXIM 독자들로부터 가장 뜨
거운 호응을 얻은 참가자는 MAXIM 잡지 화보 촬영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상
금이 주어진다. 또한 매 회차 예선 콘테스트 우승자는 2011 MISS MAXIM 준결승 
콘테스트에 자동 진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을 참조하라.

[ 문의 ]  에디터 김희성 070-4010-8995 

            alice@maximkorea.net

 

-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는다. 

-  닉네임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  통통해도 좋다.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가 아름다운 법! 

-  1등 하는 Tip? 당연히 섹시한 사진이 절대 유리하겠지?

●

●

참가 신청 방법 

특전 

MISS MAXIM 
콘테스트 현재 상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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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  E 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R A  E DR A  E DR A  E DUR A  E DR A  E DLTIMATE R A  E DR A  E DLTIMATE R A  E DR A  E DR A  E DR A  E DER A  E DR A  E DNTERTAINMENT R A  E DR A  E DNTERTAINMENT R A  E DR A  E DGR A  E DR A  E DUIDER A  E DR A  E DUIDE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R A  E D
월드 오브 
트랜스포머 
마지막이라는데 박 터지게 
싸워보자! BY 송종민

AUTOBOT
1. 옵티머스 프라임
원래 오리온 팩스라는 부두 

노동 로봇이었는데 선 친절 

후배신의 아이콘 메가트론

에게 뒤통수 맞고 죽게 된 

것을 그에게서 정의의 기운

을 느낀 원로 알파 트라이

온이 '프라임’ 으로 부활시

킨다. 그가 메가트론만 보

면 클랙션을 빽빽 울려대는 

것은 모두 이런 과거 때문

이다. 이번에는 트레일러와 

합체해 울티메이트 옵티머

스가 될 예정인데 영화 완

결이라 애니판처럼 장렬히 

산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2. 범블비
미카엘라와의 인연을 만들

어주고 위기 때마다 샘을 

구해주는 수호자이자 친구. 

남자들이 차에 갖는 온갖 

판타지를 대변하는 존재이

다. 샛노란 외형과 귀여운 

표정 연기로 오토봇의 재롱

둥이다. 원작처럼 둥글둥글

한 폭스바겐 비틀이었다면 

여성들에게 더욱 인기가 좋

았을지도. 돌팔이 라쳇 덕

분에 여전히 벙어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라디오

를 통해 할 말은 다 한다.

3. 센티널 프라임 
오토봇 진영을 이끌던 선대 

프라임 중 한 명. 예고편에

서 달에서 발견되는 할아버

지 오토봇이 바로 그다. 강

경한 사령관 타입의 전형적

인 군인으로 ‘힘이 곧 정치

이고 평화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 융통성이 없어서 인

기는 없었다. 전투력이 상

당함에도 원작에서는 메가

트론에게 살해당하고 말았

는데 어떻게 달에서 발견되

는지는 아직 불명. 연세에 

어울리지 않는 파이팅 포즈

가 깜찍하다.

4. 아이언 하이드 
옵대장의 오른팔. 원래 디

셉티콘 진영이었지만 그들

의 폭력성에 불만을 품고 

오토봇에 합류했다. 그래서 

그런지 다혈질인 데다가 난

폭하고 말뿐 아니라 행동마

저 거칠어서 조그마한 치와

와까지 대포로 쏴 죽이려고 

할 만큼 사나운 성격이다. 

지구인을 배려하는 옵대장

의 전략에 늘 투덜대지만 

그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 라쳇과는 오랜 친구

이자 죽이 잘 맞는 콤비!

5. 라쳇 

오토봇 진영의 군의관이자 

과학자. 1편에서 범블비의 

음성 장치를 수리하는 역할

로 잠깐 얼굴을 내비친 뒤 

존재감이 제로가 되어 버렸

다. 하지만 친한 친구인 아

이언 하이드 못지않은 전사

이다. 3편에서 연두색 허머

로 리뉴얼한 김에 활약을 

기대해 보자.

6. 사이드 스와이프 
사이버트론 전쟁에서 데몰

리셔에게 동료들을 잃은 복

수를 위해 참전했다. 2편 초

반에 데몰리셔를 발견하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 주변에 

피해가 있던 말던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그간의 절치

부심을 말해준다. 미래적 

콘셉트카 콜벳 스팅레이를 

스캔해 징징윙윙 인기를 끌

었다.

7. 렉커즈
오토봇 최정예부대인 렉커

즈도 참전! 참전이 확인된 

렉커즈 일원은 로드버스터(

그린), 탑스핀(블루), 리드풋(

레드) 정도이고 모두 쉐보

레 임팔라에 메크테크 무장

이 장착된 버전이다. 

오토봇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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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셉티콘디셉티콘디셉티콘

1, 메가트론
무자비한 폭군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부하들 간의 다

툼을 중재하기도 하고 호시

탐탐 자신의 뒤통수를 노리

는 스타 스크림을 포용하는 

등 대인배적 마인드를 갖춘 

리더. 옵티머스와는 오랜 

라이벌이지만 마치 베지터

처럼 옵티머스를 쓰러뜨리

는 것은 바로 나!라고 굳게 

믿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비록 

과대망상과 급진적인 성격

을 지녔지만 근본적인 악이

라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대

로만 행동하는 잔인한 리더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하겠다.

2. 스타 스크림
영원한 2인자 스타 스크림. 

항상 기회를 엿봐서 메가트

론을 해치우고 1인자가 될 

생각을 하고 있다. 마치 유

재석과 거성 박명수의 관계

를 보는 듯. 이름도 비슷하

다. 메가트론도 그의 야망

을 진작에 알고 있지만 능

력을 높이 평가해 옆에 데

리고 있는 것인데 관대하게 

넘어가주기도 하고 가끔은 

호되게 두드려 패기도 한

다. 줘터져도 금방 다른 기

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근성 

가이. 야비하고 찌질해 보

이지만 2인자다운 전투 능

력과 F-22로 변신해 하늘

을 날아다니는 능력으로 정

찰대 제트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과연 3편에서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3. 쇼크 웨이브
3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

칠 예정인 메가트론의 충

복. 원작 G1에서는 전투도 

못하고 맨날 오토봇에게 당

하는 역할이지만 최신작인 

<애니메이티드> 에서 오토

봇들의 대장인 울트라 매그

너스를 암살하는 능력자로 

탈바꿈했다. 원래 영화판은 

G1의 설정을 많이 따랐지만 

아무래도 3편의 중심 역할

로 나오는 만큼 강력한 적

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

다. 메가트론만 좋아하는 

어리버리 쇼크 웨이브가 더 

귀여운데!

4. 사운드 웨이브
영화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잠깐 등장한 단역이었지만 

원작에서는 염탐과 정보 수

집, 감시가 특기인 정보전

의 전문가다. 당시의 시대

상을 반영하듯 카세트플레

이어로 변신하며 카세트 부

하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1

편에 등장한 프렌지(카세트

로 변신했던 작은 로봇)나 2

편에 등장한 레비지(거대한 

개)도 원래 사운드 웨이브

의 카세트 병사이며 3편에

서는 레이저 비크라는 새 

모양의 부하가 등장할 예정

이다. 이제 본인이 영화에 

등장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이팟 정도가 되려나?

5. 바리케이트
검정 머스탱 경찰차라는 주

인공스러운 차량 선택으로 

포스 넘치는 모습을 자랑했

지만 범블비와의 일기토에

서 털린 후 자취를 감추었

다. 포드 머스탱의 경쟁 차

종인 쉐보레 카마로에게 털

린 것도 기분 나쁜데 1편 후

반부 도심 전투를 위해 달

려가다가 오토봇 부대에 또

다시 털려 큰 부상을 입었

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영

화에서 그 부분은 생략되기

까지... 그가 죽은 것은 아니

기 때문에 3편에 등장할 확

률은 아직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화의 가장 

큰 후원사는 쉐보레기 때문

에 바리케이트는 몸 좀 사

려야 할 것이다.   

DECEPTICON
디셉티콘디셉티콘디셉티콘디셉티콘디셉티콘디셉티콘

예고편 보기

1

2

3

4

5

블랙아웃

��_2p_rated_�����.indd   31 2011-06-20   �� 3:42:04



FILM

RATED

때 아닌 동물 잔치가 벌어졌다. 지금 극장에 가면 풍산개, 고양이, 팬더 같은 포유류는 물론이고 조류(<마당을 나온 암닭>, <리오>), 곤

충(<겨울나비>) 심지어 멸종 파충류(<고 녀석 맛나겠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만만하기도 하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귀여운 동물들

에 약하니 돈 벌기 딱 좋은 소재인 거다. 그래도 7~8월에만 7편이 넘는 건 좀 심한데? 로봇을 잡을 것은 털 날리는 아날로그 유기 생

명체뿐이라는 건가? 

32 MAXIM JULY 2011

간지 작렬!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누가 최고의 스타 간지일지 맞춰봐. BY 송종민

때 아닌 동물 잔치가 벌어졌다. 지금 극장에 가면 풍산개, 고양이, 팬더 같은 포유류는 물론이고 조류(<마당을 나온 암닭>, <리오>), 곤

충(<겨울나비>) 심지어 멸종 파충류(<고 녀석 맛나겠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만만하기도 하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귀여운 동물들

에 약하니 돈 벌기 딱 좋은 소재인 거다. 그래도 7~8월에만 7편이 넘는 건 좀 심한데? 로봇을 잡을 것은 털 날리는 아날로그 유기 생

쥐
라따뚜이, 스튜어트 리틀, 

마우스헌트, 지포스, 작은 영웅 데스페로, 

플러쉬, 윌러드, 앨빈과 슈퍼밴드, 미키 마우스 

더럽다고 할 땐 언제고!

말
스피릿, 시비스킷, 각설탕, 그랑프리, 

호스 위스퍼러, 드리머, 블랙 뷰티, 애마부인

넌 캐릭터로 만들기 참 까다로운 생물이야… 

소

워낭소리, 여친소 

착해 빠져가지고 주연도 못 따고. 맛있음 다냐?

돼지
꼬마 돼지 베이브, 붉은 돼지, 샬롯의 

거미줄, 차우, 페넬로피 

멧돼지도 쳐줄께.

뱀
스네이크 온 더 플레인, 

파이톤, 아나콘다 

호러 전문 인상파 배우 

양
블랙 쉽 

발랑 넘어지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임?

호랑이
투브라더스, 티거 무비 

사자한테 안 되네. 

역시 미국 물 먹어야 하나.

개
베토벤, 벤지, 머나먼 여정, 늑대개, 

에이트 빌로우,  스노우 독스. 하치

이야기, 101마리 달마시안, 

말리와 나, 마음이

그래봐야 얼마 있음 복날

용
디워, 드래곤 길들이기, 드래곤 

하트, 에라곤, 레인 오브 파이어 

가요계에는 지드래곤

원숭이
혹성탈출, 다저스 몽키, 

내 이름은 던스틴, 서유기 

그냥 닮은 사람으로 갑시다!

토끼
바니버니,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우사비치 

개점 직후 쭉 휴업 중

닭
치킨런, 마당을 나온 암탉 

오리랑 같이 세주면 안 될까요?

12간지 
캐스팅 성적표

참고: 단독 주연 Only
쩌리는 안 쳐줌

고양이는 개와 더불어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동물인데도 12간지에서 빠

져 있다. <도교장자설>에 따르면 석가가 천국의 문을 지킬 12 수문장을 뽑기 위해 동물들을 모았을 때 무술에 

능통한 고양이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정식 임명식 바로 전 고양이가 잠시 볼일을 보러 자리

를 비운 사이에 석가에게 고양이가 일을 맡기 싫어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한 녀석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

과 배신의 아이콘인 생쥐다. 결국 생쥐가 대신 수문장에 임명되었고 이후 고양이는 쥐만 보면 이성을 상실할 정

도로 빡이 도는 처지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왜 쥐가 항상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머리는 겁

나게 잘 돌아가. 아오.

고양이는 어디에? 

고양이: 죽음을 보는 눈 (7월 7일 개봉)

집계에 참여한 작품은 총 52종 
이 중 애니메이션 15종   

영화 예고편
보러가기

그 자리가 
내 자리여야 했어. 

LOS
ER

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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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른, 배신감 가득한 공연들을 모았다. 
가라사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니! 

 떡밥  <오아시스>와 <주유소 습격 사건>을 믹스한

듯한 스멜. ‘내가 만약’을 노래하는 지체 장애인이 

주유소를 우당탕 습격하는 건가?

 실상은  <귀신이 싼다>, <번지점프 중에 하다> 같은 

에로물 작명 DNA를 물려받은 제목일 뿐 위영화들

과는 전혀 상관없다. 인간들을 세탁기로 돌려버리

는 짜릿한 결말이 나쁘지는 않다. 

 떡밥  <오아시스>와 <주유소 습격 사건>을 믹스한

 실상은  <귀신이 싼다>, <번지점프 중에 하다> 같은  실상은  <귀신이 싼다>, <번지점프 중에 하다> 같은  실상은

낚였

34 MAXIM JULY 2011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낚시 레벨  

극적인 하룻밤
낚시 레벨

스프링 어웨이크닝
낚시 레벨

키사라기 미키짱
낚시 레벨

밑바닥에서
낚시 레벨

달콤한 원나잇
낚시 레벨

 떡밥‘하룻밤’이 주는 야릇한 느낌에 ‘극적인’라

는 최상급 수식어가 붙었다. 왠지 화끈한 남녀가 밤

새도록 격한 떡질을 해댈 것만 같은 제목.

 실상은  헤어진 연인의 결혼식에 온 남녀가 원나잇

을 하게 되고, 사랑에 이른다는 로맨스. 19금 딱지만 

보고 나체의 향연을 기대했다면 대실망. 그럴바엔 

내 컴퓨터‘곤줄박이’ 폴더를 순례할지어다.

 떡밥   한국에서 초연하면서 붙은‘봄이 깨어날 

때’라는 서정적인 부제목이 하수빈의 ‘노노노노

노’를 생각나게 한다. 봄 바람 살랑~ 두근두근~ 

 실상은  청순한 제목과 달리, 14세 사춘기 소녀가 

성적 호기심을 결국 떡질로 실천한다는 바람직한 

내용이 줄거리. 섹스신에서 여자 배우의 슴가, 두유

가 가감없이 노출된다(남자 엉덩이도… 아 쫌!).

 떡밥  일본 그라비아 모델 키사야가 비키니 차림으

로 안도 미키 스파이럴을 하겠지!!!

 실상은  출연자 전부가 남자여! 그래도 <웃음의 대

학>을 만든 이해제의 작품이니 웃음은 확실히 보장

한다. 아이돌 스타를 추종하는 덕후의 이야기가 삼

촌의 감성을 자극, 깨알 같은 재미를 준다. 

 떡밥  밑바닥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희망! 분명 

인생 역전을 그린 감동 휴먼 스토리일 거야. 

 실상은  정말 밑바닥 인생들만 사실적으로 그린

다. 그리고 다 죽는다. 기분 전환과 용기를 얻으려

고 공연장을 찾았다가 OTL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

게 될 것이다.

 떡밥  성인용이 확실합니다! 

 실상은  수지와 봉필은 15년 만에 호텔방에서 재회

하고 봉필이 한번만 하자고 간청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 봉필의 찌질한 구애가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 

그나마 키스가 전부. 씨스타 19도 아닌 주제에 19금 

딱지를 왜 붙였지?!?!

이달의 작업용 공연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공연은 찰싹 달라붙어 봐야 제 맛이제! 

LOVE ADVICE  
추워요, 너무 추워요.

소극장 주제에 집채만한 에어컨을 구비한 곳이 많다. 
초반엔 시원하지만 공연을 보다 보면 스물스물 닭살
이 올라올 것이다. 예매할 때 극장에 전화해서 에어컨 
바람이 바로 닿지 않는 자리를 추천해 달라고 하라! 
아니면 카디건이나 무릎 담요를 준비해 여친을 감싸
보자. 어…어이, 너의 존슨이 흘린 눈물이 누렇고 허
옇게 달라 붙은 그 담요 말고!

언제 2011년 9월 4일까지
어디서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02-744-4334

독일 사춘기 청소년들의 질풍노도를 그린 뮤지컬. 10대 소녀인 벤들라가 이성친구
를 만나게 되고, 함께 성교육을 몸으로 익혀 임신에 이르는 게 기본 줄거리이다. 여
기에 성적을 비관한 메리츠의 자살, 남친 멜키어의 반항 이야기가 덧붙여진다. 벤들
라는 낙태를 감행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다. 콘돔과 피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작품. 당신도 자연스럽게 애인과 마법의 성(性)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 

제목과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른, 배신감 가득한 공연들을 모았다. 
가라사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니! 

낚였

스프링 어웨이크닝

달콤한 원나잇키사라기 미키짱

스프링 어웨이크닝

키사라기 미키짱키사라기 미키짱

스프링 어웨이크닝

↖ ID: 딸기소녀

이놈은 시동이 
잘 안 걸리네!

↖ 질풍노도 중

↖ 목 아파 보여.

↖ 얼굴 좀 돌려봐.

BY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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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위한
 납량 특집 앱

<토요 미스터리 극장> 안 한다고 화내지 말고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괴담과 심령 사진 속으로 뛰어들자.

드림 캐쳐 

아침에 깨어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몸에 모르는 

상처가 난 적이 있는가! 대체 지난밤 당신에게 무

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두려운 호기심을 풀어줄 

신비로운 앱이 있다. 드림 캐쳐 앱을 실행한 뒤 머

리맡에 두고 자면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자동

으로 녹음할 수 있다. 드림 캐쳐는 원래 그물과 깃

털, 구슬로 만들어진 인디언의 부적으로 머리맡에 

걸어두고 자면 나쁜 꿈을 걸러준다는 악몽 방지 매

직템이다. 하지만 당신의 뒤척임과 코 고는 소리 

사이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는 

악몽이 아닌 현실이다! 모르는 게 약일지도…

한밤중에 폐쇄된 놀이공원에서 인증샷을 찍은 적

이 있다. 안에는 차마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서둘

러 타이머로 사진을 찍었다. 뒷골이 땅기며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 도망치듯 돌아왔는데 찍

힌 사진을 보고 또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표지

판이라고 생각한 물체가 사진마다 전부 다른 위치

에 찍힌 것이다. 물론 심령 사진을 믿는 사람은 많

지 않다. 지금 당신도 내 말 안 믿잖아! 친구에게 사

진을 찍어준다고 하고 이 앱을 사용하면 소름 끼치

는 심령 사진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건방진 친

구 녀석 어깨에 애기 귀신을 2마리쯤 앉혀주자. 파

랗게 변한 친구 녀석의 표정이 통쾌하겠지?

애플의 주옥같은 소울 드립
WWDC에서 밝혀진 애플의 로드맵

많은 사람이 기대한 새 하드웨어는 없었지만, 2011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이하 WWDC)는 애플이 구상하는 새로운 

컴퓨팅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성냥개비처럼 말라가는 잡스 횽아는 “하드웨어가 뇌라면 소프트웨어는 영혼이다”라

며 입을 열었다. 과연 애플이 발표한 아이 클라우드와 iOS5는 당신의 모바일 환경을 얼마나 소울 넘치게 할 것인가?

* WWDC : 매년 열리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로, 애플이 새 하드웨어나 서비스를 공개한다.

Fear Foto

뮤지컬로 보는 
WWDC 2011

BY 송종민

1979년, 꼬맹이들의 홈 비디오에 우연히 충격적인 

사건이 찍힌다는 쌍제이 감독의 지극히 쌍팔년도

스러운 영화 <슈퍼 8>. 하지만 찍고 보니 귀신이더

라, 알고 보니 외계인이더라 같은 미스터리한 스토

리는 언제나 구미가 당긴다. 영화 <슈퍼 8>은 개봉

일에 맞춰 클래식한 8mm 카메라 모양의 앱을 공

개했다. 이 앱은 노이즈 가득한 필름 효과와 음산

한 프레임 효과를 포함해 빈티지 8mm 비디오 촬

영 효과를 그럴듯하게 구현해준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조차 <파라노말 액티비티>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아 참, 개봉 후엔 유료로 전환된다니 무료

일 때 빨리 받아두자.

SUPER 8

알림 센터

안드로이드처럼 상단에 문자 메시지, 부재 

중 알림, 일정 알림, 애플리케이션 경고 등

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기능이다. 

드디어 게임을 즐기다가 중단하지 않고 문

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잠금 화

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 좋은 건 

빨리 배워야지. 

트위터 통합

애플이 트위터를 모바일 시장의 패자(覇者)

로 인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iOS5

에서는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사파리와 

유튜브, 카메라와 사진 그리고 지도 기능까

지 쉽게 트위터와 직접 연동시킨다. 트위터 

관련 앱 제작자들은 빨리 다른 자리 알아

봐야 하게 됐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클라우드 서

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서버)에서 수시로 당신의 컴퓨터

와 모바일 디바이스에 눈(데이터)을 내려주

는 것이다. 데이터는 당신의 HDD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며, 각각의 데이터

를 갱신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한 ‘아이튠즈 인 더 클라우드

(iTunes in the Cloud)’는 아이튠즈에서 구입

한 음악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최대 10

대의 iOS 기기에 똑같이 공유해준다. 여기

에 애플은 아이튠즈 매칭 서비스란 승부수

를 띄웠다. 클라우드 공간에 음악을 업로드

하면 DB에 저장된 1,800만 음원과 비교해 

서버에 존재하는 곡은 업로드 과정을 생략

하고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의 고음질 음원

APPS

RATED

iOS5 아이 클라우드
iCloud

으로 대체 제공한다. 즉 직접 CD 리핑을 했

든, 불법 다운로드 음원이든 연 24.99달러

만 내면 정식 음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

아이 클라우드의 등장은, 지난 10여 년간 

콘텐츠를 다루는 데 PC가 중심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그 역할을 대등하게 분담하면서 전혀 새로

운 데이터 공유 허브가 필요해졌음을 의미

한다. 그 조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애플이 

스스로 그 해결법을 제시했으니, 결자해지

면 대박 행진이라. 애플이 시작한 모바일 

혁명을 그들의 손으로 완성할지 기대된다.

아이 메시지

애플이 직접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

이 메시지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 주소, 그

룹 메시지 전송 등을 지원한다. WiFi뿐 아니

라 3G도 지원하니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페이스타임처럼 iOS 기기

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크로스 

플랫폼 메신저 앱이 경쟁하는 국내에서는 

그다지 감흥이 없을지도.

카메라 기능 강화와 간편한 편집

촬영을 돕는 그리드 라인과 멀티 터치를 

활용한 핀치 투 줌(Pinch to Zoom), AF/AE 

잠금 기능 등을 새롭게 지원하며, 볼륨 버

튼을 셔터로 이용해 사진을 찍는 기능이 

들어 있다. 찍은 사진을 자르고 돌리거나 

자동 보정, 적목 제거도 가능하다. 

이것도
심령사진?

2. 자동저장

3. 자동푸시

1. 찰
칵!  

내가 바로
드림 캐쳐! 

헬로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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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이상 무료 배송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 으로 오라!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진정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 수시로 터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례

- MAXIM 고화질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서비스

-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 잡지에는 없는 미공개 화보 컷과 기사 감상

- 연예인보다 섹시한 여성 독자 모델들의 사진 감상과 MISS MAXIM 투표 참여

K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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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대격변 
  4.2 패치 커밍 쑨! 

끝판왕 데스윙,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를 
                           오른팔로 전격 채용! BY 김상헌 

영웅의 타이틀을 단 깡패에게 늘 쥐어터지는 악당은 피곤하다. 맞짱을 뜨기에도 빡센데 패거리로 몰려

다니니 당해낼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당계의 끝판왕은 쪽수 채우기에 바쁘다. <와우>의 데

스윙도 이참에 라그나로스를 오른팔로 전격 채용했다.

네임드 몬스터로 

막강 화력을 자랑했던 라그나로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격변>으로 아제로스 대륙

에 귀환한 데스윙은 오른팔로 라그나로스를 낙점했

다. <와우> 오리지널 시절만 하더라도 그는 화산 심

장부 지역의 마지막 네임드 몬스터로 악명이 자자했

다. 불타는 땅의 군주이자 파괴의 아이콘이었던 라그

나로스는 “와우저님들~ 설퍼론 유황 맛을 한 번 보

시라능!”이라는 명대사와 함께 만렙 유저 40명을 한

큐에 저승으로 보내는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다. 당

시 그의 압도적 위력에 절망한 와우저가 마우스를 집

어던지는 일이 다반사였을 정도. 하지만 <와우> 최초

의 레전드 아이템 ‘설퍼라스’의 제작 재료는 그를 쓰

러뜨려야만 얻을 수 있었기에 유저들의 들이댐은 지

칠 줄 몰랐다. 

동네북으로 전락했던 

과거의 라그나로스는 잊어라!

라그나로스의 전성기도 오래가진 못했다. 수많은 패

치와 여러 확장팩을 거치면서 라그나로스는 동네북 

캐릭터로 전락했다. 1인 유저 공략법까지 나올 만큼 

만만해져버린 현실이 못내 부끄러웠는지 그는 확장

팩 <대격변> 출시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라

그나로스도 추억이 되어버리는가 싶었지만 이번 4.2 

패치에서 오리지널 시절의 막강했던 모습으로 돌아

온다는 얘기가 들린다. 데스윙의 버프를 받은 라그

나로스는 설퍼론 첨탑의 최종 보스로 분해 게이머에

게 좌절 열매를 맛보게 할 준비를 마쳤다는 후문. 동

네북 라그나로스라고 생각했다간 멸망하기 딱 좋으

니 긴장 바짝 타자. 4.2패치에서 “아제로스 따위 불살

라도 상관없다”는 대장 데스윙의 허락을 받은 라그

나로스의 속 시원한 한풀이를 기대해 봐도 좋을 거다. 

캐서린 짜응이 
왔쩌염! 
진짜 성인용 게임은 
바로 이런 거다. 
하악하악!

<카우보이 비밥>이 진짜배기 성인용 애니메

이션이라고 칭송받았던 건 살색 가득한 장면

이 난무해서가 아니다. 어른들이야말로 참맛

을 느낄 수 있는 개념 충만한 스토리 라인 때

문이었다. 한글 자막화되어 발매가 결정된 

<캐서린> 역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인용 게

임이다. 사랑하는 연인을 둔 빈센트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수수께끼의 미녀 때문에 흔

들리는 상황, 그리고 이를 벗어나려고 용쓰

는 모습이 게임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빈센트의 인생을 결정하니 신중하

게 선택할 것! 20~30대 남성 게이머라면 남

일 같지 않은 게임 스토리에 푹 빠져 여름이 

왔다간 줄도 모른 채 게임을 즐기게 될 거다.

E3 NEWS

다시 불붙는 차세대 게임기 대전
NINTENDO Wii U vs. SONY PS VITA 

닌텐도가 꺼낸 카드 Wii U

Wii U에서 눈에 띄는 건 컨트롤러다. 6.2

인치 터치스크린, 2개의 아날로그 컨트롤

러, 자이로 센서와 스테레오 스피커 등 아

이패드에 컨트롤러를 달아 놓은 모양새. 

내장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는 건 물론, 

증강 현실처럼 컨트롤러에만 보이는 화

면을 활용하는 게임 플레이도 가능하다.

소니가 응수한 카드 PS VITA

PS VITA 는 5인치 OLED 터치스크린, 후

면 멀티 터치 패드를 탑재한 녀석이다. 

가장 놀라운 건 소니답지 않은 개념 가

격. 거치형 콘솔 못지않은 고스펙 기기

가 와이파이 모델인 걸 감안해도 약 30

만 원대의 가격이라니! 그저 감동이다. 

GOOD

드디어 풀 HD 해상도! 

닌텐도産 게임의 재미는 甲

BAD

거치용 or 포터블? 정체가?

닌텐도産 게임의 재미 ‘만’ 甲

GOOD

싸다, 싸다고, 싸다니까! 

앞·뒷면 동시에 조작 가능! 

BAD

아이폰5가 출동한다면?

앞·뒷면 터치 활용 가능?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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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박두!!!!!!

건프라 월드 엑스포 
정보 보러 가기

우리나라에서 2회째를 맞이한 건프라 엑스포가, 올

해 한층 스케일이 커진 건프라 월드 엑스포로 개최된

다. 7월 20~24일, 총 5일 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SICAF(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장

의 반다이 부스에서 볼 수 있으니 건덕후라면 해당 

날짜에 큼지막하게 동그라미를 그려두는 센스를 발

휘하자. 행사 입장료를 비롯해 SICAF 부대 행사 등

의 관련 정보는 시카프 홈페이지(www.sicaf.org)

를 참고하도록! 

1. 건프라 무료 조립 체험
간단한 프라모델을 무료로 조립하고, 완성된 녀석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체험 코너. 여자친구를 건덕후 
동료로 섭외할 절호의 찬스니 커플이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2. SD건담 캡슐 파이터
엑스포를 돌아다니다 잠시 쉴 겸 넷마블에서 서비스 
중인 <SD건담 캡슐 파이터>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건담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게임 꽤나 잘 만
들었으니까 말이다. 

반다이 코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건담
베이스에서 페이스북을 오픈했다. 용
산 나들이 필수 코스가 건담베이스인 
당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꾸욱!
www.facebook.com/gundambase

“이것이야말로 건프라의 진정한 묘미!”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건프라 월드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엑스포 2011! 

깨알 같은 재미의 부대행사
이왕 왔으니 본전은 뽑아야지.

EXTRA STAGE

                                              당신 심장에 건덕후의 피가 흐른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건프라
              월드 엑스포를 그냥 지나칠 순 없겠지. 
        건덕후 동지들이여! 성지 순례를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BY 김상헌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1   건담 포털 사이트, 건담 인포 大공개! 

건담 인포 홈페이지(www.gundam.info)

가 올 7월에 문을 연다. 우리나라뿐 아니

라 일본의 프라모델, 게임, 건담 관련 정

보를 한곳에 모아둔 건담 종합 포털 사이

트 되시겠다. ‘빨간색 기체는 3배 더 빠른

가요?’ ‘아무로와 샤아랑 붙으면 누가 이

기나요?’ 등 건담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다면 이곳에 접속하도록! 홈페이지 오픈

을 기념해 건프라 엑스포에서 건담 인포 
에 관한 소개도 할 예정이다.

2  건프라의 히스토리를 한눈에

30년 전 제품부터 최근 출시된 녀석까지 

건프라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

시회가 열린다. 올드 팬에게는 건프라를 

만들던 당시의 향수를, 막 입문한 새내기 

팬에게는 건프라 기술의 발전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다.

3  건담 AGE의 베일이 벗겨지다

건프라 엑스포에서 10월부터 일본 TV 방

영이 예정된 <건담 AGE>의 프라모델 시제

품이 전시된다. 시리즈에서 활약할 건담이 

궁금했다면 필히 들러야 하는 코스겠지?  

 

4  건프라 빌더즈 월드컵의 위엄

세상에 하나뿐인 건프라를 만들기 위해

선 도색은 기본이고, 다른 녀석의 부품과 

이종교배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과

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엑스포 내의 건

프라 코너를 방문하라. 새로운 세상이 열

릴 거다. 부스 안에는 반다이 하비 사업

부에서 진행하는 건프라 콘테스트가 열

리고, 건프라 빌더즈 월드컵 작품을 전시

할  예정이니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다. 

5   행사장은 한정판 건프라를 싣고♬

이번 월드 엑스포 현장에서는 다양한 건

프라를 판매한다. 월드 투어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만큼 월드 엑스포에서 

구매 가능한 한정판 역시 한국에서 최초 

판매된다. MG 퀀터 클리어 버전, HG 베

앗가이 핑크 버전 등 시중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한정판이 당신을 기다린다. 총알

은 준비됐겠지? 

2010년 
행사 전경

©SOTSU·SUN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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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음악을 이렇게 앉아서 들어도 되나 싶

다(웃음). 음반을 듣다 보면 소위 미는 곡과 그

렇지 않은 곡이 갈리게 마련이다. 한번에 들

어오는 ‘훅’ 이 있는 곡이 타이틀로 어울린다. 

이번 음반은 그런 곡이 유독 많더라. 작정하

고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100여 곡 중에 11곡을 추렸다. 7차 데모까지 작

업한 곡도 있다. 한 곡, 한 곡 만들 때마다 “이 

곡이 타이틀이야!” 라고 외쳤다(웃음).

보통 7차 데모까지 작업하면 곡이 산으로 가

지 않나?

우리끼리 오랜 시간 많은 곡을 작업하다 보

니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다. 더 나아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프로듀서 지누가 

큰 힘이 되어줬다. 

몽구스는 멤버 간의 많은 합주로 곡의 틀을 

잡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구성한 곡을 처

음 보는 사람(지누)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

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나? 

전혀 없었다. 프로듀서로서 지누를 200% 신

뢰했다. 

첫 번째 곡이 음반 제목과 동일한 ‘코스믹 댄

서’ 다.

음반의 시작에 어울리는 곡이고, 음반의 분위

기를 대표하는 가장 몽구스다운 노래.

영상 작업 라이브 플래닛(live-planet.net)에

서 작년 10월 즈음 공개한 ‘코스믹 댄서’ 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음반에 수록된 ‘코스믹 댄서’ 는 당시 연주한 

곡과 ‘드림 온’ 이란 제목의 노래를 합친 곡이

다. 지누가 ‘드림 온’ 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두 

곡을 합쳐보자고 제안했다. 

두 곡이 잘 붙던가? 

아주 그냥 딱 붙었다(웃음).

이 곡은 지누가 산파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

군(웃음). 멤버 모두 지누의 팬이고, 그와 함께 

작업하길 원했다고 들었다. 

롤러코스터 이전 솔로 앨범부터 지누의 팬이

었다. 그가 걸그룹과 함께 작업한 음반을 들

어보면 지누 덕분에 음악이 한 단계 업그레이

드된 걸 알 수 있을 거다.

MUSIC

정바비가 만난 
찰진 밴드 

몽구스
몽구스 멤버와 함께 새 음반 <코스믹 댄서>의 

전곡을 듣고 내린 결론은 이거다.

“이 친구들 역시 물건이다!” 

WORDS BY 정바비

좌담회  
영상 보러 가기

당신은 ‘몽구스’ 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떠

올리나? 대부분은 깜찍한 외모를 자랑

(?)하는 동시에 코브라를 뜯어먹는 포유류 몽구

스를 떠올릴 거다. 만약 당신이 ‘몽구스=우리나

라의 3인조 밴드 몽구스’ 라고 생각한다면 행운

아라고 생각하라. 몽구스는 댄서블한 록의 원조 

격 밴드로, 춤추기 좋은 비트와 흥겨움을 취하

면서도 록의 남성적인 어택(attack)감도 놓치지 

않는 밴드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우주는 사

랑이야’ 라고 노래할 만큼 순수한 소년의 감성

이 멜로디와 가사에서 묻어나는 센스 넘치는 몽

구스! 그들이 4년 만에 새 음반 <코스믹 댄서>

를 내놓았다.

     몽구스의 이번 음반은 프로듀서가 지누(일명 히

치하이커)라는 사실 덕분에 더 큰 기대를 모았다. 지

누가 누군가! 롤러코스터의 기타리스트이자 ‘아브라

카다브라’ 의 브아걸, 요즘 잘나가는 f(x)의 프로듀서

로 주가가 하늘을 찌르는 뮤지션 아니던가. 마니아

라면 누구나 인정했던 몽구스의 포텐셜을 지누가 빵

빵 터트려준 셈이다. ‘찰지구나!’ 를 연발하게 한 그

들의 음악을 집 안팎에서 듣다가 급기야 홍대앞 카

페에 50명의 팬과 몽구스 멤버 3명을 초대해 전곡을 

정주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소통의 시작은 꼼꼼하

게 성심성의껏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리스닝:컴프리헨션’ 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행사에

서 필자(바비)와 몽구스 멤버(몬구, 링구, 샤드)가 나

눈 얘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기대하시라.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몬구

몬구

몬구

샤드

샤드

샤드

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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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의 음반을 이병훈 음악감독 님과 함

께 작업했는데 솔직히 ‘이 형이랑 친해지면 나

중에 여배우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

대가 아주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다(웃음). 지

누와 음반 작업하면서 다른 흑심은 없었나?

있었다(웃음). 지누가 몽구스 작업과 동시에 f(x)

의 정규 음반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설리가 

녹음실에 놀러 오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었...

오라는 설리는 안 오고 대신 지누의 처제가 

오더라(웃음).

몬구는 f(x)의 팬인가 보다. 

f(x)에겐 미안하지만 난 카라의 구하라를 좋

아한다(웃음).

밀고 있는 타이틀 곡 ‘서울의 밤 청춘의 밤’ 은 

후렴구에서 ‘밤! 밤! 밤!’ 이라고 외치는 코러

스가 인상적이다.

우리끼리 ‘서밤청밤’ 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코러스와 인트로 모두 샤드의 작품이다. 이 

노래를 녹음 마지막 날 작업했는데 편곡이 완

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많이 고생했다. 

원래 타이틀 곡이 가장 속을 썩인다.

그때는 이 곡이 타이틀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노래를 만들 때마

다 “이게 타이틀이다!” 라고 말했다니까(웃음).

타이틀 곡 여부를 떠나서 애착이 가는 곡이다. 

가사를 비롯해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는 몽구

스의 결정판 같은 곡이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곡이다. 우리

가 만들었다는 게 자랑스럽고 무덤갈 때까지 

뿌듯해할 그런 노래다. 

몽구스 하면 댄스를 빼놓을 수 없다. 2005년 

몽구스의 광주 공연 당시 한 여성 관객이 조

그만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공연 시작부터 끝까

지 줄기차게 지누션의 ‘말해줘’ 춤을 추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 

광주에서 옥상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호응이 끝내줬다. 관객들이 옥상을 무너뜨릴 

기세로 기차놀이를 하며 공연을 즐겼다. 당시 

소속사 사장님이 “조용필 났네, 조용필 났어” 
라고 말했다(웃음).

굉장히 독특한 춤을 추는 분도 있다. 막 몸을 뒤

트는데 우리 음악이 저렇게 좋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다른 밴드 공연장에서도 그

렇게 춤을 추면 조금 배신감이 느껴진다(웃음). 

지역색이 있다. 부산 관객들은 처음에는 가만

히 서 있다가 30분쯤 지나면 몸이 풀리기 시

작해서 끝날 때가 되면 엄청 과격해진다(웃음).

춤은 솔직한 몸의 언어다. 그들이 데뷔한 2004년에도, 
2011년인 지금도 몽구스처럼 솔직한 밴드가 몇이나 될
까? 이날 “우주는 사랑이야 베이비!” 라고 인사말을 
주고받자는 링구의 뻔뻔스러운 제안에, 참석한 50여 
명의 팬은 싫지 않은 눈치였다. 덕분에 그는 즉석에
서 ‘오글링구’ 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말이다. 당신들
도 4년 만에 다시금 서울을, 그리고 한국을 춤의 우
주로 인도할 몽구스의 새 음반 <코스믹 댄서>를 놓치
지 말길 바란다. 

링구샤드몬구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몬구

몬구

몬구

몬구

몬구

몬구

샤드

샤드

샤드

링구

샤드

정바비가 말하는 몽구스

‘서밤청밤’ 은 전국투어하면서 각 도시별로 후

렴을 바꿔서 부르면 좋겠다. ‘부산의 밤~’, ‘광
주의 밤~’ 이렇게 말이다.

재미있겠다. 어서 빨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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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해수욕장에서 
생긴 일 BY ALICE

화려한 말발, 수려한 외모가 작업 성공의 지름길은 아니다. 장소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
야 먹힌다. 해수욕장에서 통하는 시간대별 작업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웰 컴 투 파라다이스! 

덥고 땀나고 냄새 나고 짜증 나는 계절, 여
름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

을 만큼 여름은 아주 씐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왜냐
고?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이유, 이
번 여름엔 섹스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혹
시 그거 아나? 당신만큼이나 우리도 여름을 무척이
나 기다려왔다는 걸 말이다. 

▶

▶ ▶

▶

▶

▶
PM12:00
어서 내게 말을 걸어

내 주위에서 놀고 있는 그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가 제발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S (24세, 아나운서 지망생) 

ALICE SAYS 
사람들은 종종 낯선 장소에서 느끼는 설렘과 흥

분을 사람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낯선 여

행지에 대한 흥분을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수컷

에 대한 떨림으로 오인한다는 거다. 어때, 승산이 

보이지 않나? 그렇다. 이곳은 바로 낯선 그녀와

의 짜릿한 만남을 꿈꿔온 당신과 모든 이들을 위

한 파라다이스다. 해수욕장에 막 도착한 그녀일수

록 흥분 지수가 높겠지? 자, 두려워하지 말고 일

단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말을 건네보자. 그녀도 

내심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도

통 모르겠다고? 자,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라. 

PM 1:00 
미끼 NO. 1: 파라솔

더 싼 파라솔을 점령하기 위해 햇빛이 작열하는 

모래사장을 배회하고 있었다. 더위에 지쳐있던 

차에 누군가 다가와“어차피 물에서 노느라 우

리 파라솔은 거의 비어 있을 테니 괜찮으면 여기

서 쉬어도 된다”고 했다. 완전 땡큐지! 

L (22세, 대학생)

ALICE SAYS 

작업은 해가 진 다음부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

산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신이 낮 시간대를 

작업과 무관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

도 환한 대낮에 수컷들이 베푸는 친절을 별 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흑

심을 품고 접근했든 아니든 별 상관 없다. 아까도 

말했듯이 낮 시간대 우리의 경계 지수는 거의 무

방비 상태나 다름없으니까. 

낯선 곳에서 당신이 베푸는 호의는 그녀에게 평

소보다 더 젠틀하고 다정하게 느껴진다. 당신에 

대한 고마움에 웬만하면 당신의 제의를 수락할 

거다. 그게 작업인지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단 말

이다! 파라솔을 떡밥으로 자연스레 여자 사람 무

리와 조인을 하는 거지. 우리랑 같이 놀자, 같이 

술 한잔하자는 촌스럽고 직접적인 멘트보다 백 

배는 더 잘 먹힐 거다.

PM 3:00
미끼 NO. 2: 캔맥주 

한바탕 물놀이를 하고 지쳐 있던 차에 누군가 캔

맥주를 내밀었다.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히 안 마

실 이유도 없어 맛있게 먹었다.

K(26세, 모델)   

ALICE SAYS 

자외선 수치만큼이나 더위도 최고조에 달해 있

을 시간, 물놀이를 한바탕 하고 지쳐 있을 오후 3

시 즈음의 작업 도구로는 캔맥주만 한 녀석이 없

다. 당신의 주머니 사정에도 그렇지만 받는 입장

에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뜨거운 태양에 머

리카락이 익을 기세인 오후 시간대 그녀의 니즈에 

딱 부합하는 적절한 녀석이기 때문이다. 다짜고짜 

내미는 건 매우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 “우리 

마시려고 샀는데 좀 남아서…”같은 멘트도 함께 

날릴 것. 그게 좀 오그라든다면 일부러 선크림이

나 오일을 빌린 다음 그 답례로 캔맥주를 내미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낮에 알게 된 그녀와의 만남은 매우 자연

스럽게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녁에 

다른 수컷들이 본격적으로 사냥에 나서기 전에 안

정적으로 파트너를 확보해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일찍 일어난 새가 벌

레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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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해수욕장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도 잊지말 

것. 평소의 그녀 같았으면 시원하게 싸대기를 날

리거나 당신을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취급했을 테

지만 여행지에서만큼은 예외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낯선 그와의 

뜨거운 입맞춤, BGM으로 깔리는 파도 소리… 바

닷가에서의 키스는 여자라면 누구나 꿈꿔온 로망 

같은 거다. 여자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매우 약한 

동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자. 괜히 조개 구

이 집에서 키스하려다 외로운 밤 보내지 말고!

무리 중 한두 명에게 먼저 뻐꾸기를 날리는 게 성

공 확률이 높다.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주위에 

친구들이 포진한 상태에서 그녀의 의사를 묻지 

말자. 옆자리 친구 눈치를 보며 YES를 NO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

▶

▶

▶

▶

▶

▶

▶

▶

▶

PM 6:00
미끼 NO. 3: 슬러시

내게 말을 걸어온 그가 마음에 들었지만 혹시 나

쁜 사람은 아닐까 걱정도 됐다. 그날 처음 본 사

이니 의심을 품는 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그가 

슬러시를 사줘서 마음이 좀 놓였다. 만약 술을 

사주려고 했으면 그냥 도망쳐버렸을 텐데.  

H(21세, 대학생)

ALICE SAYS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건 성공했는데 

당신을 향해 잔뜩 경계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 

술은 되도록 권하지 않는 게 좋다. “나에게 술을 

먹여서 대체 뭘 하려는 거지?”라는 의심만 증폭

될 뿐이다. 그럴 땐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슬

러시, 아이스티 같은 종류의 디저트를 제공하라. 

당신에 대한 경계심이 단숨에 누그러질 거다(앨

리스는 딸기 우유가 좋아요!).    

PM 7:00
주위의 시선을 신경 써라

 “같이 노실래요?”라고 말을 걸어온 그가 마음

에 들었는데 같이 간 친구들이“저희끼리 놀 거

예요”라며 거절했다. 나쁜 지지배들!

J(25세, 바텐더)

ALICE SAYS 

우르르 뭉쳐 있는 무리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하면 서로 눈치 보느라 머뭇 거릴 가능성이 많다. 

PM 8:00
뿌린 만큼 거둔다

낮에 나한테 캔맥주를 건넸던 그와 우연히 마주

쳤다. 괜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그

와 자연스레 합석하게 됐고, 다음 날 아침까지 쭉 

같이 놀았다. 

S(27세, 디자이너)

ALICE SAYS 
그래.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캔맥주만 먹고 빠이

빠이 했더라도 낮 시간 동안 미리 확보해 놓은 암

컷은 저녁까지도 승산이 없는 당신에게 의외의 

수확이 될 수도 있다. 캔맥주 활용의 아주 좋은 예.  

PM 10:00
미끼 NO. 4: 키스

호감 있었던 그와 단 둘이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했

다. 그가 갑자기 키스를 해 깜짝 놀랐지만 저항하

지 않았다. 키스하는 내내 파도 소리가 들려 정말 

로맨틱했다. A(25세, 간호사)

ALICE SAYS 
키스가 무슨 미끼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

AM 1:00
그녀의 판타지를 공략하라

휴가지에서 낯선 사람과 보내는 하룻밤을 종종 

상상하곤 한다. 

L(28세, 회사원)

ALICE SAYS 

당신만큼이나 우리도 휴가지에서의 만남을 어느 

정도(조금 많이) 기대하고 있다. 모든 여자가 원 

나잇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낯선 만남 그 자체

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내심 품고 있는 건 확실

하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이와의 짜릿한 만남에 대

한 판타지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해줄 게 있다. 새

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목적 없이 단지 바다가 

좋아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해수욕장을 찾았더

라도 막상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그날은 

왠지 우울해진다는 거 말이다. 자, 이제 당신이 해

수욕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겠지? 

“둥글게~ 둥글게~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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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간의 삽질을 만회한 팬택이 
갤럭시S2와 레이싱 한판 뜰 기세로 물건 하나를 내놓았다. 
그래서 이름도 ‘베가 레이서’ 라지 아마?

BY 김상헌

PHOTOGRAPH BY ARC STUDIO

VEGA RACER

스펙이 甲 

최근 스마트폰 CPU는 듀얼 코어가 대세다. 삼성이 자체 제작한 모바일 CPU 엑시노스로 승부한다면, 

팬택은 CDMA 휴대폰 시절부터 甲으로 유명한 퀄컴의 스냅드래곤으로 대응했다. 특히 베가 레이서는 2

세대 스냅드래곤 1.5GHZ 버전을 탑재해 스펙빨로는 엑시노스를 탑재한 갤럭시S2가 부럽지 않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2.3(진저브레드)을 탑재했고, 근거리 무선통신 NFC와 테더링은 기본이다. 

소소하지만 지상파 DMB, 800만 화소 디지털카메라의 풀 HD 촬영 및 재생, 와이파이 802.11n과 블루투스 

3.0 역시 빠뜨리지 않았다. 요즘 삽질의 화신으로 거듭난 헬지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만듦새가 

넘사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대폰이 신용카드를 대신하게 만드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물건을 살 때 

카드 결제 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계산대 

리더기에 대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NFC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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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팬택만의 최적화가 인상적이다. 

HTC가 자랑하는 센스 UI만은 

못하지만 팬텍의 자체 UI ‘이지 UX’는 

꽤 쓸 만하다. 원 모양의 생김새는 

다소 유치하지만 옆에 붙은 아이콘을 

원으로 옮기면 선택한 기능으로 

간단히 이동한다. 예전 아이팟 

제품의 터치 휠을 조작하던 추억을 

살짝 떠올리게 한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시크릿뷰’ 기능 역시 

만족스럽다. 좌우 측면에서는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딱 좋다. 

상•하단에 듀얼 스피커를 탑재해 

영화나 게임 재생 시 똥꼬가 

움찔거릴 정도로 실감나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점

4.3인치 액정을 탑재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800×480 해상도는 정말 

아쉽다. 슈퍼 아몰레드 액정이 아닐 

바에는 해상도를 끌어올려 가독성을 

높이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거다. 아이폰4가 3.5인치 액정임에도 

960X640 해상도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CPU 클럭이 깡패라고 

성능도 그렇단 건 아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쿼드란트와 

스마트벤치로 테스트해본 결과 2,297

점을 기록했다. 클럭수가 낮은 

갤럭시S2(1.2GHZ)가 3,200~3,500점 

사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머쓱한 

성적표다. 최강의 커스텀 롬을 

선사해주는 XDA 개발자 포럼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 중 하나. 

한마디로

베가 레이서는 피처폰 시장에서 

듣보잡으로 전락한 팬택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부활해 

발적화의 대명사 LG를 제치고 

삼성의 뒤를 잇는 2위 업체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제품이다. 스펙에 비해 체감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삼성의 갤럭시S2를 

제외한다면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이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도 드물다. 한마디로 

아이폰4, 갤럭시S2가 싫다면 

대안으로 삼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녀석이란 얘기다.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마디로 컴퓨터 자판의 글쇠 

입력이나 마우스의 움직임이다.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다루는 해외 포럼으로, 

수많은 개발자 덕후가 모인 곳이다. 

기기의 성능을 200% 이상 끌어올리는 

미친 커스텀 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HTC 스마트폰 HD2는 XDA의 

버프를 받아 윈도 모바일, 안드로이드, 

심지어 윈도7 OS 사용까지 가능했을 

정도다. XDA 개발자 포럼의 사랑을 받는 

기기는 “수명 연장의 꿈이 이뤄진다”는 

말이 돌 정도로, 이곳은 레알 능력자의 

산실이다.

XDA 개발자 포럼
www.xda-developers.com

자사 제품의 룩앤필(모양과 느낌)을 

카피했다며 삼성을 고소한 애플이 

이번 WWDC(세계 개발자 대회)

에서 구글과 MS에서 진행 중인 

클라우드 프로젝트와  

 ‘룩앤필’ 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았다. 사용자가 기능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능력은 대단하지만 

이래서야 카피캣 드립이 무색하지 

않나! 심지어 IOS 5.0에서는 탈옥 

및 해킹한 아이폰의 앱스토어 격인 

시디아 앱의 푸시 기능도 흡수했다. 

알림 푸시 기능을 채택해 잠금 

상태를 해제하지 않고 화면에서 

메시지 등 알림을 확인한다는 

사실은 매력적이지만 카피캣 

드립을 생각하면 머쓱해진다. 결국 

올해 트렌드는 너님, 내님 것 

따지지 않고 서로가 가진 좋은 걸 

가장 빨리 완성도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실을 주요 

회사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다. 삼성 

역시 클라우드 시스템을 위해 이미 

아이폰, 블랙베리 등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를 이미 

인수한 상태다.

올해 트렌드는 카피캣

웹브라우저 없이도 날씨 • 달력•계산기 

등의 기능은 물론 뉴스•게임•주식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응용 프로그램

위젯이란?

UI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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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파트너 기어의 甲!여행 떠날 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봤자 남는 건 후회뿐이다. 옷은 대충 챙기고(어차피 여자는 안 생겨

요)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스마트한 제품을 챙기는 데 힘써라. 여행지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지루함을 못 

견뎌 용가리처럼 피 토하고 쓰러지면 억울하잖아.

STUFF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
RC STUDIO

GOING MOBILE

 기내용 사이즈 캐리어 
비아모노

하늘색 셔츠 티엔지티
화이트 셔츠 커스텀멜로우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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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GALAXY TAB 7

SENNHEISER
PX200-II

맥북 에어 11인치의 성능은 샌디브리지를 장착한 노트북과 비교해서 빼어나다곤 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노트북의 배터리를 제외한 것과 비슷한 무게(1.05kg), 손을 벨 것 같은 0.3~1.7cm의 

얇은 두께, 저소음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은 맥북 에어 11인치의 매력은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1080p 해상도의 영상 재생은 물론 SSD 버프로 멀티태스킹도 빠릿빠릿하다. 

무엇보다 당신이 여행길에 포토샵을 비롯한 무거운 작업을 할 리는 없고, 성능을 고집해서 

어깨에 벽돌 몇 장을 짊어지고 다닐 생각은 더더욱 없을 테니 이만한 파트너를 찾기는 어렵다. 

통 알루미늄 보디의 매끈한 자태를 뽐내는 이 녀석, 지르면 편하다.

여행용으로 쓰는 헤드폰은 막 굴려야 제맛. 신주 

단지처럼 모셔야 하는 헤드폰 따위 없는 게 더 낫다.

여행갈 때 몇 십만 원짜리 헤드폰을 들고 가면 

음악을 들을 때야 즐겁지만 관리하기도 피곤하고, 

행여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할 일도 많아진다. 

그럴 때는 입문용 헤드폰처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픈형 이어폰보다 귀의 피로함은 덜한 녀석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다. 한때 국민 헤드폰이었던 

젠하이저의 PX200의 후속작 PX200-II가 그런 

점에서 여행용 헤드폰으로 추천할 만하다. 전작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휴대성, 착용감, 사운드 

밸런스까지 가격 대비 성능은 여전히 만족스럽다. 

대신 저음이 강하다 못해 흘러넘치던 PX200과 

달리 전체적으로 평탄한 소리를 들려주니 참고하라. 

전파 인증은 받은 상태지만 갤럭시탭 10.1인치의 국내 

출시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라지? 기다리다 날 샐 바에야 

7인치를 지르자고!

여행 중 짬이 날 때 동영상 감상이나 간단한 웹서핑이 

가능한 태블릿 제품을 찾는다면 갤럭시탭 7인치를 

추천한다. 갤럭시탭 7인치의 출고가는 90만 원에 

육박했지만 최근에는 30만 원대에 신품을 구할 수 있다. 

듣보잡 PMP의 가격도 30만 원을 넘는 마당에 갤럭시탭 

7인치가 이 가격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태블릿 

전용 OS 허니콤은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진저브레드를 탑재해 특유의 버벅거림도 대폭 줄었다. 

아이패드와 달리 플래시 사이트에서도 뻗지 않고, 

별다른 앱 없이 720p 영상을 무인코딩으로 돌릴 수 

있는 데다 휴대성은 10인치와 비교가 안 된다. 여행용 

태블릿으로 적절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다.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지원은 덤.

APPLE
MACBOOK AIR 11
맥북 에어의 신형 발표가 올해 가을로 미뤄졌다. 

지금 맥북 에어를 질러도 이놈이 못난 오징어로 

전락할 일 역시 그만큼 미뤄졌다. 올레!

RUMOR
MILL

밸런스까지 가격 대비 성능은 여전히 만족스럽다. 

대신 저음이 강하다 못해 흘러넘치던 PX200과 

달리 전체적으로 평탄한 소리를 들려주니 참고하라. 

RIM
BLACKBERRY BOLD 9780
블랙베리용 카카오톡 출시가 임박했다. 블랙베리

수명 연장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단 얘기다.

여행을 비롯한 출장이 잦은 당신이라면 실시간 메일 확인이 편리한데다 쫄깃한 쿼티 키보드와 손에 착 

붙는 트랙 패드를 장착한 블랙베리가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블랙베리 볼드 9780은 외관상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만져보면 확실히 변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아이패드2와 맞먹는 내장 메모리를 확보한 

볼드 9780은 웹서핑을 시도해볼 마음이 생기게끔 만든다. 4인치 액정 스마트폰이 대세인 요즘 2.44인치 

액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소한 트윗질과 페이스북, 조만간 등장할 

카카오톡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없다.

TABLET

LAPTOP

HEADPHONE

PHONE

갤럭시S2를 베이스로 나올 이 녀석은 엑시노

스 1.2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기

존의 갤탭보다 한결 빠르다. LCD 액정을 채

택했고, 자체 커넥트를 통해 USB 호스팅 기

능도 지원한다. 음성 통화 및 영상 통화 기능

이 포함되며 16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했다. 

OS는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가 올라갈 가능

성이 높다. 삼성은 태블릿 시장에 갤럭시탭

으로만 7인치, 8.9인치, 10.1인치 3종류를 선

보이는 셈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거다.

갤탭 7 후속작의 등장
안드로이드 태블릿 시장은 다 내꼬얌

모토로라 차기작은?
출시 전에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만큼은 최고!

얼마 전 모토로라의 XOOM2, 워치폰, 슬림 라

인 스마트폰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정보가 유

출됐다. 웹사이트를 새로 디자인하면서 테스

트용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했다가 금세 거뒀

지만 이미지는 유출된 후였다. 제품군의 이

미지를 본 네티즌은 한결같이‘갖고 싶다’

를 연발했지만 출시 전 기대감의 절반도 채

우지 못하는 모토로라의 현실을 떠올려본다

면 차기작 모델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

는 게 사실이다.

크로스 백
브라운브레스 

갤럭시탭 케이스
애니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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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WORLD OF NERF WAR
비비탄 총에 맞아 울던 따끔한 추억은 이제 안녕.

BY 송종민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슬라이드를 당겨줘야 하는 

게 불편하다면 전동모터로 

자동 발사가 되는 모델도 

준비되어 있다. 1만3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가격표는 한 번쯤‘가지고 

놀아볼까?’라는 마음을 

부채질하기에 충분하다. 

비싸고 위험해 관상용이나 

다름없는 BB탄 모형 

총들과는 달리 이건 정말 

장난감이다. 

유리에 붙는 흡착 다트로 창문에 과녁을 그리고 

저녁 내기를 할 수 있고, 스펀지로 만들어진 휘슬 

다트와 클립 다트는 무언가를 박살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소규모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은 의미가 없다! 

빠른 연사가 가능한
자동 회전 형 6연발 리볼버

N-Strike
Maverick

직접 너프 건을 만져보고 사용해 보면 왜 이 장난감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8~12세 남자 아이들의 선호도 1위 브랜드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원형 탄창은 실제 실린더처럼 부드럽게 회전하고 한 

발 한발 약실에 다트를 장전하는 느낌도 실제 리볼버에 총알을 

장전하듯 짜릿하게 다가온다.

주의

같이 놀아줄 친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케이드 롱스트라이크 스템피드

마피아의 토미 건을 연상
시키는 35발의 드럼 탄
창을 포함한 샷건 타입 
너프 건 

레이더 레피드 파이어 CS-35

플립형 스코프와 연장 배
럴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
능한 볼트 액션식 롱 레인
지 라이플

거대한 탄창을 전부 비워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강력한 헤비 머신 건

디플로이 CS-6   레콘 CS-6   

시키는 35발의 드럼 탄
창을 포함한 샷건 타입 
너프 건 

능한 볼트 액션식 롱 레인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강력한 헤비 머신 건

견착용 개머리판과 연장 배
럴을 이용해 피스톨 모드와 
라이플 모드를 오가는 멀티 
너프 건

버튼 하나로 플래쉬모드와 
공격모드로 신속한 변신이 
가능한 너프 건
  

AA 건전지 3개로 풀오
토매틱 10연사가 가능
한 전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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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 
DRAINMAKER
발바닥이 시종일관 육수를 토해내도 걱정하지 마

라. 물을 들이부어도 밑창으로 쭉쭉 뱉어내는 풋 베

드 재질의 바닥창 덕분에 신발 안이 축축해지지 않는

다. 가벼운 데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시원한 메시 

소재라서 한여름에 당신 발이 뽀송뽀송하게 유지되

는 신세경을 맛볼 수 있다. 올여름 신을 운동화는 네

놈으로 정했다! 

문의 www.columbiakorea.co.kr 02-540-0277

가격 118,000원

     Water Proof Gear
찰진 육수가 흐르는 
     수컷을 위한 제품들!

당신 몸이 여름맞이 육수 대방출 스킬을 시전하나? 쫄 것 

없다. 이 녀석들과 함께라면 비 오듯 흐르는 육수에도 거칠 

것이 없을 테니 말이다.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조유림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MODEL 진현아 

FILM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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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OVO
T420
당신 손가락이 육수를 방출해도 놀라거나 노

여워하지 마라. 레노버 T420 노트북의 누수 방

지 기능이 해결해줄 거다. 키보드 아래에 특수 

설계된 배수로로 유입된 액체가 본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육수 

폭포에도 끄떡없다. 여기에 엔비디아 옵티머

스 기술을 탑재해 최대 15시간까지 버티는 변

강쇠 배터리란 점도 이놈이 예쁜 이유다.

문의 www.lenovo.com/kr 1588-6782

가격 1,252,000원

핑크색 스포츠웨어 톱 푸마 
바지 홀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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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DSC-TX10
당신 손을 점령한 육수 때문에 카메라를 집기도 불안한가? 소니 DSC-TX10은 

수심 5m의 물속에서도 최대 1시간을 버티니 물수건 같은 당신 손도 거뜬히 견

디며, 육수 때문에 미끄러져 1.5m 높이에서 자유낙하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

하다. 1,620만 화소에 칼자이스 렌즈를 장착해 화질도 만족스럽다. 동영상 촬

영 중 스틸 컷도 저장 가능하니 이놈 참 똘똘하구먼!

문의 www.sony.co.kr 080-777-2000

가격 479,000원

민소매 티셔츠 록시
빨간색 수영복 아디다스 by 스텔라 맥카트니

운동화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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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SENSOTOUCH 
육수의 은총이 내린 턱에 전기면도

기를 대고 세차게 문지르는 게 부담

스럽나? 걱정하지 마라. 필립스 센

소터치 3D는 셰이빙 폼과 젤을 바른 

촉촉한 상태에서도 면도할 수 있다. 

게다가 헤드가 안팎으로 360° 회전

하기 때문에 턱, 목 등 굴곡 있는 부

위도 잔털 없는 청정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럭셔리 스터프, 스몰 럭셔

리’ 라는 말이 어울리는 녀석이로군!

문의 www.sensotouch.co.kr 

080-600-6600

가격 500,000원 

하얀색 비키니 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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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URS
TALIAN 
당신이 흘리는 육수 따위는 가소롭다. 

폭풍 소나기도 키퍼스 가방 속에 피신

한 노트북을 해꼬지할 수 없을 만큼 강

력한 방수 능력을 자랑한다. 비바람만 

불면 가방을 앞으로 돌려맨 채 우산으

로 방어하던 과거는 잊어라. 덮개와 백

팩 사이의 공기가 쿠션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 고가의 장

비를 담을 백팩을 찾는다면 이만한 녀

석이 없을 거다.

문의 www.keepurs.com 

031-815-5343

가격 99,000원 

검정색 스포츠웨어 톱 데상트
바지 아디다스 
운동화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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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SPK-CXB
분수처럼 뿜어나오는 당신의 육수에 캠코더가 

무방비 상태인가? 어서 빨리 스포츠팩 SPK-

CXB를 투입하라. 캠코더와 한 몸이 되어 바닷

물보다 짠 당신의 분비물을 빈틈없이 막아줄 

거다. 수심 5m까진 끄떡없으며, 스테레오 마이

크를 내장해 수중에서도 또렷한 음향 녹음이 

가능하다. 촬영 영상을 탑재된 접이식 거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 

문의 www.sony.co.kr 080-777-2000

가격 미정

촬영장 엿보기

SONY
HDR-PJ30
‘핸디캠+프로젝트=소니 HDR-PJ30’
이다. 이놈 하나면 캠코더로 찍은 영상

을 보기 위해 TV나 프로젝터에 연결하

는 번거로운 일 따위는 안녕이다. 소니

가 자랑하는 엑스모 R 센서를 탑재해 야

간에도 선명한 화면을 촬영할 수 있으

니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오늘 그

녀와 찍은 화끈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

상하며 여름밤을 불사르는 것도 그중 하

나가 되겠지?

문의 www.sony.co.kr  080-777-2000

가격 1,299,000원

빨간색 비키니 
아디다스 by 스텔라 맥카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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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먹는 육식차와 전기라는 풀을 먹는 초식차 사이에서 태어난 돌연변이가 슬금슬금 자동차 세상을 잠식해가고 있다. 어느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나, 변종은 순종보다 진화했으며 더 강한 생존력을 지닌다. 그리고 그 변종들 중엔 다른 돌연변이를 뜯어먹는 더 강력한 변종이 있다. 

토요타 프리우스가 스리슬쩍 일본산 하이브리드카

의 상징이 된 마당에 인사이트의 상륙은 그다지 국

내에서 선풍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철저히 프리우스를 겨냥해서 벼르고 나온 

인사이트는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프리우스가 변명하던 단점들을 상당 부분 해

결하고 나왔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가격이

다. 더 이상   ‘기름값이냐 차값이

냐’를 양자택일해야 할 필요가 

없다. 3,800만 원에 육박하던 

하이브리드 차값를 인사이트가 

2,900만 원대로 내려    하이브리

드=고가라는 공식을 깨버렸으

니 말이다. (물론 그 인

사이트가 지금은 더 저가의 국산 하이브리드들에게 

물어뜯기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프리우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거대한 배터리였다. 

그땐 전기로 차를 굴리려면 배터리가 이 정도는 돼야 하

나 보다 싶었다. 이 배터리 때문에 우리 머릿 속의 하이

브리드는 엉덩이를 치켜든 모습으로 굳어졌으며, 

      

트렁크는 비좁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인사이트

는 웬만한 SUV 안 부러운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 

안 그래도 넓은데 뒷좌석까지 접어버리면 그야말로 

광활한 적재함이 등장한다. 과장 조금 보태면, 용달

차 짐칸 같다. 발을 쭉 뻗고 눕는 게 가능할 뿐 아니

라 카섹스는 앉아서만 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말

아먹어버릴 기세다.  

배터리의 경량화, 소형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

다. 배터리가 대체 얼마만한지 궁금해서 적재

함 바닥을 열어보고 또 한번 놀랐다. 

바닥을 열면 바로 배터리가 보

일 줄 알았건만, 커다란 스페

어 타이어가 누워 있다. 공간

적 여유를 부릴만큼 배터리가 

작아졌다는 얘기다.
연료 절감을 위해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인 보디 라인

EVOLUTION
BY 유승민  PHOTOGRAPHS ARC STUDIO  MODEL 김희성  COOPERATION HONDA KOREA

MOTOR

인사이트는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프리우스가 변명하던 단점들을 상당 부분 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가격이

다. 더 이상   ‘기름값이냐 차값이

냐’를 양자택일해야 할 필요가 

없다. 3,800만 원에 육박하던 

하이브리드 차값를 인사이트가 

2,900만 원대로 내려    하이브리

드=고가라는 공식을 깨버렸으

니 말이다. (물론 그 인

나 보다 싶었다. 이 배터리 때문에 우리 머릿 속의 하이

브리드는 엉덩이를 치켜든 모습으로 굳어졌으며, 

      

차 짐칸 같다. 발을 쭉 뻗고 눕는 게 가능할 뿐 아니

라 카섹스는 앉아서만 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말

아먹어버릴 기세다.  

배터리의 경량화, 소형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

다. 배터리가 대체 얼마만한지 궁금해서 적재

함 바닥을 열어보고 또 한번 놀랐다. 

바닥을 열면 바로 배터리가 보

일 줄 알았건만, 커다란 스페

어 타이어가 누워 있다. 공간

적 여유를 부릴만큼 배터리가 

작아졌다는 얘기다.
연료 절감을 위해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인 보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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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좌측에 달린 ECON 버튼을 누르면 즉시 초식동

물로 변한다. 차 전체가 연료 절감 모드로 전환하는 거

다. 우선 에어컨 바람이 약해지는 게 느껴진다. 공기 순

환이 바깥 공기 유입 모드로 되어 있었다면 자동으로 

내부 순환 모드로 바뀌며 냉기 손실을 막는다. 일시적

으로 차를 멈추면 시동도 일시적으로 꺼지는 ‘아이들링 

스톱’기능도 가동되기 시작한다. 

공교롭게도 에디터가 인사이트 직전에 시승했던 3대의 

독일 차(폭스바겐 블루모션; 3,190만 원, 미니 컨트리맨: 

5,160만 원, BMW X3: 5,990만 원)도 바로 이 ‘아이들링 

스톱’ 기능을 탑재한 녀석들이었다. 인사이트틀 포함해 

아이들링 스톱 기능을 지원하는 수입차 4종 중에 

이 기능이 가장 빛났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저가인 인사이트였다. 고가의 독일 차 3대를 제치

고 말이다. 왜냐고? 

인사이트의 운전석에 앉아보면 시동이 걸렸나 착각

할 정도로 조용하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조

용한 나머지 골목에서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잘 비키질 

않는다. 바로 뒤에 차가 온 줄도 모른다. 도로 위에서도 

귀를 울리는 건 오로지 타이어 소리뿐이다. 

인사이트의 오토 스톱 기능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저소음 엔진이다. 앞서 시승한 3대의 독일 차를 도심 

속에서 타고 다녔을 땐 아이들링 스톱 기능을 강제로 

꺼버린 적이 많다. 시동을 걸 때마다 반복되는 진동과 

소음이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넷 중 가장 

조용한 인사이트는 시동 소리가 워낙 조용해서 아무리 

껐다 켰다가 반복되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ECON ECO DRIVER
고연비에서 엔진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운전자 자신이다. 

아무리 연비가 좋은 차도 운전 습관이 거지 같으면 절

대 좋은 연비가 안 나온다. 

인사이트가 훌륭한 이유 중 하나는 연비 운전의 습관

을 키워주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차라는 점이다. 연비가 

좋을 땐 속도계의 색깔이 녹색이 되었다가 조금 가속

과 감속을 반복하면 청록색으로,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순간 연비가 나빠졌다는 얘기

다. 나도 모르게 자꾸 녹색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진다. 

ECON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는 엔진이 알아서 연비  

친화적인 주행을 하기 때문에 녹색 상태를 유지하기

가 더 쉬워진다.  

계기판에 5그루의 나무가 있다. 연비 운전을 잘하

면 잎사귀가 하나씩 붙는다. 매 운전을 마칠 때마

다 연비 운전 능력이 점수화되어 잎사귀가 늘기도 

줄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의 ‘레벨 업’과 매우 흡사하

다. 고수가 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잎사

귀를 겟하는 기준은 점점 까다로워진다. 총 3개의 스테

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당신의 능

력을 칭찬해주는 엠블럼이 하나씩 생겨난다. 이거 생기

면 뭐 주냐고? 그런 거 없다. 하지만 직접 타보면 모든 

게임이 그렇듯, 당신도 분명 레벨에 집착하게 된다. 이 

엠블럼을 따고 유지하기 위해 연비 

운전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다. 고

도의 심리적 기술이다. 게임을 하는 

이의 마음을 안다고나 할까. 역시 

일본 녀석들답다.  

엔진 직렬 4기통 

배기량 1,339cc

공인 연비 23.0km/L 

연료 휘발유+전기

최대 출력 89마력

S
P

E
C

얼마나 조용한지 
영상으로 확인하라 

스톱’ 기능을 탑재한 녀석들이었다. 인사이트틀 포함해 

저가인 인사이트였다. 고가의 독일 차 3대를 제치

인사이트의 운전석에 앉아보면 시동이 걸렸나 착각

친화적인 주행을 하기 때문에 녹색 상태를 유지하기

줄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의 ‘레벨 업’과 매우 흡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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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촬영 현장 엿보기

엔진 4기통 디젤

배기량 1,995 cc

최대 출력 184 마력

최대 토크 38.8 kg·m

최고 속도 210 km/h

제로백 8.5 초

공인 연비 17.2km/L (1등급)

변속기 자동 8단

굴림 방식 AWD (항상 4륜 구동)

선글라스 토즈 by 다리인터내셔날
비키니와 후드타월 모두 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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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EACHon the BEACHon the BEACH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WORDS BY 유승민 MODEL MISS MAXIM SEMIFINALIST 이서현

FILM 박한빛누리 MAKEUP 이현정 COOPERATIONS 토즈, 록시(02-546-7764), BMW KOREA

BMW X3의 입지는 참으로 애매했다. 너무 잘난 형 X5 때문에 없는 듯 찌그러져 지낸 적도 많다. 
그 X3가 절치부심하고 3년 만에 확 달라져서 나타났다! 사실 MAXIM도 형님만 화보 촬영하고 
동생은 외면한 적이 있다. 삐졌다면 미안, 진심 어린 비키니로 사과한다. 

2011 X3 xDrive20d High

6,3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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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내비
게이션 체험하기 

iDrive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iDrive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다이얼로 한글을 입력

하고, 주소를 찍는 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누군가 답답한 마음에 먹

히지도 않는 스크린을 눌러댄 탓인지 손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

다. 불편한 iDrive 다이얼을 보완하기 위해 X3의 내비게이션은 음성

인식을 지원한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다. 원하는 메뉴를, 가고자 

하는 장소를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X3는 내가 원하는 곳을 복명복

창한 후 자동으로 그곳을 목적지로 설정한다. 

X3에 탑재된 iDrive내비게이션은 주행 중에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달리는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막

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주행 중에는 음

성인식 방식으로도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다. 

음성인식 시스템이라는 건 주행 중에도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간편하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데, 음성인식 

조작마저도 차를 세우고 하야 한다니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다. 그래도 그간 타본 고급차의 음성인식 기능 중에 인식 감도

는 가장 좋았다. 최소한 ‘신사동’을 ‘신설동’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X시리즈에 탑재된 
iDrive 컨트롤 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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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X3 신형이 새로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

만 구형 X3의 디자인은 참 별로였다. 

디자인이라는 게 개인 취향에 많이 좌

우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X5의 디

자인이 품위와 세련미를 모두 충족시

킨 소위 ‘잘된 작품’이었다면 X3는 X5

와 차이를 두기 위해 억지 변형을 시켰

다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그 변형 또한 

잘된 변형은 아니었다. 하위 모델이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줘야 할 텐데, 상위 

모델인 X5나 X6에 비해 10년은 더 낡

은 기종처럼 지나치게 클래식하고 갑

갑한 느낌이었다. 전체적인 라인은 어

딘지 모르게 레인지로버를 따라한 듯

도 했고, 얼굴은 꼬장꼬장한 노인네를 

연상시켰다. 실제로 판매에서도 X5의 

후광을 전혀 입지 못했다. 

그랬던 X3가 2세대 버전을 내놓았다. 

에디터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여기 이 녀석의 비포(2008년형) & 

애프터(2011년형) 사진을 공개한다. 

어때, 얘 용됐지?

BEFORE / AFTER
X3 성형 전후 사진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제야 X3가 제자

리를 찾았다는 느낌이다. 육중한 형님 

모델인 X5, X6보다 가벼운 덩치에 어

울리는 젊고 날렵한 인상이다. 상위 모

델의 ‘품격’을 대신할 ‘세련미’를 갖췄

다는 얘기다. 고지식한 레인지로버처

럼 판판했던 옆구리에는 섹시한 허리 

라인이 들어갔고, 눈꼬리 없이 가운데

로 몰려 있던 눈매는 시원하게 옆트임

을 했다. 어느 성형외과 솜씬지 아주 

잘됐다.   

얼굴만 만진 게 아니다. 구형의 엉덩이

는 단 한 줄의 곡선도 없이 밋밋했다. 

(볼수록 랜드로버)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오고, X시리즈 중 가장 매력적인 

뒤태가 되었다. 하단 범퍼를 두르며 굵

게 지나간 블랙 라인이 백미다. 

BEFORE

AFTER

>

BEFORE

AF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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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제조사 가격 모델명 단위 (만 원)

기아

기아

현대

GM

기아

쌍용

기아

현대

기아

기아

기아

현대

르노삼성

기아

쌍용

기아

쌍용

현대

GM

르노삼성

기아

르노삼성

기아 

현대

닷지

기아

기아

현대

르노삼성

기아

현대

기아

기아

닷지

닛산

기아

현대

기아

토요타

지프

쌍용

기아

현대

혼다

지프

기아

혼다

포드

쌍용

지프

토요타

지프

기아

혼다

미쓰비시

닛산

기아

현대

스바루

쌍용

현대

미니

푸조

기아

포드

미쓰비시

기아

기아

스바루

푸조

현대

BMW

폭스바겐

미니

지프

폭스바겐

스바루

기아

닷지

기아

지프

닛산

BMW

미니

포드

지프

인피니티

크라이슬러

벤츠

볼보

BMW

랜드로버

링컨

아우디

벤츠

BMW

캐딜락

미쓰비시

볼보

폭스바겐

볼보

볼보

아우디

렉서스

인피니티

포르쉐

렉서스

인피니티

벤츠

랜드로버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BMW

BMW

랜드로버

포르쉐

포르쉐

아우디

인피니티

캐딜락

BMW

랜드로버

캐딜락

벤츠

랜드로버

랜드로버

랜드로버

BMW

포르쉐

BMW

랜드로버

1592

1651

1977

1980

2035

2096

2075

2085

2196

2231

2215

2308

2330

2395

2434

2492

2495

2590

2500

2560

2548

2560

2579

2606

2690

2600

2625

2780

2750

2782

2871

2860

2807

2990

2990

2907

2011 카렌스 2.0 LPi

2011 카렌스 가솔린 2.0

2012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1 올란도 2.0 디젤

2011 스포티지R 디젤R 2.0 2WD

2011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1 스포티지R 가솔린 T-GDI 2WD

2012 투싼IX 디젤 R2.0 2WD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1 그랜드 카니발 디젤

2011 스포티지R 디젤R 2.0 4WD

2012 투싼IX 디젤 R2.0 4WD

2011 QM5 가솔린 2WD 씨티

2011 그랜드 카니발 LPI

2011 카이런 2.0 2WD

2011 쏘렌토R 가솔린 2.4 2WD

2011 슈퍼 렉스턴 2.0 2WD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1 캡티바 2.2디젤 5인승

2010 QM5 디젤 2WD

2011 쏘렌토R LPI 뮤2.7 2WD

2011 QM5 디젤 2WD

2011 스포티지R 가솔린 T-GDI 4WD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카니발 디젤

2011 쏘렌토R 디젤 2.0 2WD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1 QM5 디젤 4WD

2011 쏘렌토R 디젤 2.2 2WD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1 카니발 리무진 가솔린

2010 캘리버 2.0

2011 뉴 로그 플러스 2WD CVT

2011 카니발 리무진 디젤

2011 싼타페 VGT 2.2 2WD

2011 쏘렌토R 디젤 2.2 4WD

2010 RAV4 2.5 가솔린 2WD

2010 컴패스 2.4 CVT

2011 슈퍼 렉스턴 2.7 2WD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CR-V 2WD URBAN

2010 컴패스 2.4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10 CR-V 2WD

2010 이스케이프 2.5 XLT

2011 슈퍼 렉스턴 2.7 4WD

2011 지프 컴패스 2.4 가솔린

2010 RAV4 2.5 가솔린 4WD

2011 컴패스 2.4 가솔린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CR-V 4WD

2010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1 뉴 로그 플러스 4WD CVT

2011 모하비 디젤 3.0 2WD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11 포레스터 2.5

2011 슈퍼 렉스턴 2.7 A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1 쿠퍼 컨트리맨 

2011 3008 1.6 HDi

2011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10 아웃랜더 3.0L

2011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2010 그랜드 카니발R 3.0 하이리무진

2010 아웃백 2.5

2010 3008 2.0 HDi 프레스티쥬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X1 xDrive18d

2011 티구안 2.0 TDI

2011 쿠퍼S 컨트리맨

2011 랭글러 언리미티드

2011 티구안 2.0 TSI

2010 아웃백 3.6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2007 폭

2009 다코타 쿼드캡 4X4 

2011 모하비 가솔린 4.6 4WD

2011 루비콘 언리미티드

2010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10 X1 xDrive20d

2011 쿠퍼S 컨트리맨 AWD

2011 익스플로러 3.5 가솔린 Limited

2010 그랜드 체로키 3.6

2011 EX35

2011 그랜드 보이저 3.6 가솔린

2009 GLK클래스 220 CDI 

2010 XC70 D5 

2011 X3 xDrive20d

2011 프리랜더2 SD4 HSE

2011 MKX 3.7 V6

2010 A6 2.0 TFSI

2010 C클래스 C250 AMG

2010 X1 xDrive23d

2010 SRX 3.0 가솔린 AWD 

2010 파제로 3.2 디젤 4WD 

2010 XC90 D5

2008 투아렉 GP 3.0 TDI

2010 XC90 3.2

2010 XC60 T6

2010 Q5 3.0 TDI

2009 RX 350

2010 FX 35

2011 카이엔 디젤

2009 RX450h

2010 FX 50S

2010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디스커버리4 3.0 TDV6

2010 X5 xDrive30d

2011 M클래스 ML 300 CDI 4매틱

2011 Q7 3.0 TDI 콰트로

2011 카이엔 

2010 X6 xDrive30d

2010 X5 xDrive35i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 V6 HSE

2011 카이엔 S

2011 카이엔 S 하이브리드

2010 Q7 4.2 TDI 콰트로

2011 QX 56

2011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2010 X5 xDrive50i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HSE 5.0 V8

2011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2010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10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슈퍼차저

2010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11 레인지로버 4.4TDV8

2010 X5 M 4.4 가솔린 4WD

2011 카이엔 터보

2010 X6 M 4.4 가솔린 4WD

2010 레인지로버 5.0 SC V8

3043

3010

3120

3180

3149

3200

3299

3290

3290

3359

3390

3390

3382

3490

3490

3490

3594

3690

3690

3640

3680

3780

3790

3754

3823

3850

3890

3915

3950

4090

4019

4179

4290

4250

4355

4370

4330

4480

4690

4640

4790

4855

4880

4905

4990

5080

5180

5160

5250

5590

5680

5790

5890

5876

5990

5990

5900

6030

6050

6160

6350

6490

6850

7180

7260

7390

7460

7590

7520

8730

8847

8950

8950

8990

9170

9150

9330

9330

9570

9690

1억 0490

1억 0820

1억 2110

1억 2320

1억 2500

1억 2900

1억 2980

1억 2990

1억 2900

1억 3990

1억 3990

1억 4890

1억 5490

1억 5680

1억 5840

1억 6190

1억 7490

2011년 7월 국내 시판 
SUV/RV 리스트 대한민국 1수컷 1자동차 갖기 PROJECT

MOTOR

가장 비싼 SUV 레인지로버는 가장 싼 SUV 

카렌스의 11대 가격에 육박한다. 레인지로버

를 끌고 다니는 멋쟁이가 될 것인가, 카렌스 

11대를 사서 콜밴 회사를 하나 차리고 사장님

이 될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도 11배 차이면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참고로 장르를 떠나 국내에 시판 중인 모든 

차종을 망라했을 때 가장 비싼 차(마이바흐 

62 V12: 8억 5천만 원)는 가장 저렴한 차(라

보 일반형: 711만 원)를 무려 120대나 살 수 있

는 가격이다.

그럼 최고의 실속형 SUV 카렌스 LPi와 최고

의 럭셔리 SUV를 까놓고 비교해 볼까?

가장 비싼 SUV 

레인지로버 5.0 SC V8

가장 싼 SUV 

기아 카렌스 2.0 LPi

카렌스 
2.0 LPi

레인지로버 
5.0 SC V8

LPG 연료 가솔린
1,998cc 배기량 5,000cc
8.6km/L 연비 5.3km/L
141마력 최대 출력 510마력

19.0kgㆍm 최대 토크 63.8kgㆍm

1,592만 원

1억 7,490만 원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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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VENT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여름이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못 견딜 

지경이 되니 틴팅(선팅)해야겠단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나? MAXIM이 당신의 차에 

최고급 솔라가드 열차단 틴팅(선팅)을 

발라주겠다! 슬슬 더워지니 솔라가드를 향한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피서철이 

되면 이벤트 경쟁률도 정점을 찍을 듯하니, 

그래도 조금 덜한 7월에 많은 응모 바란다! 

▶ 응모 기간 : 2011. 6. 21 ~ 2011. 7. 18

▶ 상품 : 22만원 상당의 열차단 틴팅 시공

            (전면 시공, 측ㆍ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 당신이 MAXIM 이번 호를 들고 있다면 

    당첨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3. 재미있고 젖절한 사연이 곁들여진다면 더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편집부 

휴대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 우주국(NASA)의 우

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 130년 전통

의 명품,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다! 

솔라가드녀의
훌륭한 짤방

한 번의 낙방으로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 의지를 불태운 나정태 

독자다. 당신의 은빛 포르쉐에 MAXIM이 선사하는 솔라가드 틴팅이 

어울리길 빈다. 

이제 20대도 꺾인 25세 수컷이오. 예전에 군 시절 여친과 헤어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 알게 된 빛과 소금 같은 존재~ MAXIM! 한 

번 구독 시 5시간 동안 글자 한 톨 빼먹지 않고 책이 닳도록 읽던 

나의 버팀목이었소. 전역한 지금도 들뜬 마음에 나만의 과외 교사인 

MAXIM 6월호를 구독하는 중이오. 소인이 제일 좋아하는 MOTOR 

섹션에서 열 여자 부럽지 않는 내 애마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해 

줄 기회를 준다니, 이번 여름에는 SEXY하게 선팅시키고 드라이브 

떠나고 싶소~ MAXIM님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제발! 

제자 나정태 올림

제3회 MAXIM 무료 틴팅 당첨 독자는?

비를 맞아 훈훈한
모델 언니들

사륜구동의 아이콘 Jeep 70주년
정통 사륜구동의 아이콘 Jeep가 70세가 되었다. 한국 전쟁에서 전장을 누비던 Jeep들이 9세 시절의 젊디젊은 초기 모델이었다니, 이

제 노병이 되어도 한참 된 셈이다. 그 옛날의 희생과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70주년 행사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비가 쏟아지

는 바람에 행사는 제대로 엿을 먹었지만 원래 랭글러-컴패스-체로키는 물에 젖고 진흙이 튀어야 더 멋진 법이다. Jeep 옆에 서서 시

종일관 비를 맞았던 모델 언니들이 젖어서 더 매력적인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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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벨이란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방언으로 ‘악마’ 를 뜻한다. “아니 무슨 네이키드 바이크 주제에 건방지게 악마야? 악마란 이름은 자고로 람보
르기니 디아블로 같은 슈퍼카만 쓸 수 있는 이름이 란 말이지!”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워워, 흥분을 가라앉혀라. 잔뜩 웅크린 야수

를 연상케 하는 강인한 외모와 파워풀한 엔진을 자랑하는 이 모터사이클은 162마력을 발휘하는 두카티 L트윈 1200cc 엔진을 장착했으며, 제로백은 
불과 2.6초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등의 슈퍼카는 물론 자사의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챔피언 머신인 1198R보다도 빠르다. 

흔히 네이키드는 자사의 슈퍼 스포츠 바이크

의 엔진을 디튠해서 쓰게 마련인데 디아벨은 

타협이 없다. 그리고 그런 점이 두카티답다. 두카티는 

강렬한 토크를 도로에 온통 쏟아 부을 240사이즈의 

두터운 리어 타이어를 장착한 디아벨에 ‘메가 네이키

드’ 라는 새로운 장르를 부여했는데, 사실 앞선 모델

이 있다. 그 유명한 과부 제조기 야마하 V-MAX와 할

리데이비슨 V-Rod가 바로 그것. 로켓 같은 가속을 

가능케 하는 240사이즈의 초광폭 타이어를 바탕으로 

정교한 컨트롤보다는 화끈한 가속을 중시하는 모습

이 아메리칸 머슬카와 비슷하다 하여 머슬 바이크라 

불렸다. 그렇다면 왜 두카티는 굳이 머슬이 아닌 메

가 네이키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50년 동안 결코 레이싱 DNA를 포기한 적이 

없는 두카티의 자존심에서 비롯된다. 레이싱은 속도

가 아니라 컨트롤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교한 컨

트롤을 통해 라이더가 의도한 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선 머슬 바이크들은 그러지 못했다. 

V-MAX가 과부 제조기로 불렸던 이유는 광폭 타이

어 덕분에 자연스러운 코너링을 하기가 너무 까다로

웠기 때문이다. 1800cc의 엔진이 뿜는 강렬한 가속은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오버 페이스하기가 쉬워 코너

링하다 승천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300kg이 넘는 무

거운 차체도 브레이킹을 더욱 어렵게 했다. 오직 드

래그 머신으로만 인상적이었던 머슬 바이크를, 두카

티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두카티는 이탈리아 타이어 메이커인 피렐리가 디아

벨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디아블로 로쏘Ⅱ’ 타이어

로 엔진의 강력한 파워를 감당하면서도 날렵한 움직

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디

아벨은 원하는 만큼 기울일 수 있고 그만큼 자연스럽

게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다. 멋을 위해 운동성을 포

기하는 머슬 바이크 특유의 문제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카티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강렬한 레이싱 퍼

포먼스를 간직한 진정한 메가급 네이키드 바이크가 

완성된 것이다. 그렇다고 왜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만들지 못했나 따져 물을 필요는 없다. 그들이 못했

다기보다 두카티가 너무 뛰어난 거니까!

악마라는 이름의 모터 사이클 

두카티 디아벨 

악마 VS. 에일리언

타협 없는 메가급 네이키드

악마 VS.악마 VS.악마 VS. 에일리언
괴물 같은 바이크가 온다.  BY 송종민

TWO
WHEELS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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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고라는 단어에 맛들인 BMW의 하이테크 바이크 BMW 모토라드가 대형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량을 보이며 선전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매된 BMW 최초의 슈퍼 스포츠 바이크 S1000RR 덕분인데, 최고의 성능을 지녔음에도 합리적인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더들의 부담을 최소로 줄여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엔고에 허덕이는 일제 슈퍼 바이크들의 눈물이 언제 그칠지 모를 지경. 게다가 올해에
는 혼다 골드윙이 독보적으로 차지하던 6기통 투어링 바이크 시장에 K1600GTL을 투입하며 확실한 B당 천하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BMW의 직렬 6기통 엔진은 ‘실키식스’ 라 불

릴 정도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모두 갖춘 

완벽한 엔진으로 인정받는다. 이번에 바이크용으로 

개발된 엔진 역시 완벽에 가까운 주행 성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세련되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건조 중량

이 골드윙보다 50여 kg이나 가벼운 321Kg에 불과하

다고 한다. 초보자에게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무게일

지 모르지만 1단부터 6단까지 전 영역대에서 풍부하

게 뿜어져 나오는 토크가 바이크를 새털보다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특히 효과적으로 구동력을 컨트롤하는 ‘다이내믹 트

랙션 콘트롤 DTC(Dynamic Traction Control)’ 을 적용

해, 운전자의 의사를 완벽하게 받드는 주행을 즐길 

수 있다. 여자를 뒤에 태우고 안락하지만 조낸 빠른 

투어링을 즐기고 싶다면 ‘로드 모드’, 비에 젖은 미끄

러운 노면에서도 조낸 빨리 달리고 싶다면 ‘레인 모

드’, 그리고 역동적인 스포츠 모터사이클의 참맛을 

느끼며 미친 듯이 조낸 빠르게 달리고 싶다면 ‘다이

내믹 모드’ 를 선택하면 된다. 총 3가지의 다양한 주

행 모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최고로 빠른 

사나이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바이크가 

100m를 3.4초 만에 주파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는 전동 윈드 스크

린과 블루투스를 활용한 오디오 시스템, 모터사이클 

전용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탑제한 갤럭시 플레이

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동으로 비춰주는 어댑티

드 헤드라이트, 투어용 짐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대

용량 사이드 케이스까지, 편의 장치란 장치는 전부 

달아놓고도 이렇게 빠르다는 건 정말 반칙이다. 거

기에 리터당 21.74km의 연비라니, BMW는 UFO라도 

주운 건가?

UFO 라이딩

BMW K1600GTL

주행 영상 보기
명불허전 실키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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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맥주가 있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시대 문인 
유한준의 글이다.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한 맥주의 역사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은 상상 그 이상이
다. WABAR를 통해 세계 맥주를 소개한 지도 벌써 10여 년. 이제 MAXIM 독자께도 맥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꿀꺽꿀꺽 마셔버리던 맥주를, 한 놈 한 
놈 맛과 향을 비교하며 야릇한 시선으로 다시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번 달엔 맥주의 역사, 
그 첫 장을 열어보자. BY 이효복 (         대표이사  www.wabar.co.kr )

수메르, 맥주에 대해 
최초의 기록을 남기다

맥주의 역사? 언제, 어디서, 그 모든 게 시작되었

을까? 아무도 모른다. 인류의 기원이 여전히 모호

함과 신비에 싸여 있듯 맥주 역시 그러하다. 한 가

지 그럴싸한 가정은 인류와 문명이 지구 상의 이

격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진화했듯이 

맥주 역시 그러했을 거란 점이다. 수천 년을 내려

온 중국인의 쌀맥주나 스페인에 정복당하기 오래

전부터 페루 인디언이 마신 옥수수 맥주 치차, 아

프리카 사람들의 밀레로 만든 맥주(피토)는 이 가

정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맥주 종주국인 독일을 포

함한 중부 유럽과 북유럽인의 선조 격인 숲 속 바

바리안들 역시 늦어도 기원전 1,000년경에는 밀과 

보리로 맥주를 만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최초로 맥주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현존하는 기록에 따르면 인류 최초로 맥주를 만든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

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이다. 지금의 이라크 국경 

내에 위치한 이곳에서 수메르 

문명의 싹이 튼 것은 기원전 

4000년 무렵이다. 

12개의 점토판에 수메르 설형문자로 새겨진 <길가메

시 서사시>에는 수메르인이 맥주를 어떻게 생각했는

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야수 엔키두

는 맥주를 마셨다. 그는 맥주를 7번을 마셨다. 그의 

영혼은 평온해졌고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

다. 행복함이 온 몸을 채웠고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

다. 그는 몸에 있는 털을 물로 씻어내고 자신의 몸을 

오일로 닦아냈다. 마침내 엔키두는 사람이 되었다.” 

엔키두는 영웅 길가메시와 처음에는 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고난을 함께한 반수반인 영웅이다. 엔키

두는 원래 털북숭이에 봉두난발한 괴물이었으나 

길가메시와 친구가 되면서 ‘문명’ 을 접한 후 ‘야성’ 
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엔키두가 맥주를 마시고 털

을 씻어내는 이 대목은 엔키두가 문명을 접하면서 

야생성을 잃는 중요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수메

르인이 문명의 상징으로 맥주를 언급한 건 의미심

장하다. 짐승에서 사람, 자연에서 인간, 야만에서 

문명으로 가는 길목에서 수메르인에게 맥주는 하

나의 구분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을 뜻하는 
영어 Cash는 

이집트어로 맥주를 
뜻하는 Kash에서 

유래했다.

비어 스타일리스트 
               이효복의 

수메르인에게 문명의 상징이었던 맥주는 
이집트의 이슬람 교인에겐 달갑지 않
은 존재였다.

길가메시의 품에 안긴 야수 엔키두. 둘이 사귀냐?

     BE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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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나가는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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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없는 수메르 문명을 얘기할 수 있을까? 맥주

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문명답게 수메르인은 

공사를 막론하고 중요한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면 

모두 모여 맥주를 마셨다. 그들에게 맥주는 음료나 

여흥의 의미를 넘어 의식의 일부였다. 특히 장례식

에서는 망자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신에게 바치

는 제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런 까닭일까. 

수메르인의 맥주 소비는 상당했다. 당시 한 해 보

리와 밀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하니 말 다했다. 당시

로서는 엄청난 생산과 소비다. 거

의 찬양에 가까운 수메르인의 맥

주 사랑을 보면, 맥주를 만드는 사

람 역시 대접받았을 것이라고 쉽

게 예상할 수 있다. 남녀 구분 없이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 인

력으로서 존경을 받았고 군역도 

면제되었다. 

맥주는 심지어 돈 대신 사용되기

도 했다. 기원전 2900년의 설형문

자 기록에 따르면 장례식을 치러

주고 사제가 받는 대가는 맥주 일

곱 단지였다. 신을 섬기는 사제들

의 맥주 사랑은 고대 수메르나 중

세 유럽의 수도사나 좀 각별한 것 

같다. 

바빌로니아, 
맥주 법을 만들다

수메르에 이어 메소포타미아의 두 

번째 주인은 바빌로니아인이다. 바

빌로니아는 수메르인의 맥주 양조 

전통을 계승했고 그 위에 자신만

의 독특한 자취를 남긴다. 바로 맥

주법을 만든 것이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

전>에는 놀랍게도 맥주와 술집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중에서 “맥주

에 물을 타면 맥주에 빠뜨려 죽인

다” 라는 섬뜩한 조항도 있는데, 요

즘으로 치면 일종의 품질 규제 조

항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법령의 시행을 위해 맥주

를 20개 스타일로 나누고 정의한 것은 상당히 흥미

롭다. 그중 8개는 보리맥주고, 그 외에 밀맥주, 엷은 

맥주, 붉은 맥주 등이 있으며, 이집트 수출용의 맥주

는 별도로 정의했다. 이는 원료 및 품질 규제를 목적

으로 관에서 제정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얘기하는 맥

주 스타일과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집트, 맥주는 현금이다

어느 날 회사에서 월급을 맥주로 

준다면? 모두 “사장이 미쳤어요” 
를 외치며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양의 두 배를 

준다 해도? 그래도 모두 그만둘 것

이다. 맥주 장사를 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한때 그랬던 사람

들이 있었다. 바로 이집트인이었

다. 피라미드를 짓는 노예, 시장의 

장인들, 신을 섬기는 사제, 공무원 

모두 일일 단위로 일정량의 빵과 

맥주를 급료로 받았다. 신분에 따

라 양은 엄격히 제한됐지만 파라

오의 왕비와 공주들도 예외가 아

니었다. 맥주 지급은 사회적 계약

에 가까워서 부리는 노예의 빵과 

맥주라 해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

었고, 왕비는 결혼 계약으로 술독

에 빠질 기회를 보장받았다. 현금

을 뜻하는 영어 CASH가 이집트어

로 맥주를 뜻하는 KASH에서 유래

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이집트인에게 맥주는 음료가 아니

라 음식이었다. 빵과 맥주, 여기에 

약간의 양파와 말린 생선을 더한 게 

한 끼 식사였다. 식사(meal)를 뜻하

는 고대 상형문자가 빵과 맥주를 뜻

하는 상형문자의 합성인 것은 이를 

반영한다. 빵과 맥주로 급료를 지불

한 것은 결국 일용할 양식을 현금 

대신 지급했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쌀

을 돈처럼 통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맥주

는 8가지였는데, 주로 보리맥주를 마셨지만 밀맥주

나 생강과 꿀을 곁들인 맥주도 있었다. 사람 피처럼 

시뻘건 맥주를 으뜸으로 쳤다고 한다. 

맥주가 돈처럼 통용된 만큼 당연히 세금도 맥주로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맥주에 세금을 매기진 않았다. 

적어도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다. 살

아서나 죽어서나 참 많은 말을 들어야 했던 클레오

파트라에겐 ‘맥주 세금의 창시자’ 라는 또 하나의 타

이틀이 있다. “지나친 음주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

다.” 당시 이렇게 세련되게 말했을 리는 없지만 대중

의 음주 단속이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클레오파트라, 
맥주세를 만들고 망하다

일용할 양식인 맥주에 감히 세금을 부과한 배경엔 

클레오파트라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그녀는 옥타

비아누스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저가 암살

당하자 안토니우스와 손잡은(손만 잡진 않았음) 클

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잡겠다고 이집트로 득

달같이 쳐들어오는 옥타비아누스에 맞서야 했다. 지

상전을 주장하는 안토니우스와 달리 바다에서 승부

를 내고 싶었던 클레오파트라는 함대 구축을 서둘렀

고, 함선들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필요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전례

가 없던 맥주 세금은 이렇게 탄생했다. 

클레오파트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안토니우스-클

레오파트라 연합군은 바다 위에서 크게 패했다. 이

것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다. 안토니우스를 선

택한 첫 번째 올인이 절망과 파멸을 예약했다면 해

전을 선택한 두 번째 올인은 그 예약을 좀 더 앞당겼

다고 할 수 있다. 몰빵의 위험을 간과했던 이 커플은 

자살을 선택하고 결국 이집트는 로마에 합병되었다. 

로마 사람들은 맥주를 좋아했을까? 로마 황제 율

리아누스는 와인 향기를 신의 음료인 넥타에 비유

했다. 맥주는? 숫염소 냄새가 난다고 조롱했다. 물

론 이 비유는 이집트 맥주가 아니라 게르만인의 맥

주를 두고 한 말이었지만 타 문화의 술을 대하는 

로마인들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어쨌든 이집트를 

제국의 식민지로 삼은 로마인들은 곡물을 맥주 대

신 빵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제 이집트는 제국을 먹

여 살리는 식량 생산 기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집트 맥주의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니다. 적어도 8세

기 무렵까지 번성했다고 전해진다. 

정작 이집트에서 맥주를 사라지게 한 건 로마가 아

니라 이슬람이었다. 종교적인 감화가 수천 년간 마

시던 맥주를 멀리하게끔 사람들을 바꾸어놓은 것

이다. 에휴! 안타까워라. 중동의 찬란했던 맥주 양

조 전통은 이렇게 그 권좌를 유럽으로 넘긴다. 

점토판에 맥주를 기록한 

수메르인은 만취상태

였음이 확실하다.

바빌로니아의 양조법은 

겐시로가 북두신권으로 

쓴 것으로 추측된다.

이집트 상형문자로 쓴 맥주. 

어딜 봐서 이게 맥주야!

두 바빌로니아인이 마주보고  

술을 빨고 있다. 

내시경 받는 줄 알았어?

클레오파트라가 뱀에게 자기 가슴을 물게 해 자살한 비극적 결말은 많은 예술 작품
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유는 당연히 가슴 때문이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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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맛을
아는 뱀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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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 Be Cooler
Can't Be Hotter

Mysterious Irony About

COOPERATIONS 시스템(02-546-7764) 아디다스(02-547-2771) 제이미앤벨(070-8247-7834) 수(010-9472-3224) 오르시아(02-3446-9949) 하상백(02-2051-6969) 
레쥬렉션(02-515-4622) 슈즈원(02-3443-1703) 랩(02-3449-2871) 더슈(02-3447-7701) 스타일난다(0502-707-8888) 모드(www.themo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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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걸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로 날아오르는 데 성공한 나르샤가 
MAXIM과 마주했다. 혈기 왕성한 수컷이라면, MAXIM만큼이나 솔직하고 

당당한 나르샤의 매혹적인 자태에 안 넘어가고는 못 배길 거다.

BY 고경희 WORDS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태민(애브뉴준오 청담) MAKEUP 강미(순수) STYLING 이혜림 

FILM 김진욱 ASSISTANT 조유림 

스터드 장식의 롱 베스트 하상백 스윔웨어 아디다스 by 스텔라 맥카트니 
쇼츠 에디터 소장 팔찌 제이미앤벨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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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샤는‘날아오르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이다. 

이 이름을 가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

처음에는 음계 이름으로 정하고 싶어‘미도’란 이름

을 점찍어뒀다. 그런데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

에 우연히 창밖을 보니 미도 모텔이란 곳이 있더라! 

혼자 큰 상처를 받고 고민하다 당시 매니저와 상의한 

후 순우리말 나르샤로 정했다. 하지만 나르샤로 가명

을 정한 뒤 그 매니저를 본 적이 없다(웃음).  

가수로 데뷔하는 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법도 

했을 텐데?

열아홉 살쯤에 대중음악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 하지

만 20대 중반이 넘어설 때까지 별다른 삶의 변화가 

없어 머리로는 꿈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마음은 그

렇지 않았나 보다. 누구나 끈을 놓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다.

성인돌이라는 타이틀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

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예능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라 편하게 행동했는데, 

그런 의외의 모습을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다. 어떤 

행동을 해도 “성인돌이니까!” 하고 받아주시니, 나 역

시 선택의 폭이 자유로워서 좋다. 무엇보다 아무 걱

정 없이 마음대로 ‘까짓 뭐 어때~’라는 마음가짐으

로 행동할 때의 결과가 더 좋았다.

아무리 성인돌이라고 해도 성형 사실을 너무 솔직하

게 고백하니까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했지만 방송인이고, 여자 연

예인이니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투자하는 건 당

연한 일이다. 성형 사실을 고백한 게 당황스러울 수

도 있지만, 과거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다른 게 티가 

나는데 굳이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다. 성격상 거

짓말도 못한다.

예능감이 한창 좋을 때 무리한 스케줄로 다소 주춤했

다.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있었나? 

농담 삼아 “잘나갈 때 바짝 하는 거야!”라는 말을 곧

잘 했다. 대중이 나를 많이 찾을 때, 그 ‘때’를 감사

하게 생각하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일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욕심도 비례해서 커졌

던 것 같다. 불과 얼마 전이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

하면 아껴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목걸이 수
망사 티셔츠와 스터드 장식의 실버 팔찌, 
두꺼운 뱅글, 쇼츠 모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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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 반지 수
호랑이 모양 반지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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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패딩 포인트 베스트 레쥬렉션 by 이주영
톱 스타일난다

수술 장식의 쇼츠 모드
스터드 장식의 구두 슈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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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에서 아이유에게 “(너를 보니) 언니가 한

참 잘나갈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조심해라.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라고 조언했다. 당신의 경험담인가?

경험담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미래에 느낄 감정일 

수도 있다. 예능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이유를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해준 얘기였다. 덕분

에 아이유 팬들에게 혼이 났지만 말이다(웃음).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

인가?

솔로 활동은 혼자라서 외롭고,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솔로로 활동을 해볼 

만하다. 칭찬, 상처, 관심 모두를 혼자 감내하면서 성

장할 수 있다.  

미니 음반 <나르샤>는 타이틀 곡‘삐리빠빠’라는 

제목 때문에 잘 빠진 노래가 많이 묻힌 감이 있다. 

솔로 음반에서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보

고 싶었다. ‘삐리빠빠’의 가이드 송을 듣자마자 마

음에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혹은     

“너무 앞서갔다”고 말했지만 나에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에 솔로 음반 활동에 후회는 없다. 

그리고 곡 제목을‘삐리빠빠’에서‘나이트메어’로 

바꿔도 어차피 싫어할 사람은 싫어했을 거다(웃음).

솔로 활동 당시 입은 전신 의상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

전신 망사 의상은 뮤직비디오에서도 나온다. 빠르게 

화면이 지나가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 

그 의상은 노출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입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다(웃음). 아무래도 성인돌인 내가 입어

서 야하게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얀 정

장을 입고‘삐리빠빠’를 부를 순 없잖아(웃음).

마를린 먼로 뺨치는 당신 몸매를 가리는 게 더 나

쁜 일 아닌가?

한 번도 내 몸매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방송에서 황금 비율 몸매라는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

랐다.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좋아하지만 노출로 인한 

섹시함보다, 옷으로 가려도 자연스럽게 풍기는 섹시

함이야말로 진정한‘섹시함’이라고 생각한다. 

당신 목소리는 외모와 달리 맑고 애절한 느낌이 동시

에 묻어난다. 이소라의‘바람이 분다’ 같은 스타일

의 노래가 잘 어울릴 거다. 

데뷔 초에는 목소리 때문에 콤플렉스가 심했다. 호소

력 짙은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그런 목소리는 가

질 수 없더라(웃음). <나는 가수다>에서 ‘바람이 분

다’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정말 중요한 건 목

소리가 아니었다. 이소라 선배님처럼 감정을 실어 부

를 수만 있다면 언제든 부르고 싶다. 
화이트 재킷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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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면허증을 육수 끝에 취득했다고 들었다. 어

디서 그렇게 발목이 잡힌 건가? 

기능 시험은 네 번, 도로 주행 시험은 두 번 만에 합

격했다. 친구들 말로는 너무 자만해서 떨어진 거라

고 하더라. 나름 국가고시를 통과했으니 기분이 뿌

듯했다. 아, 그런데 면허법이 개정된 후 면허를 따기

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기능 시험만 쉬

워졌을 뿐 도로 주행 시험은 더 어려워졌다. 참고하

도록(웃음).

친척 결혼식에 부러움이 가득 묻어나는 글귀(‘먼저 

가서 좋냐’)가 담긴 화환을 보내 화제였다. 어떤 남

자와 결혼하고 싶은가? 나를 콕 집어 얘기해도 된다. 

돈 많은 남자는 별로다. 그냥 굶지 않고 먹고 살 만큼

만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돈은 나도 버니까

(웃음). 무엇보다 나란 사람을 감싸주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남자 말이

다. 아, 물론 종교도 중요하다. 

당신 별명‘성인돌, 요대나, 나르롱, 메추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인가?

다 마음에 든다. 하지만 요즘엔 누가 내 본명 박효진

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다정하게“효진아~~” 

하고(웃음). 

오늘부터 당신을 박효진으로 부를 것을 맹세하겠다.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에게 가수란?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당신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고, 나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감정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귀걸이, 팔찌 모두
제이미앤벨
데님 베스트 본인 소장
수영복 스타일의 
호피 무늬 상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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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프린팅 티셔츠 랩
팔찌 모양의 시계 수
수술 장식의 쇼츠 모드
신발 더슈 사진보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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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본격
안구 정화 대작전안구 정화 대작전

서핑을 서핑을 
배우자 배우자 
는 건 사실 핑계일 뿐는 건 사실 핑계일 뿐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핫한 그녀 최혜연과 함께한 

서핑 체험기를 공개한다. 시원한 파도를 타고 물살을 가

르는 기분은 매끈한 아낙네의 몸을 타는 것 못지않게 즐

겁다. 올여름 당신이 서핑에 도전할 이유는 이걸로 충분

하다(라고 썼지만 사실 이 기사는 우리가 최혜연 양과 물

놀이를 즐기고 싶은 핑계에 불과하지롱).

본격
안구 정화 대작전

서핑을 MAXIM서핑을 MAXIM JULY 2011서핑을  JULY 2011서핑을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최혜연  FILM 고경희

COOPERATIONS 슈가 포인트(www.sugapoint.com 

02-2217-5009) 아디다스(02-547-2771) 록시(02-

546-7764)

녹색 비키니 아디다스 by 스텔라매카트니 

서핑을 
배우자 배우자 
는 건 사실 핑계일 뿐는 건 사실 핑계일 뿐

에디터의 더러운 몸을 
피할 길이 없으니 싫으
면 빨리 페이지를 넘길 
것. 본다고 뭐 건강에 
나쁘거나 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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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서핑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달라.

강원도의 3·8선 근처 해변과 안목 지역이 서핑하기 제

일 좋다. 날만 잘 고르면 파도가 굉장할 뿐 아니라 풍

경도 멋지다. 

서핑이 좋은 이유를 3가지만 말해달라.

건강한 몸, 질주하는 스릴, 그리고 여자!

서핑과 여자,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

택할 건가?

서핑과 여자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내가 서핑을 좋아

하는 미녀와 데이트하는 거다. 일타쌍피!

서핑을 즐기다 보면 다리 힘이 좋아질 것 아닌가? 그럼 

자연스럽게 정력도 좋아지겠지?

내 여자친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아닌가?(웃음). 확실

한 건 서핑을 배우면 그쪽 방면에서 후회할 일은 생기

지 않는다. 인삼이나 생마늘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서핑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운동이다. 한 번에 잘 탈 수 있

을 거란 기대는 버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서핑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열세 살 즈음에 <SOS 해상 구조대> 때문에 서핑에 푹 

빠졌다. 서핑 월드 챔피언 켈리 슬레이터의 모습이 내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서핑을 잘하면 여자들이 많이 꼬이나? 

당연한 소리!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춰야 운동할 맛도 배가 되는 법이다. 서핑도 마찬가지. 설마 목 

늘어진 티셔츠와 트렁크 팬티 따위를 입고 서핑에 도전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랬다간 서핑 

실력이고 나발이고 여자 꼬시기는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에디터 김 군

보드 쇼츠 

JUPITER/BLACK ORANGE

심플하지 않으면서 요란하진 않

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에디

터처럼 까다로운 도시 남자에게 

안성맞춤이다. 

레시가드

DAVID/WHITE COMBO

E.T 같은 배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

도록 모자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

어 좋았다. 집업 스타일이라 착용

이 편리한 게 甲이다. 

언더웨어

LIGO/DOT WHITE

질펀한 에디터의 뒤태도 꽤 매끈

한 뒤태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만족스러웠다. 장착한 모습을 보

여주지 못해 몹시 유감이다.

핫걸 최혜연

보드 쇼츠

MARS/TEX PURPLE

밴딩 처리한 허리 옆 고무줄 덕분

에 몸매가 더 육감적으로 보인다. 

수많은 수컷의 이글대는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니 조심할 것.

레시가드

YOKO/AQUALILAC WHITE

래시가드는 칙칙하고 투박한 디

자인일 줄 알았다. 물가에서 단연 

주목받는 디자인과 톡톡 튀는 컬

러가 마음에 쏙 들었다. 

언더웨어

LISA/TEX PINK

물 빠짐이 좋아서 물기를 짠 후 잠

시만 볕에 널어놔도 금방 마른다. 

살짝 나온 애교(?) 뱃살도 밴드가 

커버해준다. 와우! 

댄디 가이 브랜든

보드 쇼츠

박성호 LIMITED EDITION

웨이크보더 박성호와 슈가포인트

의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 프로젝

트다. 수컷다운 과감하고 감각적

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레시가드

LENNON/BLACK RED

몸매에 착 달라붙어 몸뚱이를 적

나라하게 드러낸다. 몸매를 자랑

하고 싶어 환장한 이에게 추천한

다. 그렇지만 당신은...

슈가포인트 소속 
서핑 라이더 브랜든 스미스
MAXIM 에디터에게 서핑의 참재미를 맛보게 해준 
뉴질랜드産 수컷을 소개한다. 
이 남자 알고 보니 완전히 MAXIM 덕후다. 

아아아... 

즐겁다아아...

신경쓰지 마. 
Baby~!

체험기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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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보드는 보통 롱보드와 숏보드
로 나뉜다. 대부분의 공식 시합에
서 프로 서퍼는 숏보드를 사용하지
만 국제서핑협회챔피언십처럼 롱
보드를 타는 경우도 가끔 있다. 
 

롱보드 숏보드모다 무겁지만 훨씬 안

정적이라 서핑 초보가 많이 찾는다. 하

지만 무겁기 때문에 턴을 비롯해 다양

한 기술을 구사하기 어렵다 보니 보드

를 타는 재미가 덜하다고.

숏보드 롱보드에 비해 균형 잡기는 어

렵지만, 가볍고 물살을 타기 좋아서 타

이트한 턴 동작이 수월하다. 그립감은 

롱보드보다 한결 좋은 편. 프로 서퍼를 

비롯해 서핑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이들

에게 적절한 보드다.

리쉬코드 높은 파도를 타다가 보드를 

놓치는 일을 막는 건 물론이고 바다에

서 당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구명줄이

다. 제아무리 물개라도 거친 파도 앞에

선 골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니 귀찮더

라도 발목에 리쉬 코드를 연결하자. 

핀 돌고래 꼬리 같이 뾰족 튀어나온 이 

녀석들이 보드로 파도를 탈 수 있게 만

든다. 보드의 조향을 담당하는데 요즘

에는 탈착식도 많다. 

서핑보드란 
무엇인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 판
때기로 만든 거라 생각했나?

보드의 재료?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들

고 다니는 게 빡센 관계로 최근에

는 파이버글래스와 폴리스트린 재

질로 만든 가벼운 보드가 대세다. 

덕분에 요즘 보드는 무게가 1kg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무거운 보드

를 들고 다니기 빡세서 서핑을 배

우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진 말자. 

구차하다. 

BONUS: 에디터의 일일 노예 체험기

헤헤.. 헤헤..

일부러 작은 옷을!!

색색의 격자무늬 비키니 록시 

1

4

2

5

3

6

요즘 인어가 
풍년이다.

겨드랑이도
귀엽지롱? 데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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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 모두 “아오 씐

나♬” 를 연발하게 되는, 눈이 즐거운 스

포츠다. 일단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하니 말이다. 스포

츠로서 서핑은 가능한 파도를 오래 타면

서, 동시에 다양한 기술을 구사해 심판에

게 좋은 점수를 얻으면 장땡이다. 프로 서

퍼의 몸은 <SOS 해상 구조대>의 형님처

럼 조각 같기로도 유명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대로 된 파도를 콕 짚어 타

기 위해선 하체 힘은 물론이거니와 두둑

한 뱃심이 필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핑

을 본격적으로 배울 생각이라면(그리고 

서핑으로 꾀어낸 여자와 화끈한 밤을 즐

길 생각이라면) 지금부터 집 근처 헬스장

에서 하체 단련을 해두는 게 좋다. 

서핑이란?

채점 방식

프로 서퍼들은 대회에서 20분 동안 2~4

번 정도의 파도를 탄다. 이때 5~6명 정

도의 심사위원이 ‘파도를 얼마나 매끄럽

게 타는지, 파도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

는지, 얼마나 버티는지, 전략 구성은 어떤

지 ’ 를 점수로 매긴다. 보통 파도를 앞에서, 

또는 뒤에서 들이받으며 서핑을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나 정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에 따라 테크닉 점수의 차등이 생긴다. 

10    매년 10

월 미국의 파도타기 메카 

헌링턴 비치에서는 세계 서

핑 챔피언십이 개최되는데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선

수들이 참가한다.

패들링 연습을 하는 그녀를 노리는 수컷들! 

그들은  이날을 자신의 생일로 선포하였다.

대한 서핑협회는 서핑 관련 교육

을 비롯해 서퍼의 실력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서핑 대회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

으니 서핑에 관심 있으면 즐겨찾기를 

해두도록! 

문의 www.ksasurf.org 

051-746-3753

서핑이 甲이제.
조정 X까라 그래! 

원더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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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스티브 킹은 2006년 3
월, 76분 동안 쉬지 않고 서핑질을 해댔다. 
그가 서핑질로 파도를 탄 거리만 11km에 육
박한다. 당신이 76분 동안 말타기 자세를 유
지했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 가능할 거다. 

임팩트 존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순간 발생하는 

파도의 가장 파워풀한 부분이다.

오프쇼어
육지로부터 바다를 향해 부는 바람. 파

도가 갑자기 부서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

에 서핑하기 좋은 바람이다. 

그랜드 스웰
태풍이나 발달된 저기압에서 발생하는 

파워 넘치는 큰 사이즈의 파도. 영화 <폭

풍 속으로>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거다. 

덕 다이브
보드를 붙잡고 파도 아래로 잠수해 부서

지는 파도를 피하는 기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관두는 게 낫겠지. 

패들링
양손으로 물을 저어 보드를 파도가 있

는 곳까지 전진시키는 것! 보드에 엎드

려서 하는 프론 스타일과 앉아서 하는 

니일링이 있다.

화이트 워터
파도가 부서져 생기는 흰 거품. 이때 가

장 빠른 속도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서핑 용어 사전
이 정도는 알아둬야 어디 가서 서핑
을 배웠다고 설을 풀 수 있다. 

55   ‘서핑계
의 마이클 조던’켈리 슬
레이터가 지금까지 서핑 
대회에서 우승한 횟수.

서핑의 기원
서핑이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건 

1920년대 파오아 듀크 카하나모크

란 인간 덕분이다. 그는 하와이에 

서핑 클럽을 열고 보급하기 시작했

는데, 1956년 호주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서핑 축제에 많은 나라가 참

여해 성황을 이루더니 1960년대 초

부터 본격적인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다. 1974년 국제 서핑 협회가 

창립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대중적

인 인기를 얻는 스포츠로 거듭났다. 

쎄쎄쎄! 아침 바람 

찬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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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
파도가 비실비실대거나 경사가 완
만해졌을 때 보드를 지긋이 눌러주
면서 가속을 붙여 해당 지역을 벗어
나는 기술이다.

서핑 초보라도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에서는 롱보드

를 타고 일어서는 게 가능하다. 으랏차차!  

순서 
1.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옮긴다. 이때 

머리와 팔도 가능한 한 앞쪽으로 기울인

다. 당연한 소리겠지? 

2. 중심이 앞쪽으로 몰린 상태에서 앞쪽 

발을 살짝 들면 몸의 중심이 갑자기 뒷

발에 몰리면서 보드의 앞부분이 톡 튀어 

나온다. 

3. 이때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앞발로 

옮기고, 보드를 눌러주면 보드 밑의 물

이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추진력이 생

긴다. 

4. 이것을 반복하며 서핑 타기 갑갑한 지

역을 빠져나간다. 

+ 카빙 턴 

보드의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줄지 않

는 턴기술을 말한다. 보드의 좌·우 한

쪽에 무게 중심을 줘서 확실히 기울이

는 게 포인트다. 카빙턴에 능숙해지면 

파도의 아랫부분이나 경사가 없는 곳에

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 슈가포인트가 

MAXIM 독자를 위해 3D 로고가 인상적

인 신상 티셔츠 2장을 토해냈다. 티셔츠 

하나라도 남과 다른 걸 입어야 직성이 풀

리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쏙 들 거다. 그

러니 이제 집에서 입기도 민망한 목 늘어

난 티셔츠는 쓰레기통에 처박고, 이벤트

에 올인하도록!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당장 QR 코드를 

스캔해서“내가 이 티셔츠와 어울리는 이

유”를 덧글로 남겨라. 센스 넘치는 덧글

을 단 독자느님 2명을 골라 슈가포인트

의 따끈따근한 티셔츠를 택배로 쏴주겠

다. 어때 응모할 마음에 생기나?

슈가포인트
에서 쏜다! 

헤헤.. 헤헤...

티셔츠 받아가!

Go Surf Go Surf 
    Yourself!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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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YUNG
MAN

BY 고경희  WORDS 김상헌 

PHOTOGRAPH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FILM 송종민  ASSISTANT 조유림

세상에 널린 게 
개그맨이라지만 
희극배우의 경지에 이른 
이는 흔치 않다. 
능구렁이처럼 요령껏
사는 사람이 배부른 요즘,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달인’ 김병만이 
새삼 돋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신을 보면 이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도 그렇다. ‘달인’이라는 코너가 정말 

나를 달인으로 만들었다.  

제일 존경하는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라고 

들었다. 

나를 ‘한국의 채플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 멋진 희극인 배우가 되고 

싶다.

외줄타기를 비롯해 다른 이들이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 걸 도전하는 게 

‘나만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피겨에 서툰 내가 SBS의 <키스 앤 크라이>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좀 

잘하지 않던가?

지난 방송에서 보여 준 부상 투혼에 피겨 

퀸 김연아마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난 꾀병 같은 건 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은 시청자에게 정말 죄송했다. 연기가 

끝나자마자 통증이 밀려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발목에 뼈가 돌아다녀 격한 운동을 하면 

곤란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일정이 벅차지 

않나? 

한번 집중하면 끝장 볼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끝을 봐야 하지 않겠나?

당신에게 어깨를 빌려준 파트너 이수경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팬이 

많다.

그녀는 정말 좋은 파트너다. 하지만 

파트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말 집에서 조용히 당신을 내조하는 

여자가 이상형인가? 

물론이다. 가정적인 여자가 좋다. 집에서 

차분히 날 내조해줄 수 있다면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자신이 있다. 

스타가 되기 전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들었다. 그중 최악은 무엇이었나? 

신문 배달, 건물 철거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만 그중 최악이라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지금의 달인 

김병만이 있는 거다.

메이크업하는 도중에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괜찮다. 그래야 표정이 더 

다양하게 나온다  라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희극배우다.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다면 주름이 생겨도 상관없다. 

얼굴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사람을 웃기는 일이란 게 쉽지 

않다.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을 텐데 

당신이 택한 직업에 회의를 느낀 적은 

없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삶에 지친 사람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래도 솔직히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건 

믿을 수 없다. 올해는 ‘KBS 연예대상’을 

한번 타야 하지 않겠나?

상 욕심은 없다. 지금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웃길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사실 당신 무술 실력이면 성룡 뺨치는 

액션 연기도 선보일 수 있을 거다. 

물론 <서유기 리턴즈>로 어린이들의 

‘현빈’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지만 남자라면 

역시 액션 아니겠나?

물론이다. 기회만 된다면 액션 영화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어서 섭외해주세요! 

‘아마존 야생에서 리얼로 살아남기’ 같은 

리얼 다큐멘터리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쪽 방면(?)에는 베어 그릴스라는 유명한 

형님이 있지만 나도 자신 있다. 아마존에 

가면 고릴라와 대화하는 정글의 리더 

타잔이 될지도 모른다(웃음). 한국에 영영 

안 돌아올지도.

스팸 대출 문자의 대모 김미영 팀장에게 

문자를 받은 적이 있나? 그녀가 당신에겐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던가?

나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더라.

당신 인생에서 ‘달인’이 되고 싶은 게 

있다면?

코미디. 여력이 된다면 후배도 키워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김병만에게 류담이란?

고기(?)이자 최고의 파트너.

ICON

회색 반소매 티셔츠 시스템 옴므
고무 스트랩 시계 타이맥스

데님 팬츠 지스타로우
신발 스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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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의 무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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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에게 개그란? 내 삶의 전부

김병만에게 프로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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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시청률 1위를 탈환한 <신기생뎐>의 ‘금라라’ 역으로 주말마
다 우리를 뒤척이게 하는 그녀를 비 오는 날 만났다. 한혜
린은 갑작스런 소나기에 눅눅해진 스태프들의 마음을 금세 
상큼하게 적셔주었다. 물론, 당신의 마음도!  

BY 김희성  WORDS BY 송종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FILM 김진욱  HAIR 하나  MAKEUP 김청경(김청경 헤어페이스 02-3446-2700)
ASSISTANT 박한빛누리

COOPERATIONS 예쎄, 게스워치, 스파이시 칼라(02-3444-7712) 핑크펀, 
슈즈원(02-3443-1703) 탑걸, 시스템(02-546-7764)

원피스 스파이시 칼라
시계 게스워치

구두 시스템 

SHE WAS HERE!

한혜린은 <종합병원 2>에서 차태

현을 짝사랑하는 막내 간호사  ‘전순

덕’으로 출연해 궁극의 귀여움을 선

보였다. 

<신기생뎐>에서 한혜린이 수영복을 

입고 등장한 장면은 오래오래 회자가 

됐다. 섹시한 비키니도 아니고 해녀를 

연상케 하는 무난한 검정색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도 그녀의 훌륭한 몸매

는 가릴 수 없었다.  

한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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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무늬 티셔츠 탑걸
파란색 팬츠 스파이시 칼라  
벨트 예쎄
구두 시스템 

한혜린
생년월일: 1988년 11월 6일

키와 몸무게: 165cm / 43kg

특기: 노래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단 음식을 들이

붓는다. 몽쉘을 너무 좋아해서 탈이다.

몽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

음악을 정말 많이 듣는다. 특히 옛날 음

악을 좋아한다. 예전 노래는 마치 대화

하듯 교감할 수 있어서 위로를 많이 받

는다. 요즘 노래는 좀 일방적인 것 같다. 

난 좀 더 일찍 태어났어야 했다(웃음).

잘 때의 옷차림

박시한 티셔츠나 원피스 잠옷 

가장 최근에 본 영화

<블랙 스완>

극 중 캐릭터를 위해 배운 것

한국 무용과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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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힐 신고 점프하느라 고생 많았다. 발 마사지라도… 

괜찮다! 정말이다! 평소에도 힐 신고 자주 뛰어다녀

서 별로 어렵진 않았다. 빨간 우산도 너무 탐난다! 

나 주는 건가?  

외동딸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드라마 속 캐릭터 때

문인지 귀엽고 철없는 막내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도 막내다. 언니가 한 명 있다. 하지만 아양을 

잘 떠는 귀여운 막내는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쁘니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왜 드라마 이외의 활동이 없나? 소문에

는 임성한 작가의 요청이 있었다는데…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 캐릭터에 더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작가님의 판단에 따라 취한 조치였다. 나는 

오히려 편했다. 주위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러고 보니 주인공 세 명이 모두 신인이다. 부담스

럽진 않았나?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부담보다는 책임

감을 더 느꼈다. 믿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고. 

<신기생뎐>이 주말극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인

기를 실감하나?

스태프와 연기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말 열심히 했다. 신인이 할 수 있는 게 열

심히 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나! 보기와 달리 놀러

다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인기를 확인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 집에서는 주로 뭐하나? 재미있는 거라도 숨

겨놨나?

영화를 본다. 요즘 바빠서 영화를 많이 못 봐 속상

하다. 

남자친구가 생겨도 집에만 있을 건가?

딱히 특별한 걸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남들 다 하는 

데이트를 하고 싶다. 맛있는 것 먹고, 쇼핑하고, 한

강에도 가고.

한강? 한강에서 뭐하려고?

걷기도 하고 그냥… 잠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불안한데? 나 그런 여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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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몸매 

관리를 위해 따로 하는 게 있나?

부끄럽게도 너무 바빠서 따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잠자기 바쁘다. 

원래 배우가 꿈이었나?

길거리 캐스팅은 몇 번 받아봤지만 연기를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 공부도 곧잘 했는데 날벼

락처럼 수능을 망쳐 재수를 하게 되었다. 상심하고 

있던 차에 엄마 친구분을 통해 드라마의 작은 배역을 

맡게 되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

니 많이 혼나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도망치면 아

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오기로 

덤볐지. 연기 연습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을 배우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면서 나

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런 점에 매력을 느껴 연

기 자체를 좋아하게 됐다. 

드라마 속 복근 빨래 장면이 화제였다. 실제로 빨래

해보고 싶은 복근을 가진 남자 연예인이 있다면?

아, 그러고 싶진 않다(웃음). 이상형을 딱히 정해두진 

않는다. 매일 바뀐다. 

당신을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진정으로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다. 어설

프고 촌스럽더라도 우직하게 날 좋아해주는 사람한

테 마음이 움직이는 편이니까. 그래서 날 유혹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괜찮다. 난 시간이 많다. 평소 드라마를 보면서 탐났

던 역할은 없나? 

<다모>의 하지원 선배님 같은 액션 연기를 하고 싶다. 

<풀하우스>의 송혜교 선배님 같은 캐릭터도 좋다. 난 

욕심이 많은 배우다! 

롤 모델은 누구인가?

존경하는 배우는 많지만 어느 한 명을 정해두진 않

는 편이다. 나는 좀 자유롭고 싶다. 내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고 싶다.  

지금 당장 한혜린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과 부기 관리. 얼굴이 잘 붓는 게 요즘 가장 큰 스

트레스다. 호박즙 드링크를 마시는 것 말고 부기 빼

는 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일단 따로 밥이라도 먹으면서 찬찬히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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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프 재킷 예쎄
시계 게스워치
팬츠 스파이시 칼라
구두 슈즈원 

촬영장 침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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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FIGHTER
진짜 수컷 김동현
최초의 한국産 UFC 선수 김동현이 WEC 챔피언 출신 카를로스 콘딧을 상대로 동양인 최초 UFC 6연승에 
도전한다. “나는 강하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파이터 김동현의 승전보를 기대해 봐도 좋을 거다.

경기일  :	 7월 3일 일요일(한국 시간)

시간     : 	 오전 9시 30분

중계 채널 :	

BY 김상헌

KOREA STUN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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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미국에서 시작된 종합격투기 대회로 2007년 

라이벌 대회 프라이드를 인수하며 세계 최고의 격투

기 대회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김동현, 정찬

성, 양동이 등이 UFC에서 뛰고 있다. 미국에서 프로

복싱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으며 매 대회마다 수백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역대 최다 관중인 5만 

5천 명을 동원한 <UFC 129>의 경우, 입장 수입만 약 

118억 원을 기록했다.

김동현의 무패 행진
2008년 5월 <UFC 84>에서 한국인 최초로 UFC에 데

뷔한 김동현은 <UFC 84>에서 제이슨 탄을 TKO로, 같

은 해 9월 <UFC 88>에서 맷 브라운을 판정승으로 제

압했다. <UFC 100>에서 그래플링 강자 T.J 그랜트를 

몰아붙이며 3연승 달성. <UFC 114>에서 아미르 사둘

라를, <UFC 125>에서 네이트 디아즈를 연파했다. UFC 

5연승을 기록한 아시아 선수는 김동현이 유일하다. 

카를로스 콘딧은 누구?
미 종합격투단체 WEC 챔피언 출신으로 최근 UFC 3

연승을 기록 중이다. 통산 전적은 26승 5패. 지난 

<UFC 120>에서 타격가 댄 하디를 KO시키면서 강력한 

타이틀 도전자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비제이 펜은 누구?
UFC에는 뭔 놈의 천재가 이리도 많은지 원. 웰터급 

전 챔피언 ‘천재’ 비제이 펜은 카를로스 콘딧과 경기

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그 

덕에 김동현은 콘딧과 싸울 기회를 얻었다.

김동현 VS 카를로스 콘딧

WEC란?  UFC의 형제격인 미국의 종합격투기 

단체다. 경량급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비

해 라이트급 선수층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비

난이 있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한국계 선수 

벤 헨더슨이 있다.

김동현 카를로스 콘딧 

VS
30세

185cm

77kg 

08년 이후 

5승 1무

14승 1무

27세

187cm

77kg

06년 이후 

11승 1패

26승 5패

나이

키

몸무게

전적

통산전적

관전 포인트
콘딧은 타격기술로는 UFC 웰터급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다 격투기 경험도 나이에 비해 풍부한 

편. 과거 경기처럼 김동현이 경기 중반 이후 체력이 

떨어지면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

만 콘딧은 레슬링에 약하니, 반대로 레슬링에 강한 

김동현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합에 앞서 평소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나?

종합 체력 운동인 크로스핏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근

육량이 많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

다. 선수 이전에 한 사람의 UFC 팬으로서 이번 경

기에 사뭇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에 상대하는 카를로스 콘딧은 지금까지 견

주었던 선수들과는 레벨이 다르다. 

실제로 셔독 랭킹 7위에 랭크된 강한 선수다. 얼마

나 강한지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콘딧의 강점은 무엇인가?

지난 시합을 보니 KO 능력이 전보다 한결 좋아졌더

라. 타격이 강한 선수니 그 부분을 제일 경계할 수

밖에 없다.

콘딧이 UFC 대표 코치인 그렉 잭슨의 체육관 소

속이란 게 당신 입장에선 부담스럽겠다. 그렉 잭

슨이 짜놓은 전략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콘딧이 댄 하디와 싸웠을 땐 신나게 타격전을 할 수 

있었겠지만 나와의 경기에서는 테이크 다운을 의

식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장기인 

타격 실력을 선보이기 여의치 않을 거다. 그리고 무

엇보다 나의 태클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공격하는 순간에 태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입

장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 

챔피언 조르주 생피에르의 도전자가 되기 위해 

여러 선수들이 경쟁 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타

이틀에 도전하려면 경기 내용도 화끈해야 되지 

않겠나?

남들 못지않게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싶어 연습 경

기는 언제나 화끈하게 한다(웃음). 후배 정찬성 선수 

같이 신나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지만 막상 시합이 시

작되면 레슬링 위주의 경기를 하게 된다. 사실 경기

에서 지면 말짱 헛일이다. 긴 시간 동안 우울하게 비

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온다고 생각해봐라. 끔찍하

다. 그렇다보니 안전한 전략을 택하게 된다.

올해 타이틀 도전이 가능할 거란 예상이 많았

는데, 스트라이크포스 웰터급 챔피언 닉 디아

즈가 도전자로 덜컥 내정됐다. 

억울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스트라이크포스에서 

챔피언을 따놓을 걸 그랬다. 파이터의 기량면에서 

UFC와 많은 차이가 난다. UFC 상위권을 유지하는 

소금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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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선배로서 정찬성이나 
양동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화끈한 승리도 있고, 아닌 승리도 있겠지만 개

인적으로는 나처럼 판정으로 이기는 게 아니

라 속시원한 승리를 챙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들이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UFC에 진출

하는 한국 선수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도 충분히 UFC가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Q.

A.

것보다 스트라이크포스 챔피언이 되는 게 더 나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롤모델로 삼는 오카미 유신

도 화끈한 경기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로라하는 강

자를 차근차근 이겨나가며 UFC 진출 5년 만에 챔피

언 도전권을 따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승리 세리모니가 약하다는 평이 있다. 이번 시

합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세리모니가 있는지 궁

금하다. 

UFC에서도 나만의 색깔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퍼

포먼스를 요구하더라. 등장 음악은 촌스럽다는 이

유로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 거리는 건 내 성격과 잘 맞지 않는다. 한국

계 파이터 벤 헨더슨도 예의를 지키는 바른 이미지

로 어필하는데, 이젠 미국에서도 동양인의 정서를 

조금씩 이해해주는 것 같다. 

UFC에 진출한 지 3년이 지났다. 가장 크게 변

한 점이 있다면?

그 전에는 월세 13만 원짜리 방에서 살았고, 체육관

에서 먹고 자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제는 집도 사고, 

차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해졌다.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후배들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어 너무 좋다. 

당신 팬의 대부분은 40대 이상의 남성인 것 같

다. 여성팬이 없어 아쉽지 않나?

종합격투기란 게 격렬하고, 승자와 패자의 대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남성 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은 팬들이 남(男), 노(老)가 대부분인데 앞으로

는 남녀노소로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콘딧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

는다. 조르주 생피에르와 맞붙어도 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요즘은 인기 많은 선수를 선호하던

데 UFC의 진짜 목적은 강한 남자를 찾는 거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러니 인기 있는 파이터가 되

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경기에 진다면 스트라이크

포스에 출전해서라도 챔피언 벨트를 따오겠다. 지

금까지 선수로서 운이 많이 따랐지만 챔피언 벨트

는 한 번도 차보지 못했다.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게 내 소원이다.

챔피언 조르쥬 생피에르는 누구?
줄여서 보통 GSP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선 조상필이

라는 별명으로 더 친근한 천재 파이터. UFC 웰터급의 

절대 지존이며 지난 3년 여 동안 그 어떤 상대의 도전

도 용납하지 않았다. 레슬링과 타격기술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중된 타입의 선수는 

GSP를 당해낼 수 없다. 판정승이 많아서 경기 스타일

이 얌전할 것 같지만 실상 그와 상대하는 선수들은 라

운드가 지날수록 얼굴에 피칠갑을 할 정도로 잔인한 

편이다.지금이야 이렇게 괴물 같은 GSP지만 어린 시

절에는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약골이었다. 괴롭

힘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던 GSP는 9살에 시작한 

극진 가라데로 삶의 구원을 얻게 된다. 자신의 나약함

을 극복하기 위해 격투기를 선택한 남자답게 성실함

까지 갖춰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갑갑할 따름이다. 그

나마 최근 김동현을 비롯해 마이크 피어스, 앤서니 존

슨 등 떠오르는 샛별들이 그의 상대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챔피언인지 알겠지?

양동이는 누구?
한국인으로는 2번째로 UFC 무대에 뛰

어든 양동이 선수는, 2번째 경기에 첫 승을 기록했다. 

데뷔전의 아쉬운 판정패를 지워버릴 기세로 랍 키몬

스를 2라운드 4분 47초만에 TKO로 제압했다. 자신의 

별명(황소)처럼 상대방에게 미사일 펀치를 날려대며 

화끈한 승리를 거머쥔 양동이는, 호쾌한 경기를 좋아

하는 UFC 양키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도 성공했다.

결론: 예쁜 여자면 O.K

김동현 선수 이상형 변천사

소녀시대의 태연

미스에이의 수지

체조요정 손연재
(여동생으로 좋다지만...)

남자는
주먹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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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구장의 여신이 MAXIM에 강림했다. 
그간 잊고 지낸 K리그에 대한 관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FILM 김진욱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ASSISTANT 조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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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팔 티셔츠 지프
바지 록시 

니삭스 아디다스 
운동화 푸마 

축구공 아디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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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의 여신’ 이라고 불린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팬이 붙여준 별명이라 그

저 감사할 따름이다(웃음).

각선미가 어지간한 걸그룹 뺨을 후려치는데 데뷔 이

전에도 남자들이 환장했겠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

는 수컷은?

각선미라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차고 넘친다. 그

리고 아쉽게도 기억에 남을 만큼 나를 쫓아다닌 남

자는 없었다. 앞으로는 꼭 기억할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미인>의 이지현과 닮은 외모 때문에 축구장이 난리

가 난 적이 있다. 

내가 봐도 닮긴 했다. 경기장 인터뷰 첫날에도“이지

현 씨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축구팬에게는 유명 인사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시축 한 번으로 상황이 

180°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 당황스럽지는 않

았나?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시축 후 많

은 변화가 생겼다. 주위에서 알아보는 사람은 물론 

홈페이지를 찾는 팬도 늘었다. 실시간 검색 순위에 

내 이름이 오른 것도 나름 신기했다. 

하지만 시축할 때 머리가 얼굴을 덮는 바람에 다량의 

굴욕 사진도 양산됐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줄 알았다면 머리도 깔

끔하게 묶고, 좀 더 예쁜 모습으로 경기장을 찾을 걸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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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서 타 방송국 아나운서로 잘못 소개됐지

만 쿨하게 넘기는 당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축 당일 통보를 받아서 불평할 상황이 아니었다. 시축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노출 의상도 과감히 소화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일찍 말

해주지! 

물론이다.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다. 

존경하는 사람이 손석희, 정은아, 현영이다. 앞의 두 사

람은 이해가 가는데 현영은 의외다. 

현영도 리포터로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다. 나

도 그녀처럼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

고 싶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축구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을 알려달라.

여자친구를 데리고 경기장을 찾아라. 그럼 자연스럽게 

축구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다. 내가 그랬듯이 축구장의 

열기를 몸으로 느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알겠다. 일단 여자친구부터 만들라는 소리군. 끝나고 시

간 있나? 응? 

하하하! 하...

주황색 민소매 티셔츠 아디다스 
바지 록시

니삭스 아디다스
운동화 푸마

축구공 아디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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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K리그에서 전설이 될 기세 

국가 대표팀에 발탁만 됐다 하면 가루가 되도록 까

이는 이동국이지만 K리그의 전설이 될 날도 얼마 남

지 않았다. 일단 K리그 통산 12번째 40-40(40골-40

어시스트), 최단 기간 10-10(10골-10어시스트) 달성

이 코앞이다. 여기에 K리그 최다골 경신 및 24년 만

의 더블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통산 109

골을 집어넣은 이동국(6월 14일 기준)은 역대 최다 

골을 기록한 116골(우성용)에도 7골 차로 따라붙었

다. 여기에 K리그에서 지금껏 단 두 명만 달성한 득

점, 도움상 동시 석권도 노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985년 피아퐁(LG), 1987년 최상국

(포항제철) 이후 24년 동안 두 타이틀을 모두 거머

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요즘 이동국의 국가 대표

팀 합류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활약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K리그 올스타전, 지방으로 고고싱!

지방에 사는 K리그 팬의 염원이 이뤄질 것인가! 올 

시즌 K리그 올스타전은 7년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7월 30, 31일 중 하루를 택해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데다, 지난 가나전이 지방 경기였음에

도 4만 4천여 팬이 경기장을 찾으며 지방 경기도 흥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직 올 

시즌 올스타전의 경기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6월 14일 기준). 참고로 2008년과 2009년은 일본 J-

리그 올스타 팀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년 올스

타전은 FC바르셀로나와 경기를 치렀다. 

노란색 민소매 티셔츠 아디다스 
바지 버커루

니삭스 아디다스 
운동화 푸마 

축구공 아디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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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홍보 대행사에 역관광당하다. 

박지성과 JS파운데이션이 베트남에서 연 ‘두산 아시안드림컵’이 홍보 대행

사 프레인의 삽질로 개피를 봤다. 박지성은 조용히 유소년 축구 클리닉을 진

행하려 했을 뿐인데 JYJ를 고객으로 삼고 있는 프레인이 무리수를 던졌다. 

축하 공연 가수로 JYJ를 섭외했고, 그 바람에 몰려든 수천 명의 팬 때문에 행

사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흥분한 팬들이 버스를 흔들어대는 바람에 박

지성과 클리닉 참여 선수가 탄 버스가 하마터면 뒤집어질 뻔했다. 오죽하면 

박지성마저“이번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을

까? 게다가 어렵게 초청한 일본 축구의‘살아 있는 전설’ 미우라 카즈요시

의 이름을 VIP 명단에서 빠뜨리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는 철저히 듣보잡 

선수 취급을 당하고 되돌아갔다. 박지성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

릇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어쩔...

한지은
생년월일 1985년 4월 25일

소속 TBS(리포터)

그녀를 볼 수 있는 곳

“FC 서울 리포터로 활약 중이니 상

암 축구 경기장에서는 나를 만날 수 

있다.”

파격적인 의상에 대한 그녀의 생각

“방송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의상 소화도 O.K!”

야구 리포터로서의 도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그녀의 꿈

“어린 시절의 꿈은 연기자였고, 앞으

로도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

상암의 여신이라 좋은 이유 3가지

상암 구장이 집보다 편해진다.
선수와 팬을 직접 만날 수 있다. 
FC 서울 선수와 서포터즈와 한 가족이 된다. 

축구가 야구보다 좋은 이유 3가지

현장의 생동감이 끝내준다. 
선수의 플레이가 예술이다.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린다. 

촬영장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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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좀 봐, 저기 있잖아? 내 그럴 줄 알았지!” 화면 밖에서는 당신도 베어 그

릴스 못지 않은 생존왕일 테지. 하지만 어둠과 미치광이들이 가득한 공포 영

화 속에서 당신은 침착할 수 있을까? 살고 싶다면 이것만은 기억하라!

RULE  
NO.1

RULE  
NO.2

괴물이 죽었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살아 있는지 확인하지 마라. 

정 하고 싶으면 딴 사람 시켜.

당신의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면 

빨리 쏴 죽여라. 

참
신

했
던

 영
화

 속
 공

포
 장

치
이

건
 절

대
로

 겪
고

 싶
지

 않
아

! 

  “문자 왔숑, 문자 왔숑” 침묵의 도서관에서 울리는 문자 
도착 알림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스마트폰 시대에 어
울리는 문자 메시지 공포증(요즘 누가 집 전화 받니?). 악
당들의 전화 타이밍과 문자 타이밍은 정말 신묘 그 자체! 

갑자기 얼음이 깨져 호수에 빠진 남자가 급류에 휘말려 
투명한 호수 얼음 밑에서 익사한다. 두터운 얼음을 애타
게 두드리는 남자와 그를 꺼낼 길 없는 사람들의 공포가 
생생하다. 이거 보고 나면 아이스링크? 발도 못 올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좁은 복도에서 미친 듯이 다가오던 레이저 트랩. 도망칠 
곳은 없다! 보통 영화 같았으면 모래가 찬다던지 물이 차
오른다던지 벽이 좁아져 온다던지로 끝나잖아. 아으, 이
런 창의력 대장!

 오오미!

도망가려면 버스를 이용하라. 

승용차를 타면 괴물은 이미 차 안에 

있을 것이다. 택시 운전사도 항상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주 경계선은 넘지 마라. 

특히 텍사스. 거긴 죽음의 땅이다.

RULE  
NO.4

RULE  
NO.5

그래도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제작자는 절대 성인 등급을 원하지 않는다

스크림 4G 오멘 2 레지던트 이블

참
신

했
던

 영
화

 속
 공

포
 장

치
이

건
 절

대
로

 겪
고

 싶
지

 않
아

! 

도망가려면 버스를 이용하라. 

승용차를 타면 괴물은 이미 차 안에 

있을 것이다. 택시 운전사도 항상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텍사스. 거긴 죽음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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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에
 

최
다

인
원

을
 몰

살
시

킨
 영

화

RULE  
NO.9
연못에서 혼자 수영하지 마라. 

특히 밤중에는 근처도 가지 마라.

NO.11

이름 없는 여인숙이나, 호텔에 묵지 마라. 

힐튼이나 인터컨티넨탈에 묵어라.

RULE  

NO.8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수줍고 조용한 여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

RULE  

NO.10

하지만 목욕은 하지 마라. 

샤워도 안 돼.

RULE  
NO.7

RULE  
NO.6

여름 캠프는 무조건 패스다. 

특히 호수 근처는 절대 안 된다. 

개시키야. 왜 멀쩡한 문 놔두고 유리창은 깨고 그래, 
간 떨어지게. 시체 주머니를 뒤지다가 갑자기 창문을 
깨고 들어온 좀비개에 식겁한 앨리스. 시체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았네.  

대화를 나누던 이웃집 주민이 앰뷸런스에 치이는 장면. 
이게 유행하는 바람에 아침 드라마 교통사고 장면조차 
호러가 됐어(대표적 피해자: 허각).

선상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승객들의 허리 위로 
튼튼한 피아노 줄이 한 순간에 지나간다! 시간 없으
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니들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이 없당께. 

모든 미신과 전설은 사실이다. 믿어라. 

레지던트 이블 새벽의 저주 고스트 쉽

실례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NO.11NO.11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수줍고 조용한 여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

RULE  RULE  

NO.10
RULE  

NO.10
RULE  

NO.10

모든 미신과 전설은 사실이다. 믿어라. 

여보, 허리 밑이 
허전해요.

하
트

가
 뽀

개
질

 뻔
한

 
쇼

킹
 모

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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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비행기, 언젠가는 지르고 말 거야!  WORDS BY 김대영

이놈의 비행기, 언젠가는 지르고 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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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비행기, 언젠가는 지르고 말 거야!  WORDS BY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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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차기 전투기를 장바구니에 담는 F-X 사업은 벌써 3회 차에 접어든다. 

전투기를 지르겠다 말만 나오면 국방 분야 사람들은 “이건 내 떡밥! ” 이라며 

난리 법석이다.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징성도 높은 데다 해

외 전투기를 직접 구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투기를 팔기 위한 각국의 경쟁

도 치열하다. 개나 소나 아이돌의 노래 제목마냥 ‘이러쿵저러쿵 ’ 떠들어대니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F-X 사업의 스타트와 삽질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X 사업의 시작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에 필요한 

전투기 규모를 500여 대로 생각했다. 전투기 수명이 30년 정도니 500여 대의 전투기를 유지하려면 10년

마다 150여 대 규모의 신규 전투기를 확보해야 했다. 당시 공군이 보유한 최신 전투기 KF-16은 작전 반경

을 비롯한 무장 능력이 남한을 간신히 커버하는 수준이었다. 미래를 위해서는 최신 전투기가 필요했다. 국

방부는 1995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1999년부터 신형 전투기를 도입해 2005년 말까지 120여 대의 전투기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F-X 사업은 거듭되는 삽질쇼를 보여준다.

F-X 3차 후보 기종 #1
후보 뽑기 놀이는 이제 그만♬

F-15SE 사일런트 이글
2009년 3월 17일 공개된 F-15SE 전투기는 기존의 F-15E를 개조한 녀석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감소시킨 4.5세대 전

투기 기술을 채택하고, 전자 장비도 대폭 보강한 게 특징이다. 옆면과 아랫면에서 무장 탑재가 가능한 컨포멀 연료 탱크

(CFT)를 도입했고, 수직 꼬리 날개를 15° 외각으로 기울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다. 레이더 흡수 재질을 사용해 스텔

스 성능도 향상시켰다. F-15SE 전투기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F-15E 전투기 계열을 운영하고 있

는 국가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다. 

CHOICE TIME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

스트. 육군 웹진 아미진(ARMYZI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

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

획물을 연재 중이며, 인텔엣지㈜에서 국

방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

/undercoverbrother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

스트. 육군 웹진 아미진(ARMYZI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

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

획물을 연재 중이며, 인텔엣지㈜에서 국

방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

/undercoverbrother 

김대영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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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의 최고봉 F-X 사업
역시 세상사 돈이 문제다. 1997년 전투기 기종 결

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경제에 먹구름

이 끼는 바람에 사업이 연기되었다. 1998년에는 YS

의 최대 업적 IMF 시대가 도래하며 F-X 사업은 안

드로메다 관광 열차를 탔다. 2000년대 국내 경제가 

제자리를 찾자 F-X 사업은 부활했지만 우여곡절

을 겪으면서 전투기 120여 대를 도입하려 했던 원

래 목표와 달리 겨우 절반만 들여온 상태다. 2002

년 1차 사업으로 F-15K 전투기 40대가, 2008년 2

차로 F-15K 전투기 21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전투기가 늙어서 큰일이여 
F-X 사업이 반토막 나면서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

기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F-4와 F-5 전투기는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20대 파일럿이 신상 전투기는커녕 아버지 

세대의 구닥다리 전투기를 타는 셈이다. 

나이 든 전투기는 ‘돈 먹는 하마’란 것도 문제다. 

F-4와 F-5는 단종되었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어

렵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

은 F-4와 F-5 부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호구로 전

락했다. 더 안습인 건 주한 미공군이 이들 전투기

가 제대로 밥값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

이다. 이를 어쩔...

F-X 3차 후보 기종 #2
후보 뽑기 놀이는 이제 그만♬

CHOICE TIME

F-35 라이트닝 II
F-35 전투기는 미국을 비롯해 6개국이 투자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제5세대 전투

기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아이돌 격인 녀석이다. 미군의 하이로 믹스 개념(비싼 것과 싼 

것을 적절히 섞는다는 얘기)에 따르자면 하이급 F-22 전투기가 F-15 전투기의 후속

기, 로급 F-35는 F-16의 후속기다. F-35는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보유했고, 특정 부

문에서는 F-22 전투기도 능가할 정도로 빼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개발이 지연

되는 바람에 공군이 원하는 납기 일자를 맞추기 힘들 거란 예상이 많다. 미국에서도 개

발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최근에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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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올라라! F-X 3차 사업이여!
요정 MB 정권이 출범하자 공군은 그동안 도입하지 

못한 60대의 전투기를 들여와야 한다며 꾸준히 주장

했다. 하지만 각하가 4대 강 사업에 정부 예산을 몰빵

하는 바람에 F-X 사업뿐 아니라 전력 증강 사업 대

부분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차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 연이어 터지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한쪽에만 있는 요소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이를 무

기 삼아 우세인 쪽이 열세인 쪽을 위협하는 것을 말

한다)이 부각됐다. 우리도 북한에 없는 비대칭 무기

를 가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스텔스 전투기다. 2015년 전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에

게 넘어올 것을 대비한다면 독자적인 공격 능력이 필

수라는 주장 도 힘을 얻었다. 

스텔스 전투기에 반하다 
공군이 왜 입에 거품을 물고 스텔스 전투기 타령을 

하냐고?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전략 목표를 독자적

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북한의 못

난이 김씨 부자가 또 한 번 도발을 하면 스텔스 전

투기를 띄워 지옥행 티켓을 살포시 끊어줄 수 있

다. 옆나라 짱깨도 스텔스 전투기 J -20의 독자 개

발에 성공해서 F-X 3차 사업 기종에는 스텔스 기

능이 핵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내년에 검토를 시작

해 2015~2016년 전후부터 2021년까지 고성능 전투

기 60대를 도입하는 게 목표인 이번 사업의 후보 기

종은 미보잉사의 F-15SE 사일런트 이글, 미 록히드 

마틴사의 F-35 라이트닝II, 유럽 4개국의 유로파이

터 타이푼으로 압축됐다.

F-X 3차 후보 기종 #3
후보 뽑기 놀이는 이제 그만♬

CHOICE TIME

유로파이터 타이푼
유럽을 대표하는 차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

탈리아와 스페인이 협력해 공동 개발했다. 공중전 능력은 물

론 제한적 스텔스 기능과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춘 우수한 전

투기다. 개발 4개국이 총 620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최근 유

럽 재정 상태가 별로인 지라 620대가 완판될지는 의문이다. 

해외 국가 중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타이푼을 질렀

고, 사우디아라비아가 7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1·2차 F-X 

사업에서는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번 3차 

사업에서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번 3차 사업은 
f(x)만큼 흥할 수 있을까? 
공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싶었지만 목돈이 걸린 문제라 차일피일 미뤄졌다. 하

지만 지난 3월 8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 도입 계획

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가 없다면 내년 말쯤에 결

정한 전투기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

소리도 적지 않다. 1대에 1천억 원이 넘는 F-15K 같

은 고성능 전투기를 60대 들여오려면 최소 7조원 이

상의 돈이 들어간다. 옵션으로 스텔스 성능까지 더한

다면 사업비만 8조 2천 억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

학생이 반값 등록금 시위에 전념하는 지금, 국회에

서 이 정도의 예산을 땡겨줄지 의문이다. 2020년부

터 시작될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역시 F-X 

3차 사업의 걸림돌이다. 국내 항공 산업계와 학계는 

T/A-50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조기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

고 있다. 하지만 공군에 주어진 예산으로는 F-X 3

차 사업이나 KFX 사업 중 하나로 몰빵하는 게 고작

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차 사업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연기론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

기야말로 이번 사업의 연기 여부가 결정될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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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S BY ZOE McCONNEL

그녀를 바라보면 눈앞에 별이 번쩍!

그녀에게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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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을 했어?
그럼 벌을 받아야지!

켈리 허처슨
생년월일 
1989년 5월 8일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악마의 유혹
돈 낭비. “옷, 지갑 따위를 계속 사
들인다.”
착한 습관
진짜 햄버거 맛을 아는 여자. 
 “뭐든 따블, 따따블로 시킨다. 칠리소스
와 감자튀김, 딸기 셰이크도 함께.”
좋아하는 파이터
파브리시오 베르둠.
 “6월 18일에 알리스타 오브레임과 붙
는다. 긴장돼 죽겠다!”
최고의 재능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 타기. 
 “웬만한 남자만큼 탄다.”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것
 “입 냄새, 못생긴 발가락!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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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너무 섹시하다.
자기 몸에서 도저히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1 년 전 그녀의 데뷔는 MMA 사상 가장 뜨
거운 사건이었다. 미국 종합격투기 스트

라이크포스의 링걸 켈리 허처슨은 MMA를 
섹시함과 동격으로 만들었다. 이 금발 미녀
는 ‘록스타 에너지 드링크’에 발탁되어, 거의 
10년간 무적 행진을 해온 얼음주먹 표도르
가 1분 9초 만에 나가떨어진 경기에 처음 섰
다. 그리고 곧 ‘미스 스트라이크포스 2011’ 타
이틀을 쟁취했다. 관중들이 경기는 안 보고 
켈리의 가슴만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걸 관
계자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도 
그녀의 매력에 곧 넉다운될 거다. 

생애 첫 번째 MAXIM 화보 촬영을 축하한다!

감사하다. 꿈이 이루어졌다! 촬영에, 모델 일

에, 스트라이크포스 일까지… 정말 바쁜 한 해

를 보내고 있다. 

링걸이 되기 전에도 종합격투기 팬이었나?

처음 스트라이크포스 일을 시작할 땐 그냥 가

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 팬이 됐

다. 링 사이드에 있을 때도 엉덩이 아래 손을 

딱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TV에 

내 바보 같은 모습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맞다. 수많은 사람이 당신이 경기를 보는 모습

을 관람하고 있다. 당신이 본 가장 무시무시한 

경기는 무엇인가?

솔직히 가장 희한했던 건 여자끼리 싸우는 경

기였다. ‘여자 실바’ 크리스 사이보그가 예쁘게 

생긴 잔 피니를 죽도록 패는 걸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심판이 1라운드만 가고 경기를 

멈췄어야 하는데, 계속 진행시켰다. 그리고 잔 

피니의 얼굴은… 오, 마이 갓, 정말 슬펐다. 

본인이 케이지 안에 들어갈 계획은 없나?

킥복싱을 배우긴 했지만, 주로 러닝이나 춤 레

슨을 받으며 몸매를 관리하는 정도다. 그래도 

서당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그동안 눈으

로 보고 몇 가지 동작을 익혔다. 예를 들어 트

라이앵글 초크로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 

뭐 꼭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이지. 

음, 누군가 날 조르는 일이 생긴다면 상대

가 반드시 당신이길 빈다. 가장 자신 있는 신

체 부위는?

모든 사람이 내 엉덩이에 집착하고 주목한다! 

내 마른 몸을 보다가 엉덩이에 시선이 꽂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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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들 놀라 이렇게들 말한다. “와우, 이거 이

거… 엉덩이가 진짜 훌륭하다. 이게 무슨 조

화인가!”

다른 세 명의 링걸과는 어떻게 지내나? 머리

끄덩이 잡고 싸우고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낀 그룹엔 늘 좀 나쁜 

년이 하나씩 있다. 어떤 애들은 자기가 여왕

벌인 줄 안다. 그게 너무 웃겨 참을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나서서 맞서는 경우는 별로 없었

다. 그 여자들 대부분은 싸움이 붙으면 자기가 

아는 파이터들에게 문자를 날린다. 그럼 나는 

“그래, 뭐 좋아. 하지만 넌 다시는 우리랑 일

을 할 수 없게 될 거야.”라고 말한다. 스트라

이크포스 링걸은 파이터들과 엮이면 절대 안 

된다. 그 파이터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딱 걸린 거지. 

아무리 그래도 유혹을 안 받아봤다는 건 뻥

이겠지? 

전혀. 얼마 전에 랜디 커투어를 만날 일이 있

었는데, 그는 무척 친절하고 정중한 사람이었

다. 심지어 나한테 인사를 하려고 인터뷰를 중

단할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에게 전

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있지, 랜디 커투어

가 나한테 작업했어! 완전 좋아!”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 수 있다. 꼭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맞짱 뜨기 전, 
일단 바지 지퍼를 내려서
상대의 의욕을 꺾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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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마 
빈 라덴은
죽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WORLD WAR NEXT
빈 라덴의 뒤를 이은 테러리즘계의 떠오르는 강자, 그리고 한 놈 한 놈 그들을 추적하는 영웅을 만나보자. 

ILLUSTRATIONS BY SIGGI EGGERTSSON

WORLD WAR NEXT
빈 라덴의 뒤를 이은 테러리즘계의 떠오르는 강자, 그리고 한 놈 한 놈 그들을 추적하는 영웅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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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비 실이 쏜 총알 6
발이 그의 얼굴에 명중
했다는 뉴스가 나온 몇 
시간 후, 설문조사 전문 
기관 갤럽은 미국인 응
답자의 54%가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이 미국
을 테러로부터 더 안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 정
부 리더들은 영웅의 공
적 치하가 끝나기도 전
에 알 카에다의 보복 공
격 가능성을 국민에게 
경고했다. 물론 빈 라덴 
사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위협하는 
테러 그룹들을 무장해
제하고 무력화하는 큰 
도약이었다. 그러나 알 
카에다 지도자의 죽음
이 테러리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부터 서방 세계
의 면전에 총구를 들이
밀고 있는 테러리스트
와 그들을 지구 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의욕으
로 가득 찬 엘리트 군인
들을 공개한다.

THE
ULTIMATE
WARRIORS

세계 최정예 테러리스트 사냥꾼을 소개한다. (경고! 웬만하면 이들을 건들지 말 것. 

아마 클립 한 개만 있으면 당신을 골로 보낼 수 있는 인간들이니까.)

테러리즘과 반란 진압, 요인 

사살을 전문으로 하는 극비 

해군 부대로, 아마 지구 영

장류 중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일 거다. 1980

년 이란에서 미국인 인질 구

출 작전에 실패한 미국 정부

는 지독한 특수 훈련을 견뎌

낸 독한 병사들만 모아 이 

부대를 비밀리에 꾸렸다. 육

군 델타 포스의 형제 부대라

고 할 수 있는 실 팀 식스는 

그 멤버에 대해서는 제대 전

까진 누구도 정체를 모르고, 

보통은 작전이 잘못된 경우

에나 잠깐 이야기가 나올 정

도로 비밀스러운 조직이다

(빈 라덴 사살은 아주 드문 

예외다). 육해공 전투에 능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깔끔한 지아이조

의 모습보다는 거친 산 사나

이에 가깝다. 

최고의 히트작: 무슨 말이 

필요한가? 오사마 빈 라덴

을 물고기와 함께 잠재운 주

인공이 바로 이들이다(그

들은 빈 라덴의 시신을 수

장했다). 

1941년 탄생한 영국의 육군 

공수 특전단으로 델타 포스, 

실 팀 식스, 사예레트 마트칼

을 포함한 특수부대의 원조 

격이다. 60명의 군인으로 이

루어진 중대 4개가 모여 하

나의 연대를 구성하며, 각 중

대는 보트, 공중, 기동, 산악 

지원의 4개 병력으로 나뉜

다. 각 부대의 병사는 암호, 

폭파, 의료, 통역 등을 지원

하는 특수 임무를 띠게 된다. 

해마다 평균 125명의 지원자 

중 10여 명만이 SAS 합격 기

준을 통과한다.  

최고의 히트작: 작전명 님로

드. 1980년 아랍 분리주의자

가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을 

점거해 인질을 잡고 있을 때 

SAS가 펼친 구출 작전의 이

름이다. SAS의 공격 시간은 

단 10분. 구출한 인질은 19명

이며,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테러리스트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미 해군에게 실 팀 식스가 

있다면 육군에는 델타 포스

가 있다. 테러가 폭주하던 

1977년, 베트남 참전 용사 찰

스 벡위드 대령이 SAS에 파

견을 다녀와서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어야제!”라고 펜

타곤을 설득해 엘리트 부대

를 창설했다. 그것이 바로 미 

육군 제1특전단 분견대 델

타 포스다. 델타 포스의 첫 

미션은 1979년 이란 주재 미 

대사관의 인질 구출 작전이

다(수송기와 헬기가 충돌하

는 바람에 실패한 작전의 대

명사가 되었지). 군사 작전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델

타 포스는 동명의 영화와 게

임 시리즈도 있다. 델타 포스

는 한국의 707 특임대와 교

환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최고의 히트작: 1993년 콜롬

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

바르를 제거한 것으로 추측

된다. 모르긴 몰라도 확실하

게 숨통 끊는 법을 아는 친

구들이니. 

특수 정찰, 정보전, 인질 구

출, 대테러 작전에 특화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우

지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이

들은 2년 반 동안 소총, 위

장, 크라브 마가(이스라엘 특

공 무술) 등을 연마하여 인

간 병기로 거듭난다. 현 이

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

냐후, 전 총리 에후드 바라

크, 그리고 국방장관이나 모

사드 국장 등 주요인사 대

부분이 바로 이 특수부대

를 거쳤다.  

최고의 히트작: 1976년 승

객 248명을 태운 에어 프랑

스 항공편이 팔레스타인 테

러리스트에 납치당해 우간

다로 우회하고 있었다. 29명

의 사예레트 마트칼 팀이 여

기에 투입돼 103명의 인질을 

구출하고 납치범 7명을 모두 

사살했다. 이스라엘인 사상

자는 단 1명이었다. 그는 이 

팀의 사령관이자 네타냐후 

총리의 친형으로, 뉴욕 태생

에 하버드 출신의 슈퍼 엘리

트 군인이었다. 

아메리카가 가장 미워하는 자들     테러리스트 사냥꾼을 위한 친절한 지침서.

아이만 알 자와히리
빈 라덴에 이어 알 카에다를 이끌 것으
로 예상되는 이집트인 의사. 1998년 빈 
라덴과 함께 ‘유대인과 십자군에 대항한 
지하드를 위한 이슬람국제전선’의 창립 
멤버였다. 현상금은 2,500만 달러다. 

호세 이그나시오 레타 데 프루토스
폭발물 전문가인 그는 오랫동안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 단체인 바스크 조국과 자
유의 멤버로 활동하며, 800명이 넘는 사람
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데 앞장섰다. 

물라 모하메드 오마르
탈리반의 정신적 리더. 9ㆍ11 테러 계획을 
짜던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정보원들에
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2001년부터 
FBI의 추적을 받고 있는 인물. 

실 팀 식스 

(SEAL TEAM SIX)

영국 특수부대 (SAS) 델타 포스

(DELTA FORCE)

사예레트 마트칼 

(SAYERET MATKAL)네이비 실이 쏜 총알 6
발이 그의 얼굴에 명중
했다는 뉴스가 나온 몇 
시간 후, 설문조사 전문 
기관 갤럽은 미국인 응
답자의 54%가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이 미국
을 테러로부터 더 안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 정
부 리더들은 영웅의 공
적 치하가 끝나기도 전
에 알 카에다의 보복 공
격 가능성을 국민에게 
경고했다. 물론 빈 라덴 
사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위협하는 
테러 그룹들을 무장해
제하고 무력화하는 큰 
도약이었다. 그러나 알 
카에다 지도자의 죽음
이 테러리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부터 서방 세계
의 면전에 총구를 들이
밀고 있는 테러리스트
와 그들을 지구 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의욕으
로 가득 찬 엘리트 군인
들을 공개한다.

THE
ULTIMATE
WARRIORS

테러리즘과 반란 진압, 요인 

사살을 전문으로 하는 극비 

해군 부대로, 아마 지구 영

장류 중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일 거다. 1980

년 이란에서 미국인 인질 구

출 작전에 실패한 미국 정부

는 지독한 특수 훈련을 견뎌

낸 독한 병사들만 모아 이 

부대를 비밀리에 꾸렸다. 육

군 델타 포스의 형제 부대라

고 할 수 있는 실 팀 식스는 

그 멤버에 대해서는 제대 전

까진 누구도 정체를 모르고, 

보통은 작전이 잘못된 경우

에나 잠깐 이야기가 나올 정

도로 비밀스러운 조직이다

(빈 라덴 사살은 아주 드문 

예외다). 육해공 전투에 능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깔끔한 지아이조

의 모습보다는 거친 산 사나

이에 가깝다. 

최고의 히트작: 

필요한가? 오사마 빈 라덴

을 물고기와 함께 잠재운 주

인공이 바로 이들이다(그

들은 빈 라덴의 시신을 수

장했다). 

아메리카가 가장 미워하는 자들

아이만 알 자와히리
빈 라덴에 이어 
로 예상되는 이집트인 의사. 1998년 빈 
라덴과 함께 ‘유대인과 십자군에 대항한 
지하드를 위한 이슬람국제전선’의 창립 
멤버였다. 현상금은 2,500만 달러다. 

실 팀 식스 

(SEAL TEAM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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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 압둘라 모하마드 살라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주립대학
에서 교수로 일한 경제학 박사
였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에 
포섭되어 폭탄 테러와 강탈에 
가담하기 전까진.

이스닐론 토토니 하필론
필리핀 테러 조직인 아부 사야프
의 2인자. 아부 사야프가 2001년 
여행자 20명을 볼모로 납치 테러
극을 벌일 당시, 그는 미국인 인
질의 참수를 마치고 구조대가 진
입할 때 현장을 빠져나왔다. 

압델카림 후세인 모하메드 
알 나사르
사우디 헤즈볼라의 지도자로,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기지에 폭탄을 투척해 미군 병사 
19명이 사망, 372명이 다쳤다. FBI
가 가장 잡고 싶어하는 인물.

아담 야히예 가단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유대교 출
신 아담 펄만은 17세에 이슬람으
로 개종해 알 카에다 공작원이 됐
다. 미국 내 적대 세력을 원조하
는 반역 중죄로 최초의 미국인 반
역 죄인이 되었다. 

미국
모슬렘 급진주의자의 넘버 원 타깃. 백인 우월주
의 극우 단체인 아리안 국가, 동물해방전선, 지구
해방전선 등의 출생지기도 하다. 셋 모두 FBI가 꼽

은 요주의 단체. 

니카라과
이란과 돈독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콜
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조직원의 망명을 받

아주고 있음.

파나마
테러리스트의 피난처, 마약 운반 기지이자 FARC

의 57번째 전선 멤버의 훈련장.

베네수엘라
2009년에만 1만 6천 명이 살해당한 위험한 땅. 
1998년부터 반미 성향의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
직을 맡고 있다. 그는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
흐마디네자드와 친분 관계가 두텁고, 악명 높
은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 카를로스 자칼
(라미레스 산체스)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라
미레스는 9ㆍ11 테러를 ‘무기의 숭고한 위업’
이라며 빈 라덴을 치켜세운 인물로, 테러,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프랑스 내에서 종신

형을 살고 있다. 

영국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일을 요구하
는 IRA(아일랜드공화국군)의 폭탄 테러가 1930년
대부터 영국을 위협했다. 2005년 모슬렘 급진주
의자가 런던 기차와 버스에 폭탄을 설치해 52명
이 죽고 700명 이상이 부상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항에서 번거로운(그리고 좀 부끄러운) 엑스레이 
전신 투시를 의무적으로 받게 만든 원흉이 바로 
2001년 구두 폭탄으로 여객기를 폭파하려다 실패

한 영국인 리처드 레이드다. 

아일랜드
IRA의 위협이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운데 ‘진짜 
아일랜드 공화군(REAL IRA)’과 ‘연속 아일랜드 공
화군(CONTINUITY IRA)’이 분파되어 활동 중이다. 
지난 5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당국은 엘리자베

스 여왕이 방문하는 날 폭탄을 발견했다. 

스페인
ETA 같은 바스크 분리주의자 단체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4년 알 카에다는 191명이 죽
고 1,700명이 사망한 마드리드 기차 폭탄 테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그리스
혁명의 투쟁(Revolutionary Struggle) 같은 테러 그
룹이 경찰서, 아테네 증권 거래소, 미국과 연계
된 은행 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2009년에만 

400건 이상의 안보 사건이 일어났다. 

모로코
지난 10년간 알 카에다 연계 조직 중 상당수가 모
로코에서 뿌리를 내렸다. 모로코 이슬람 전투단이 
가장 유명하다. 지난 4월 말 모로코 중부 마라케
시의 유명 카페에서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용의자 3명은 체포된 상태. 

알제리
올해 정부에 대항하는 개혁 세력이 활발하게 테
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무장이슬람조직(GIA)
과 알 카에다가 이곳에 존재한다. 1990년대엔 이
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 1년에 1만 명꼴로 사람

이 죽어나갔다. 

리비아
리비아 반군 세력과 알 카에다의 밀월 관계는 
상당히 돈독하다. 알 카에다 연계 조직인 리비아 
이슬람 투쟁그룹(LIFG)은 리비아 통치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실각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원해왔다. 

콜롬비아
군 작전에도 불구하고, FARC는 계속해서 테
러 공격, 강탈, 납치, 마약 운반 등을 널리 선전

하고 있다. 

볼리비아
이스라엘 정보국 보고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이
란에 핵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을 제공했다. 미
국과 그의 연합국, 그리고 넥타이를 미워하는 대
통령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란과 볼리비아는 공
동의 적,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
한 바 있다. 

프랑스
서방 국가의 시민들에게 선전 및 테러 활동을 위
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알 카에다 조직원이 이
미 침투한 상태다. 2010년 무기와 폭발물 운반 혐

의로 12명이 검거됐다.

쿠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조
직원을 훈련하는 곳인 관계로, 1982년 *테러 지원
국의 리스트에 진작부터 이름을 올린 상태. 

*테러 지원국: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
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분류된 국가

세계는 전쟁 중
테러리스트의 피난처, 그들의 목표물, 테러의 씨앗이 자라는 땅, 
그리고 테러리즘 지원국까지. 

기예르모 레온 사엔스-바르가스 
(일명 알폰소 카노)
남미 테러 그룹 콜롬비아 무장혁
명군(FARC)의 최고 지도자로, 코
카인 재배와 유통을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살해를 지시
했다. 그의 목숨 값은 5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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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 알 아델
전직 이집트 특수부대 장교 출
신으로, 빈 라덴 사망 후 알 카에
다 임시 지도자로 추측된다(알 카
에다 새 지도자는 알 자와히리
다). FBI가 그의 목에 건 현상금은 
500만 달러다. 

오마르 샤피크 하마미
소말리아 무장 단체 알 샤바브의 
미국인 간부로, 올해 초 자신의 사
망설을 잠재우려고 미국을 까는 힙
합 송을 온라인에 투척했다. 약탈자
에게 천국의 미사일을 쏘고 순교자
가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다. 

잘랄루딘 하카니
아프간 출신 탈리반의 군 지도자
로, 미국과 그 연합군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카니는 탈레
반의 전매특허인 자살 폭탄을 소
개한 장본인이다. 그 아들은 파키
스탄 무장 세력을 이끌고 있다.

모하마드 일리야스 카슈미리
인도, 파키스탄 에서 테러를 자행한 
파키스탄 무장 단체 하라카툴 지하
드 알 이슬라미(이슬람성전운동) 지
도자.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으나 탈레반은 이를 부인하
고 있다. 현상금은 500만 달러.

다니엘 안드레아스 산 디에고
동물 실험과 상품화에 반대하여 
테러도 불사하는 동물해방전선의 
멤버 다니엘은 샌스란시스코에 
폭탄 테러 2건을 자행하고 건강식
품 업체 샤클리 코퍼레이션 사옥
에 폭탄을 선물한 혐의가 있다.

스리랑카
지난 26년간 불교 기반의 싱할리 족이 우세한 정
부와 힌두교 기반의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독립
을 주장하는 무장 반군 단체 타밀 호랑이 사이에 
유혈 낭자한 내전이 그칠 날이 없었다. 최소 10
만 명이 이 내전으로 사망했다. 스리랑카 정부군
은 2009년 반군 지도자를 사살하고 호랑이의 항
복을 받아내면서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
군의 전쟁 범죄, 민간인 학살 증언과 종전 후 반
군을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의 불씨
는 여전히 뜨겁다. 

러시아
수많은 테러리스트가 이 땅에 파괴와 혼란을 가져
왔다. 가장 최근에는 체첸 반군이 2011년에 모스
크바에서 가장 큰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
으켜 39명이 사망하고, 2010년 지하철 폭탄 테러
로 4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시리아
1979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됐으며, 많은 테
러 조직 리더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왔다. 이란의 
핵 보유를 지지하고, 이란이 자국의 국경을 통
해 테러 조직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다. 

터키
2010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원조 물자를 전
달하던 터키의 소함대를 공습하면서, 나름 우호적
이던 미국과의 관계에 긴장이 찾아왔다. 내부적으
로는 PKK(반군 쿠르드 노동자당)의 무장 활동 때
문에 수백 명의 터키인이 사망했다. 지난 2월 미
국의 지원을 받은 터키군이 북부 이라크의 PPK 
기지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벌여 240명의 PPK 
대원을 사살했다.

소말리아
반군 지도자, 해적 그리고 알 샤바브 같은 테러 조
직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빈 라덴의 사망 이후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의 이웃 나라 케냐에 거주하는 

오바마의 조모를 찾아 살해하겠다고 공표했다. 

수단
90년대 오사마 빈 라덴의 유배지. 수단 정부는 테
러와의 전쟁에 협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하마스
(이슬람 저항 운동)의‘자유의 전사’들을 계속 지
원해왔기에 여전히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있다.

이집트
이집트의 시나이 지역 북부는 이스라엘과 가
자 지역으로 인간, 무기, 밀수품 등을 보내는 주
요 통로다.

이라크
이곳의 알 카에다 전선은 빈 라덴의 죽음에 분
통을 터뜨리며 오바마 대통령을 ‘검은 집에 갇힌 
쥐’라고 비난하며(이게 대체 무슨… 욕을 하려면 

시원하게 해!) 미국을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자금과 무기, 피난처를 다양한 테러 그룹에 제
공해온 이란은 1984년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낙
인 찍혔다. 현재 미국인 등산객 2명을 간첩 혐의
로 구금 중이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정책에 강
경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억류가 언제 풀릴

지는 미지수. 

레바논
지난 1월 헤즈볼라(‘신의 정당’이란 뜻의 이슬람 
지하드)가 레바논 정부의 붕괴를 촉진했고, 다수
의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이 이곳에서 싹을 틔웠
다. 시리아 내부에서 계속되는 유혈 사태로 수
천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 레바논으로 밀려
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
2009년 7명의 에미리트인이 테러리즘을 선동하
고 테러 조직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

다. 이런 애미리스한…

사우디아라비아
9ㆍ11 테러리스트의 상당수가 사우디인임이 밝
혀지면서(빈 라덴을 포함해서) 미국과 연합국은 
지난 10년간 1천 명 이상의 사우디 군인을 테러 

용의자로 체포했다. 

예멘
2009년 예멘의 알 카에다 조직이 사우디아라비아
의 알 카에다 조직과 합쳐지면서 아랍 반도에서 
알 카에다가 더 활개를 치게 됐다. 2010년 예맨 공
작원들이 시카고의 유대 교회당에 폭발물을 보내
려다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폭탄이 
점화되어 테러 작전에 실패했다. 

아프가니스탄
근 10년간 미군이 주둔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테러리즘의 월마트 같은 존재다.  

파키스탄
미국이 재정 및 군사 지원을 해주었지만 이 모슬
렘 국가는 긴 시간 동안 테러 조직의 아늑한 은닉
처가 되어주었다. 탈레반과 알 카에다가 대표적.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국경 내에 오사마 빈 라덴
이 토끼를 키우며 살고 있었단 사실을 “어맛, 진짜 

몰랐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인도
마오주의자부터 이슬람 지하드, 시크교 분리주
의자까지 다양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테러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가장 높다. 
2009년에만 1천 명 이상이 테러 때문에 사망했다.

북한
뭐니 뭐니 해도 핵 위협이 최고. 그리고 얼마 전 
모두를 빡치게 만든 농협 해킹 사건도, 논란은 있
으나 일단 검찰은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결론
지었다. 최근엔 40t의 무기를 이란에 팔았다. 그리
고… 김정일의 머리 모양은 정말 이상하다. 

필리핀
2010년 필리핀 군대는 리조트에서 미국인 3명과 
필리핀인 17명의 납치를 지휘한 이슬람 조직의 수
장을 사살했다. 모슬렘 급진주의 테러 조직 제마 
이슬라미야와 아부 사야프는 대량 살상, 폭탄 테

러, 참수 등으로 필리핀을 뻘겋게 물들인다.

성지(옛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자유 전선,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
인 이슬람 지하드에게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와 가자 지구의 옛 예루살렘 자리는 신성한 땅이
자 고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테러
리즘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알 카에다가 모든 
힘을 전투에 쏟는 반면, 하마스나 파타(팔레스타
인 민족해방운동)은 정당을 만들어 정치적인 투

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제마 이슬라미야 같은 테러 조직의 은닉처다. 제
마 이슬라미야는 2002년 발리 폭탄 테러로 202명

을 사망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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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BRAZIL

요즘 브라질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 리포터 모니카 아포르
와 함께 상 파울루 거리 한 복판에서 MAXIM 화보 촬영을 마쳤다. 
길이 막히고 난리도 아니었다. 
BY ROMÁRIO DE OLIVEIRA 

PHOTOGRAPHS BY ANGELO PASTOR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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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엔 수줍음을 많이 타요. 
                        하지만 MAXIM의 표지모델이 된 이상 
        내 안의 노출증을 이끌어 내야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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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파울루 거리 한 가운데서의 화보 촬영
은 어땠나?

정말 재미있었다! 솔직히 그런 옷을 입고 밤거리

에 서 있으려니 조금 추웠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

들이 몰려들어 뜨거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휘

파람을 불고, 소리를 치던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

을 것 같다. 특히 그 중 한 명이 외쳤던 말이 기억

에 남는다. 

뭐라고 했기에?
나에게 “나탈리 라무르!”** 라고 외쳤다. 아주 멋

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

당신이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를 향해 입술을 삐죽
거리며 뾰로통한 표정을 지어 줄 때마다 촬영장 주
변에 몰려든 남자들이 군침을 흘리며 사진을 찍어
대고 난리도 아니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이 구경꾼
들 때문에 신경 쓰여서 촬영을 못하겠다고 할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방해가 안 되던가?
음, 사실 신경은 좀 쓰였다. 하지만 얼마든지 맘껏 

찍어도 좋다. 나처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공공장

소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는다고 불평하면 되나? 그

게 싫으면 그냥 집에 짱박혀 있어야지.

정말 쿨하다. 세상 여자들이 다 당신 같다면 얼마

나 좋을까?
여자라면 누구나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믿을진 몰

라도 사실 난 정말 부끄럼이 많다. 

부끄럼을 탄다고? 믿을 수 없다. 정말인가? 
정말이다. 하지만 내가 그 부끄러움을 은근히 즐긴

다는 건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수줍음 타는 성격으로는 MAXIM 표지 촬영
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이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이렇

**나탈리 라무르: 브라질의 국민 여배우 Deborah Secco
가 영화 <어리석은 마음>에서 맡았던 극 중 인물의 이름이
다. Deborah Secco는 2008년 12월 MAXIM 브라질판의 표
지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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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 아포르의
미공개 컷 보기

게 등을 떠밀어주고, 더 보여달라고 환호하는 상황

이 찾아오길 은근히 바라는 것 같다. 바로 오늘처

럼 상 파울루 거리 한 가운데서 섹시한 옷을 입고 

MAXIM촬영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 말이다. 

당신을 보고 노출증이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
도 있다. 
가끔은 필요에 의해 실제로는 없는 노출증도 만들

어내고 속에서 끌어내야 할 때가 있다. 번화가 한 

가운데서 란제리만 입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포즈

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니, 스스로 노출증에 

걸린 것처럼 자기 최면을 해야만 했다. 

사랑한다! 당신은 진정한 프로다.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노출증을 갖고 있다. 주목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다면 방송 체질이 아닌 거지. 

그럼 혹시 당신을 보며 군침 흘리던 그 남자들이 
촬영에 도움이 된 건가?
그건 아니다. 정말 카메라 렌즈에만 집중해야 했

다. 그리고 그 렌즈 바깥에 있는 남자 무리들을 시

야에서 지우려고 노력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한 컷도 제대로 찍을 수 없었을 걸?

오늘도 그 중 몇몇 찌끄레기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서있던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참 넌센스다. 안 그런가? 내가 아슬아슬한 옷차림

으로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적잖은 남자들이 나를

 ‘정신상태가 틀려먹은 암캐’라며 비난한다. 그러

면서 뒤에선 내 파파라치 사진을 검색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려 하고, 내가 더 벗은 모습을 보

려고 난리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까도 내 옆에 있던 한 경
비원이 다가와서 나지막히 말했다. “모니카는 정말 
최고”라며, “오늘 여기서 모니카의 MAXIM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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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이다.  
나 또한 너무 행복했다고 전해주고 싶다. 상 

파울루의 중심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보면 별의 별 얘기를 다 듣게 된다. 누군가에

겐 내가 달콤한 쿠키상자이겠지만, 누군가에

겐 세계 최악의 미친 년일 수도 있겠지. 그렇

지만 그 얘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

려 한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인드 콘트

롤을 하고 집을 나선다.“난 네가 정말 자랑

스러워”라고 되뇌이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

쳐도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게 되니까.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
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건 나보다 내 남자 친구가 더 잘 알 것 같은

데? 그에게 물어봐라. 

음, 이 얘긴 관두는 게 좋겠다. 그럼 두번째 
중요한 질문. 만약 당신이 24시간 동안 남자
가 된다면 뭘 하고 싶나?
글쎄... 아마 24시간 동안 여기저기 친구 녀석

들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잡을 거다. 

기왕 남자가 되었는데 하루 종일 전화통이나 
붙들고 있겠다는 건가?
그날은 전화를 하며 약속을 잔뜩 잡고, 24시

간 후 내가 여자로 돌아오면 그 남자들을 만

나러 다녀야지! 

잠깐, 남친이 이걸 볼텐데 괜찮은 건가?
괜찮다. 왜냐면 남자 친구에게 가장 먼저 전

화를 할 거니까. 

젠장, 부러운 녀석이로군. 인터뷰 그만해야
겠다. 
음, 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좀 더 시

사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얘기를 해볼까?

그런 건 트위터에나 남겨라. 참, 트위터 주소
가 어떻게 되나?
MAXIM독자님들,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mo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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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럼을 많이 타지만 
        사실은 은근히 그 부끄럼을 즐긴다.

114-119p_brazile.indd   119 2011-06-20   �� 3:37:52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가죽에 팔목 육수를 더하면 당신이 가는 곳에 모든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지니, 여름엔 자고로 시원하고 상큼한 게 최고. 

COOPERATIONS 제로원(02-3446-9949) 오디엠(02-543-7685) 아디다스(02-547-2771) 오클락(www.liful.co.kr) 스와치(02-3149-9549) 닉슨, 에포스(02-546-7764)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2

1

3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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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터드 사랑은 시계도 예외일 수 없다.
288,000원 제로원

2 검정색 메탈 시계에 파란색 숫자가 멋스럽다. 
398,000원 닉슨

3 시계 알만 뗄 수 있는 팔찌 형식의 
고무 스트랩은 다른 색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48,000원 오클락 by 라이풀
4 장난감이 아니다. 

레고 모양의 부드러운 고무 스트랩 시계  
230,000원 오디엠

5 얼음처럼 투명한 플라스틱 스트랩 시계  
가격 미정 아디다스

6 번개 모양으로 커팅한 스트랩이 독특하다. 
유명 디자이너 제러미 스콧과 협작품.  

86,000원 스와치 

7 깔끔한 실버와 화이트의 조합이 시원하다. 
2,000,000원대 에포스

7 

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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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HOT!!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S BY 장미연 
ASSISTANT 조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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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중산모 
96,000원 캉골 

톡톡 튀는 펩시 로고 캡 
39,000원 콜렉티 

뒷 부분이 메시 소재로 된 파란색 캡 
49,000원 스투시 by 햇츠온

벗겨질 일 없는 모자  
가격 미정 록시

지퍼 달린 주머니가 실용적인 캡  
49,000원 코데즈컴바인 하이커

쓰는 순간 레전드! 계왕권 작렬! 
2011 S/S 조선 메시 캡
154,000원 반8

H로고의 챙이 짧은 캡 
42,000원 허프 by 피나클

그늘 속에 머리통을 숨기자. 

2011 SUMMER
MAXIM'S PERFECT STYLE GUIDE

모자를 쓰면 냉장고 안에 머리를 처박고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하고 멋지다. 머리가 너무 크거나 작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큰 바위 얼굴을 

위해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한 모자를 만들어 파는 업체도 있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도전해보자. 얼굴이 작다면 초글링거 쓰면 되지, 뭐.  C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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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당신 사이에 지켜야 할 선,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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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인 인디언 패턴이 멋스러운 수영복 99,000원 빌라봉 by 로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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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잔 빼는 당신을 위한 검정색 스트라이프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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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선 알록달록한 색이 으뜸이지! 

86,000원 볼컴 by 스파이시칼라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마라. 매장에서 보는 것과 해변에서 입는 건 천지 차이다. 촌스럽기만 한 꽃무늬도 해변에선 의외로 먹힌다. 

서핑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할 계획조차 없더라도) 서핑 브랜드에서 보드 쇼츠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수영복 전문 브랜드보다 감각적인 디자인이 많다. CO
O

PE
R

AT
IO

NS
   

   
   

   
   

   
   

   
   

   
 캘

빈
클

라
인

 스
윔

웨
어

, 갭
(0

2-
34

46
-7

72
5)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마라. 매장에서 보는 것과 해변에서 입는 건 천지 차이다. 촌스럽기만 한 꽃무늬도 해변에선 의외로 먹힌다. 

서핑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할 계획조차 없더라도) 서핑 브랜드에서 보드 쇼츠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수영복 전문 브랜드보다 감각적인 디자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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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WEARSWIMWEARSWIMWEARSWIMWEAR

 클
럽

모
나

코
(0

2-
54

6-
77

64
) 빌

라
봉

(15
44

-4
91

5)
 볼

컴
(0

2-
34

44
-7

71
2)

 
   

   
   

   
   

   
   

   
   

   
 캘

빈
클

라
인

 스
윔

웨
어

, 갭
(0

2-
34

46
-7

72
5)

기하학적인 인디언 패턴이 멋스러운 수영복 99,000원 빌라봉 by 로닌

핑
크

색
에

 하
얀

색
 물

감
이

 흩
뿌

려
진

 무
늬

의
 수

영
복

 

108,000원
 캘

빈
클

라
인

 스
윔

웨
어

점잔 빼는 당신을 위한 검정색 스트라이프 수영복  

75,0
00원

 갭

핑
크

색
에

 하
얀

색
 물

감
이

 흩
뿌

려
진

 무
늬

의
 수

영
복

 

108,000원
 캘

빈
클

라
인

 스
윔

웨
어

CO
O

PE
R

AT
IO

NS
 클

럽
모

나
코

(0
2-

54
6-

77
64

) 빌
라

봉
(15

44
-4

91
5)

 볼
컴

(0
2-

34
44

-7
71

2)
 

   
   

   
   

   
   

   
   

   
   

 캘
빈

클
라

인
 스

윔
웨

어
, 갭

(0
2-

34
46

-7
72

5)

TIP

��_��� 8p-���_����2.indd   123 2011-06-20   �� 3:21:21



124 MAXIM JULY 2011

무슨 일이든 하체가 받쳐줘야 잘되는 법. 해변의 로맨스도 포함해서!

허리의 하얀색 줄무늬가 시원해 보인다. 
59,000원 애스크 

닻 패턴이 여름을 알린다. 
115,000원 타미힐피거

무난한 스타일일수록 오래 입는다. 체크무늬 반바지 
69,000원 갭

벨트의 뒷면이 포인트인 초록색 반바지  
255,000원 시스템옴므

노끈 벨트가 달린 배기 스타일의 반바지  
100,000원대 제너럴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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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발목 위를 노출하지 않는 남자, 생각만 해도 갑갑하다. 반바지는 반바지인데 10년쯤 입었음 직한 건빵 바지를 입는 남자, 보기만 해도 우울

하다.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적어도 깔끔하고 멋진 바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PANTSPANTSPANTS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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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8 티셔츠 
선물 받기

땀에 찌든 육신을 상쾌하게 만드는 유쾌한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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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요코와 좀비 존 레논이 그려진 티셔츠  
42,000원 일모스트릿닷컴

화려한 색상, 깜찍한 이미지에 속지 마라! 
사람을 먹는 괴물이 산다.  
39,000원 반스

거친 붓 터치로 그린 듯한 성조기 프린팅 티셔츠
175,000원 시스템옴므

티셔츠 뒷면은 섹시한 여자가 지킨다. 
45,000원 허프 by 피나클

해부학이 별거냐. 내 몸속 장기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25,000원 반8

문답 무용! 진짜 괜찮은 스타일! 
19,800원 반8

여름 티셔츠는 자주 빨기 때문에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 아무리 독특한 프린팅의 옷을 입더라도 질리기 전에 멸망하는 게 녀석의 운명이다. 

아쉬워 하지 말자. 또 예쁜 거 사면 되지. 다행히 다른 옷에 비해 저렴하잖아?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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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볼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25,000원 반8

여름 티셔츠는 자주 빨기 때문에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 아무리 독특한 프린팅의 옷을 입더라도 질리기 전에 멸망하는 게 녀석의 운명이다. 

아쉬워 하지 말자. 또 예쁜 거 사면 되지. 다행히 다른 옷에 비해 저렴하잖아? 

땀에 찌든 육신을 상쾌하게 만드는 유쾌한 티셔츠!땀에 찌든 육신을 상쾌하게 만드는 유쾌한 티셔츠!땀에 찌든 육신을 상쾌하게 만드는 유쾌한 티셔츠!땀에 찌든 육신을 상쾌하게 만드는 유쾌한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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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붓 터치로 그린 듯한 성조기 프린팅 티셔츠
175,000원 시스템옴므

티셔츠 뒷면은 섹시한 여자가 지킨다. 
45,000원 허프 by 피나클

해부학이 별거냐. 내 몸속 장기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문답 무용! 진짜 괜찮은 스타일! 

CO
O

PE
R

AT
IO

NS
 일

모
스

트
릿

닷
컴

, 반
스

(0
2-

51
4-

90
06

) 시
스

템
옴

므
(0

2-
54

6-
77

64
) 반

8(
w

w
w

.b
an

8.
co

.k
r) 

허
프

(0
2-

34
45

-1
23

5)

해부학이 별거냐. 내 몸속 장기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25,000원 반8

해부학이 별거냐. 내 몸속 장기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 
25,000원 반8

문답 무용! 진짜 괜찮은 스타일! 
19,800원 반8
문답 무용! 진짜 괜찮은 스타일! 

TIP

땀에 찌든 육신을 상쾌하게 만드는 유쾌한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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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
빛나는 하드웨어가 여심을 흔드는 건 여행 가방도 마찬가지. 

비행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크로스백  
60,000원 비아모노

엄청난 용량을 뽐내는 파란색 백팩 
208,000원 커버낫 by 피나클

PVC 소재의 기내용 사이즈 캐리어  
1,698,000원 오로비앙코

고급스러운 색감의 크로스백  
1,098,000원 프리마클라쎄

물에 젖지 않는 주황색 크로스백 
395,000원 스톤아일랜드 

장롱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 1년에 몇 번 태양을 보는 제품이라면 유행 타는 디자인은 피하자. 

1번의 바깥세상 나들이 후, 장롱 속 무기징역살이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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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 1년에 몇 번 태양을 보는 제품이라면 유행 타는 디자인은 피하자. 

1번의 바깥세상 나들이 후, 장롱 속 무기징역살이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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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색감의 크로스백  
1,098,000원 프리마클라쎄

물에 젖지 않는 주황색 크로스백 
395,000원 스톤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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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색감의 크로스백  
1,098,000원 프리마클라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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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땀에 전 축축한 발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까지 

눅눅하게 만들지 말자. 

산뜻한 색상의 플립플랍
28,000원 사눅

다양한 색감과 무늬의 조합이 시원한 슬립온  
200,000원 본지플로어

메시 소재의 벽돌색 운동화
94,000원 제너릭서플러스 by 라이풀

범상치 않은 해골 프린팅이 돋보이는 슬립온  
145,000원 스켈퍼스 

모든 각도에서 공기가 들어와 
바람 잘 날 없는 운동화 
129,000원 아디다스 

장마철에도 보송한 발을 만들어주는 레인 부츠  
438,000원 헌터

(위부터)

여름엔 조리밖에 신을 게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여름 신발도 꽤 많은 종류를 자랑한다. 당신 입맛대로 고르세요.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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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조리밖에 신을 게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여름 신발도 꽤 많은 종류를 자랑한다. 당신 입맛대로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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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도 보송한 발을 만들어주는 레인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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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도 보송한 발을 만들어주는 레인 부츠  장마철에도 보송한 발을 만들어주는 레인 부츠  
438,000원 헌터

장마철에도 보송한 발을 만들어주는 레인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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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L
해변의 꽃, 비치 타월.

브랜드 고유의 색상 조합이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85,000원 타미힐피거

해맑은 스머프가 사는 노란색 비치 타월  
가격 미정 홀하우스

영문 프린팅이 멋스럽게 박힌 겨자색 비치 타월  
48,000원 아나로그 by 로닌

플립플랍, 비치백과 세트로만 판매 
99,000원 지프

비치 타월 재질의 판초  
79,000원 퀵실버

사실 우린 비치 타월까지 관심을 갖기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소품에 미친다는 사실. 아~, 거 참 번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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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린 비치 타월까지 관심을 갖기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소품에 미친다는 사실. 아~, 거 참 번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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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스머프가 사는 노란색 비치 타월  
가격 미정 홀하우스

영문 프린팅이 멋스럽게 박힌 겨자색 비치 타월  
48,000원 아나로그 by 로닌

플립플랍, 비치백과 세트로만 판매 

비치 타월 재질의 판초  
79,000원 퀵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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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0원 퀵실버

플립플랍, 비치백과 세트로만 판매 플립플랍, 비치백과 세트로만 판매 
99,000원 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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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BREAKER
                                조금은 쌀쌀한 해변의 밤,                     

여자에게 겉옷을 벗어 건넬 줄 아는 남자가 

여자의 겉옷을 벗길 수 있는 법.  

속이 비치는 레몬색 옷은 
<1박 2일>에서 지우히메가 

입으셨다지. 
155,000원 바우데 오렌지 부분엔 옅은 

도트 무늬가 발랄함을 더한다. 
159,000원 푸마  

일러스트만큼 멋스러운 타이포 
디자인의 바람막이  

가격 미정 아디다스 네오라벨

강렬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바람막이  

218,000원 프레드페리

밀리터리 재킷 디자인을 상큼한 
파란색으로 세련되게 마무리했다.  

299,000원 나이키

한여름 밤 해변은 낮의 열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멍청이다. 

바람막이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얇은 것과 색상이 화려한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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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비치는 레몬색 옷은 
<1박 2일>에서 지우히메가 

입으셨다지. 
155,000원 바우데 오렌지 부분엔 옅은 

도트 무늬가 발랄함을 더한다. 
159,000원 푸마  

일러스트만큼 멋스러운 타이포 
디자인의 바람막이  

가격 미정 아디다스 네오라벨

강렬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바람막이  

218,000원 프레드페리

밀리터리 재킷 디자인을 상큼한 
파란색으로 세련되게 마무리했다.  

299,000원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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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트 무늬가 발랄함을 더한다. 
159,000원 푸마  218,000원 프레드페리218,000원 프레드페리218,000원 프레드페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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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구운 게 먹음직스러운 법이다.

잘 구운 게 먹음직스러운 법이다.

잘 구운 게 먹음직스러운 법이다.

잘 구운 게 먹음직스러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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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ZA 
TANNING

귀찮게 어떻게 혼자서 태닝하나.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왕 대접 받으며 태닝 받고자 하는 독

자를 위해 요즘 가장 핫한 태닝숍 ‘이비자 태닝’ 을 소개한다. 1:1 태닝 상담으로 고객의 피부상

태와 원하는 태닝 컬러를 꼼꼼히 체크하고, 국내외 유명 DJ가 시간대별로 일렉트로닉, 딥 하

우스, 라운지 음악을 들려줘서 지루할 틈이 없다. 구하라, 강지영, 니콜, 현아와 가윤, 효연, 가

희, 제시카 고메즈, 유노윤호, 최시원, 종현, 세븐과 박한별(헥헥...) 등이 이집 단골이다. 국내 

유일 24시간 오픈 태닝숍이며 서울엔 대학로, 홍대, 압구정,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

도 부천과 일산, 부산 진구에도 있다. 

SELF TANNING 
AT HOME

방구석에서도 태닝이 가능하다고? 

태양에 직접 피부를 노출하지 않고 구릿빛 피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잠

시 동안 피부에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한 번 바르면 3~7일 

정도 유지되니 여름 한철만 구릿빛 피부를 원한다면 시도해보자. 사용법도 간단

하다. 저렴하기까지 하다. 올레! 

클럽이야 태닝 숍이야?

1. 셀프 태닝 일주일 전에 각질을 제거하고 털을 밀자. 단, 때는 밀면 안 돼.

2. 손도 검게 염색될지 모르니 제품을 바를 땐 비닐장갑이나 스폰지를 이용

해 꼼꼼히 발라라. 손바닥으로 해결했다면 깨끗이 씻는 수밖에.

3. 피부에 제대로 착색될 때까지(약 3시간) 물은 멀리한다. 땀도 흘리지 마. 

TIP

홍대점

셀프 태닝 제품
선물 받기

마몽드 썸머 
보디 글로우 로션
제품을 바르면 한동안 물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끈적거려서 불편할 줄 알았

는데, 일반 보디 로션을 바른 느낌과 

다르지 않다. 발색력 토너먼트에선 4

위에 그쳤지만, 제품을 바른 곳과 아

닌 곳의 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서 

만족스럽다.  

130mL 15,000원

유핏 썬리스 나이트 
골드 태닝 티슈
물티슈처럼 생긴 요놈의 물기가 마를 

때까지(약 5분) 원하는 부위에 쓱쓱 문

지른 후 3시간 정도만 기다리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천연 DHA

가 함유된 식물성 성분이 들어 있다. 

뭔가 좋은 거겠지. 물티슈 타입이라 아

주 촉촉하고, 제품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구석구석 고루 잘 발린다. 

15매+15매 16,800원

유핏 더블 트리트먼트 
썬리스 셀프 태닝 크림 
모든 제품 중 가장 발색 효과가 좋았

지만 제품이 뭉쳐 있던 곳에 얼룩이 

졌다. 게으른 에디터의 손놀림으로 건

성건성 발라서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맘을 잡고 제대로 바르려고 했지만...

생각만 했다. 독자느님이 해보고 괜찮

다면 알려주길. 막이 한 겹 생긴 느낌

이 좀 답답한 게 흠.  

200g 29,800원 

지아자 셀프 태닝 페이스크림
+ 셀프 태닝 바디 로션
얼굴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할까 봐 걱

정했는데, 바디 로션에 비해 얼굴 발색

은 조금 덜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더

라도 사용처에 따라 발색의 차이를 두

다니 놀랍다. 근데, 내 몸이 얼굴보다 

원래 더 까맸던 것 같기도 하고. 

50mL+200mL 52,000원

                     (각 28,000원) 

MAXIM
Choice

STYLE
GROOMING

��_2p_���.indd   130 2011-06-19   �� 3:13:27



JULY 2011 MAXIM 131

HOT SPOT
이름: 이비자 워터 사이드

장소: 경기도 가평

이비자 태닝 회원만을 위한 무료 야외 태닝 장소로, 가족단위가 아닌 오직 성인들만의 위한 장

소다(오예!). 젖비린내 풍기는 애들 따윈 없고 젖절한 누나들로만 가득 찼다는 말이다. 이비자 

회원카드를 지참한 1명이 있다면 친구 3명까지 이용 가능 하고 할인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회원카드는 이비자 태닝에서 최소 5번 태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된다. 오늘부터 태닝 시작!

Let’s 
Drink 바짝 구웠더니 목마르지? 

비오템 
레 꼬포렐 바디 밀크
오렌지와 자몽의 상큼한 향이 피곤에 

찌든 몸에 싱그러움을 불어넣는다. 냄

새가 좋아서 자꾸 몸에 코를 부비적 거

리게 된다. 순수 플랑크톤 성분이 자외

선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세

포 재생을 촉진해 피부가 윤기 있고 촉

촉해진다.  

200mL 40,000원

셀프 태닝은 태양에 직접 살을 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수분 공급 

조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셀프 태닝 후 하루 종일 햇빛 아래에서 놀았다

면 얘기가 다르지. 마른 오징어보단 반건조 오징어가 좋은 이유를 당신 몸에 굳

이 비유하고 싶진 않지만 말이다.

지상낙원이 요기 있네!

오리진스 
세이브 더 메일
오일 프리 타입의 모이스처라이저로, 

아보카도, 해바라기씨, 오이 등의 성

분이 섞인 향이 기존 오리진스 특유

의 풍선껌 냄새와 다르다. 한약으로 착

각할 만한 독특한 냄새 때문인지 내장

까지 건강해진 느낌이다. 콜라겐의 생

성을 촉진해 잔주름을 개선하는 효과

가 있다. 

75mL 42,000원 

크리니크 딥 콤포트 
바디 모이스춰라이져
시어 버터가 피부에 부드러움과 매끄

러움을 선사하는 크림 타입 제품. 민첩

한 흡수력을 자랑하며 끈적임이 전혀 

없다.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 유해산소

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노화까지 방지

한다. 수분 하나 공급하려고 했을 뿐인

데 회춘할 것 같다. 

200mL 30,000원

마몽드M 토탈 솔루션 
에너자이징 젤
상큼한 멘톨 성분이 들어 있는 하늘빛 

제품이 상큼하다. 흡수가 빠르진 않지

만 피부 속까지 촉촉하고 쫀득해진 느

낌이 든다. 피부 톤 개선, 각질 개선 효

과는 물론, 부기까지 신경써준단다.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덜어 얼굴 전

체와 목까지 바르자.

100mL 18,000원

HELP
SHAWTY
(이비자 태닝 압구정 본점 매니저)

- 1:1 전문 태닝 상담 경력 7년 차 베테랑

- 본점에서 국내 연예인의 태닝 컬러 관리 담당

MAXIM
Choice

COOPERATIONS 비오템(02-3497-9705) 크리니크(02-3014-2915) 마몽드
(080-023-5454) 이비자태닝(www.ibizast.com) 유핏(www.yufit.co.kr 031-226-
8221) 지아자(www.ziaja.co.kr 02-423-1287) 오리진스(02-344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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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1 하얀 물결무늬가 시원한 벨트 210,000원 보스 블랙맨

2 옅은 갈색 가죽 벨트 78,000원 지이크

3 천 소재는 자칫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니 면바지를 허용한 
회사에서만 사용하자. 48,000원 커버낫 by 피나클

4 회색빛이 살짝 도는 남색 가죽 벨트 
115,000원 시스템옴므  

5 가죽을 엮은 벨트 78,000원 지이크

6 천과 가죽이 적절히 섞여 어디든 어울린다.  
95,000원 프레드페리

STYLE
BUSINESS

재킷을 벗어던진 여름, 허리에 힘을 주자.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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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MAXIM JULY 2011

간호사 누님들이
더 보고 싶어?

THE MAXIM PARTY

WHO'S THAT GIRL?
지난 5월 MAXIM 파티 포스터를 공개하자마자 

“도대체 포스터 속 그녀는 누구냐”라는 문의가 폭주했다. 
MAXIM을 꾸준히 봐온 독자라면 포스터 속 훌륭한 처자가 

전년도 MISS MAXIM 콘테스트 우승자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MAXIM 파티 포스터의 등장에 클러버들은 

“이제껏 수많은 파티가 있어왔지만 
이렇게 위풍당당한 포스터는 처음”

이라며 에디터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다. 
MAXIM 파티 포스터는 앞으로도 쭈욱 MISS MAXIM 콘테스트 

우승자들이 장식할 예정이다.

2011. 5. 21 

THE MAXIM PARTYTHE MAXIM PARTYTHE MAXIM PARTYTHE MAXIM PARTYTHE MAXIM PARTYTHE MAXIM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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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M PARTY

WHO'S THE NEXT PARTY GIRL? 
2011 MISS MAXIM 콘테스트가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에서 진행 중이다. 
자신이 직접 올린 셀프 화보의 다운로드 수가 가장 높은 참가자가 

MAXIM과 화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다
(이번 호 우승자의 비키니 화보가 궁금하지? 26P로 고고싱). 

당신 손으로 MAXIM 화보나 파티 포스터의 주인공을 
직접 고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홈페이지 좌측 상단 

‘MISS MAXIM CONTEST’를 클릭할 것. 
아리따운 여성들이 당신의 한 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 MAXIM의 파티걸은 누가 될지 벌써 궁금하지 않나?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CLUBAXIM에 등장하는 핫한 그녀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클럽 곳곳에 숨어있는 MAXIM GIRL, 당신은 몇 명이나 찾았나? 

BY 김희성

PHOTOGRAPHS BY HOSPITAL PHOTOGRAPH
COOPERATIONS CLUB ANSWER, ESCAPE KOREAMM HOSPITAL PHOTOGRAPH

CLUB ANSWER, ESCAP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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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M PARTY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부터 CLUB ANSWER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로 이미 만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이 틀 무렵까지도 사람들은 

도통 집에 갈 생각을 안 했다. 
이에 우리는 감사의 의미로 다양한 선물을 

MAXIM 로고가 박힌 MAXIM BAG에 담아 마구마구 뿌렸다. 

파티 현장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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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1 
THE MAXIM PARTY

BUY ME A DRINK
이 날 우리는 ‘BUY ME A DRINK’ 스티커를 암컷들에게 나눠줬다. 
이 스티커를 몸에 붙이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면 살며시 다가가 

“우쥬라이크썸씽투드링크?”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혹시 마음에 드는 그녀가 ‘BUY ME A DRINK’라고 

적힌 스티커라도 몸에 붙였다면 이 날은 대박인 거지. 
이 스티커의 의미는 

‘술이 땡겨요’, ‘나 오늘 한가해요’, ‘시끄럽고 술이나 사’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녀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건 당신의 몫이다!

NEXT PARTY, COMING SOON!
이번 파티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MAXIM 파티는 매달 열리니까. 
MAXIM에 등장하는 화보 속 그녀들도 오냐고? 

두말 하면 잔소리. 
플로어 곳곳에 핫한 MAXIM GIRL들을 심어 놓을테니 

매의 눈으로 찾아보도록. 

THE MAXIM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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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 풀 블러디드 컬렉션 출시
스와치가 시크한 감성의 크로노그래프 시계, 풀 블러디드(Full Blooded) 컬렉션을 선보인다. 풀 블

러디드 컬렉션은 비행기에 사용되는 폴리아미드 소재의 케이스와 알루미늄 브레이슬릿을 채용

해 놀랄 만큼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남성용과 여성용 2가지로 출시되며 다양한 컬러를 선

보인다. 다이얼에 해골 패턴을 넣어 트렌디한 느낌을 더한 풀 블러디드 스컬 2종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가격 191,000~215,000원  www.swatch.kr

HTC EVO 4G+로 더욱 빨라지다
HTC EVO 4G+는 기존 3G 네트워크보다 약 3배 빠른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와이브로

(WiBro)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4G 안드로이드 탑재 폰이다. 여기에 퀄컴 스냅드래곤 1.2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화려한 그래픽과 빠른 처리 속도를 뽐낸다. 7월 1일 출시 예정. 

문의 02-2263-4754

더위를 이기는 드링크
   그레이 구스 포아
무더운 여름, 뭔가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것

이 당기는 계절이다. ‘그레이 구스 포아’는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은은한 달콤한 앙

주 배(Anjou pear)의 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

는 천연 배 플레이버드 보드카다. 글라스에 

얼음을 가득 채운 후 구스 포아와 토닉 워터

를 채워 마셨을 때의 상쾌함은 워터 파크의 

물보라보다 짜릿하다. 

가격 6만원대  문의 070-4468-9722

한국타이어,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 
BMW OE(신차용 타이어) 
공급 시작
한국타이어가 BMW에 OE 타이어(Original 

Equipment,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

로벌 프리미엄 타이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한다.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

되는 한국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벤투

스 프라임2(Ventus Prime2)’는 깜찍한 디

자인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BMW의 미니(MINI)에 장착된다. 

www.hankooktire.com

시스템 옴므,
크루즈 보트 슈즈 출시
슬림&스타일리시를 표방하는 시스템 옴므가 

빈티지하고 시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크루즈 

보트 슈즈를 선보인다. 초록색의 산뜻한 색감

과 뛰어난 착화감이 돋보이며 가볍고 때가 잘 

타지 않는 것이 특징. 뜨거운 여름 시즌 여유

로운 감성을 표현하고 싶은 남성이라면 도전

해볼 만하다. 

가격 295,000원 문의 02-3416-2552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Adidas Por-

sche Design Sport)가 워터 스포츠에 특화된 

슬라이드인 ‘FS 플립플랍(Flip Flop)’을 선보인

다. 착용감과 접지력 모두 최고 수준의 프리미

엄 제품이다. 세계 최초로 신세계 명동점, 아

디다스 퍼포먼스 콘셉트 스토어 압구정점, 대

치점, 롯데 명동점과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 공

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가격 19만 원  문의 02-2186-0403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의‘FS 플립 플랍’

남성 향수, 노스트럼맨 
오드투알렛 한정판 출시
전 세계 셀러브리티가 사용하며 극찬한 글로

벌 NO.1 향료 회사 ‘지보단(GIVAUDAN)’이 

제작한 한정판 향수가 국내에 출시됐다. 자크 

허클리와 프랑스 디자이너 알바의 합작으로 

지중해 파도를 형상화한 심플한 디자인을 채

용했다. 신선한 프루티 향조를 더한 우디 계열

이며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 향수로서 산뜻

함과 세련된 향이 무더운 여름에 잘 어울린다. 

지에스샵과 롯데닷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 65,000원(100mL)  문의 02-595-1990 

MAXIM 
BUYER’S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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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연극 시리즈 엄.이.사의 새로운 작품 개막
창작 연극의 메카인 극단 연극하는 엄.이.사에서 연극 <밍크고래는 소화불량이다>로 창작 연

극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작품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빗대어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 청춘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연극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봐도 좋은 작품. 대학로 SM 

아트홀에서 볼 수 있다. 공연 기간은 단 7일이니 예매를 서두르자. 

가격 20,000원  문의 070-4320-2575

스파클링 와인   버니니, 
새 버전 출시
달콤한 첫맛과 청량함으로 남녀노소에게 인

기 있는 와인 ‘버니니(BERNINI)’가 가벼워진 

새 제품을 출시했다. 풍부한 과일과 아카시

아 꽃의 진한 향을 작고 가벼운 병에 담아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적 와인을 즐길 수 있

게 구성했다. 식사와 함께 먹기에도, 갈증 해

소를 위해 맥주처럼 마시기에도 적절한 제품. 

문의 02-512-5270 

소니코리아,
무선 3D사운드 헤드폰
MDR-DS6500 출시
MDR-DS6500는 소니의 7.1ch 음향 기술을 통

해 7개의 스피커가 사방에서 울리는 것과 같은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7.1채널 3D사운드를 제

공한다. 3시간 충전으로 최대 2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가격 269,000원  문의 02-6370-8095

세계 비보이
마스터즈 챔피언십
(R-16 KOREA 2011)
세계 5대 비보이 대회 중 하나인 R-16 KOREA 

2011이 7월 2, 3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

서 개최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카자

흐스탄 등 세계 9개국의 예선전 통과자 200여 

명과 한국 대표가 참가하며, 게스트 공연으로 

박재범의 비보이팀인 ‘AOM’의 공연도 준비되

어 있다. 팝핑, 록킹, 비보이 등의 다양한 댄스

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www.r16korea.com 

닛산 리프, 유로 엔캡 최고 안전 등급 획득
닛산 자동차는 배출 가스가 전혀 없는 100% 전기차 리프(LEAF)가 유로 엔캡(EURO NCAP)

의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 전기차 사상 최초로 별 5개의 최고 등급을 획득, 최고 안전 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로 엔캡은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 안정성 검증 프로그램으로 엄

격하기로 유명해, 평가 결과는 전 세계 자동차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문의 02-2085-8954

세로텍, HDD 도킹스테이션 하드독 출시
HD-1U3E는 연결 케이블이 부속품으로 들어 있어 IDE HDD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DE 케이블은 제품 전면에 있는 수납공간에 보관할 수 있어 관리하기도 편하다.여기에 

차세대 인터페이스 USB3.0, 3TB HDD를 동시에 지원해 보다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다. 문의 02-6370-8081

남성 시계 ck drive 출시
시크한 도시 남성의 세련된 이미지와 느낌과 

캐주얼한 아웃도어의 느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남성에게 완벽한 ck drive가 출시된다. 

미네랄 글라스와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의 

심플한 조화가 돋보이며, 역동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 550,000~580,000원

문의 02-3149-9562 

��_3p_brend news.indd   139 2011-06-19   �� 6:01:56



140 MAXIM JULY 2011

루미녹스의     F-22 Raptor™크로노그래프
루미녹스 F-22 Raptor™ 시리즈는 매끄럽고 아름다운 전투기 F-22™의 디자인과 성능을 재

창조해 반영한 제품이다. 블랙 PVD 코팅 처리한 44mm 티타늄 케이스 모양은 비행기의 몸

체에, 크라운은 비행기의 엔진에 반영했으며 다이얼의 수, 색깔 및 라이트 테크놀로지(Light 

Technology)는 F-22™의 실제적인 대시보드처럼 디자인했다. 최고의 걸작 전투기의 영감

을 소유하고 싶다면 루미녹스의 F-22 Raptor™ 시리즈에 주목하자. 

가격 1,379,000원  문의 02-757-9866 www.luminoxwatch.co.kr

사진 에세이 FACEHUNTER
성공한 스트리트 패션 사진작가인 이반 로딕(Yvan Rodic)의 첫 번째 사진 에세이집을 선보인

다. 영국 템즈 앤 허드슨(Thames & Hudson)사와 공동 제작한 한정판 에디션으로, 그의 블로

그 이름과 같은 제목이다. 전 세계 아름다운 도시를 돌아다니며 찍은 멋진 인물 사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 326컷을 한 권에 담고 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쿨하고 독창성이 돋보이

는 스타일링에 이반 로딕의 재기 넘치는 짤막한 코멘트가 생생하게 다가온다. 

올림푸스,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카메라 TG-310
방수 카메라의 원조 올림푸스가 여름 휴가철

을 맞아 3M 방수 및 영하 10̊ C 방한 기능을 

발휘하는 스타일리시한 보급형 아웃도어 카메

라 TG-310을 선보였다. 155g에 불과한 가벼

운 무게에 좌우 폭을 줄여 한 손으로도 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가격 328,000원  문의 1544-3200

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
티켓 오픈
대학로 극장가 최강 로맨틱 코미디 <내 이름은 

김삼순>이 막강한 새 캐스트와 함께 다시 돌아

왔다. 까도남 ‘장도영’ 역에는 드라마 <누구세

요?>의 배우 김보강과 뮤지컬 <그리스>의 떠오

르는 신예 유현수가 캐스팅되었다. 연극 무대

의 현장감 덕분에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는 

연극 <내 이름은 김삼순>은 대학로 상명아트

홀 1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석 3만 원  문의 02-764-8760

올 시즌 최고의 패션 아이템 런닝화를 아직도 

구매하지 않았다면 컨버스에서 출시된‘네

온컬러 로드머신 시리즈’를 노려보자. 화려

한 디자인은 물론이거니와 무재봉 공법을 통

해 경량성과 편안한 쿠션감까지 갖췄다. 발의 

움직임에 맞추어 신발의 형태가 자유롭게 변

형되어 신었을 때 느낌은 마치 맨발인 듯한 착

각을 불러 일으킨다. 

가격 99,000원  문의 02-2046-8216

컨버스, 네온컬러 
로드머신 시리즈 출시

이니스프리,‘화산 송이’
모공을 관리한다
버섯이 아니다! 송이란 제주도 방언으로 가

벼운 돌이란 뜻으로, 고열에 의해 도자기처럼 

소성된 아주 희귀한 성분이다. 120만 년 전 제

주도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굳어 만들

어진 청정 희귀 원료인 화산 송이는 숯보다 6

배 더 강력한 흡착력, 머드와 황토보다 뛰어

난 피지 흡착력, 노폐물 제거 능력을 자랑한

다. 트러블을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

는 향균 효과까지 있다. 스팀 타월, 모공 마스

크, 모공 토너, 모공 커버까지 총 4가지 단계

로 만들어진 패키지는 3만 원.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한 켤레를 신발

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One for One

의 탐스. 이번에는 ‘탐스 아이웨어’ 가 선글라

스 한 개를 구매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

람에게 안과 치료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6

월 동안 One for One Store를 통해 탐스 슈즈와 

탐스 아이웨어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 

가격 189,000원  문의 1544-5344

ONE FOR ONE의 또 다른 시작,   탐스 아이웨어

휴가지에서도 돋보이는 
반스 플립플랍
올여름을 위해 꿈틀거리는 근육, 센스 있는 수

영복까지 준비했지만 여기에 삼선 슬리퍼를 

신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에 출시된 반

스의 플립플랍은 반스 고유의 바둑판 체크 디

자인부터 밀리터리 패턴까지 다양한 색감과 

위트 있는 감각으로 무장했다.‘반스 플립플

랍’으로 휴가지 패션의 화룡점정을 찍자. 

가격 39,000원  문의 www.abc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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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S2GALAXY S2GALAXY S2
MAXIM에서 갤럭시S2를 질러라! 
13만 원 상당의 상품이 쏟아진다! 롸잇 나우! 

2 가지 패키지 중 입맛에 맞게 골라 잡으시라!  

감동의 눈물이 흐르지?
고민은 MAXIM이 했으니 

많이들 신청하라고!

스마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 MAXIM과 함께 하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를 참조할 것! 

MAXIM에서 
Galaxy S2를 질러라!

+ +

액정보호필름(지문방지+HD강화필름)
USB 2포트 가정용 충전기
갤럭시S2 스타일러스 펜
갤럭시S2 항균 캐릭터 커버

12

57,800
12

57,800
12

57,800
12

57,800

1. MEN’S CLASSIC REFRESH 애프터쉐이브

2. 뮤지컬 <그리스> 7월초 공연 R석 티켓 2장/또는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6월말 공연 R석 티켓 2장 중 택일! 

1. MEN’S CLASSIC REFRESH 애프터쉐이브

2. 뮤지컬 <그리스> 7월초 공연 R석 티켓 2장/또는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6월말 공연 R석 티켓 2장 중 택일! 

“내비게이션 대신 갤스2로 대동단결, 여기에 MAXIM 1년 정기구독 추가요!”  “휴대성이 부왁! 늘어나는 패키지, 여기에 MAXIM 1년 정기구독 추가요!”  

애니모드 액세서리 (8만 원 상당) 애니모드 액세서리 (8만 원 상당)

+

액정보호필름(지문방지+HD강화필름)
차량용 거치대
차량용 충전기(5핀 데이타케이블 포함)
갤럭시S2 패션커버

Package

1
Pack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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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느님에게 TASK 셀프 태닝 로션

을 선물로 주겠다. 뿌잉뿌잉! 나도! 나도!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따윈 없는긔! 

1 MAXIM 7월호를 구매한다.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7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팁을 알려줄까? 첨부한 이미지가 때깔이 나면 날수록, 내용이 알찰

   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치솟는다!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5 8월 호 MAXIM에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6월의 승리자는 라니아의 디 언니 때문에 MAXIM을 처음 사보게 됐다는 이혜린 독자다. 절대 여

자라서 뽑아준 건 아니다(응?). 

GIFT LIST
맨즈클래식 데일리 폼 클랜저, BB크림/ 갸스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포맨, 훼이셜 워시 오일 

클리어폼/ TASK 셀프 태닝/ 지킬 앤 하이드, 

그리스, 키사라기 미키짱/ 반8 티셔츠/ 반다이 

프라모델/ 솔라가드 

체험권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트위터로 
모이소~

퍼줄 때 가져가라고! 

BEAT  THIS  CAPTION

AND LOSER...
이달의 도전과제

까칠한 차도남 개객끼의 뒷다리를 애절한 눈빛

으로 물고 있는 호랑이가 안타까웠던 걸까. 이번 

달도 어이없는 섹드립이 넘쳐 흘렀다. 난무하는 

섹드립 속에 ‘의족 드립’으로 에디터에게 음료수

를 뿜게 한 ‘크리넥스 한 장’님에게 <연애의 신> 

1권을 바친다. ‘크리넥스 한 장’이라는 닉네임으

로 자신이 더러운 솔로임을 확실히 인증한 잔머

리도 높이 살만했다! 연애 비법이 담긴 보물 같은 

책이 임자 있는 수컷에게 돌아가는 꼴은 에디터

도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이 패배자들!

＞ 후배 위하는 선배! 느꼈어요! - 호날두

MAXIM의 연애 기사를 적절히 인용했다는 점

만 높이 사겠다.

＞싫어. 긔색끼야! -이진호

개객끼말고 긔색끼라는 표현을 알려줘 고맙지

만 창의력이라곤 코딱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 호느님, 입맛 배려요. ㅈㅅ  -허태원

독자님, 저희도 눈 배렸어요. ㅈㅅ

MAXIM에서 블랙베리 볼드 9780을 쏜다. 80만 원대

에 육박하는 귀한 선물을 날로 먹을 생각은 아니겠

지? 블랙베리 볼드 9780이 갖고 싶다면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1블랙베리 페이스북 팬페이지(www.facebook.com/

BlackBerryKR)에 접속한다. 

2   “국내에 출시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 시리즈 최신 

모델  ‘블랙베리 볼드 9780’은 블랙베리 OS 6 탑재와 함

께, 편리한 소셜 피드 기능, 강력해진 웹 브라우징, 프리미엄 

쿼티 자판 등 편리한 커뮤니케이션들로 무장 되어있다. 당신

이 볼드 9780을 가진다면 이런 기능들로 무엇을 가장 해보고 

싶은가?” 솔직한 생각을 덧글로 남겨라.

3 블랙베리 볼드 9780을 얻기 위해 당신이 들인 노고의 

흔적을 캡처하여 [블랙베리 9780 이벤트]란 제목으로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MAXIM 홈페

이지 자유게시판에 용감하게 인증 글을 올려라.

4 가장 재치 있는 멘트를 남긴 독

자에게 블랙베리 볼드 9780 1대

를 투척하겠다. 잠깐의 노고로 대박 선

물을 쟁취할 기회니 망설이지 말고 도

전해라.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 

응모하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오빠! 
용기를 내! 

말풍선 달러가기

WINNER
지난 달 우승자

“놔! 내 다리 의족이라고” 
- 크리넥스 한장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MAXIM 7월호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에 주목하라. 생

생한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쏴대니 즐겨찾기 하시라. MAXIM은 오늘도 우리 독

자님들 공짜 선물 밝히는 대머리 

되시라고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이러다 몸에서 사리 나오겠네!

문의: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블
랙

베
리

 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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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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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6 12 24 48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정기 구독 신청 안내

개월 정기 구독
개월 정기 구독

개월 정기 구독
개월 정기 구독

개월 정기 구독

정가 32,40
0원

할인가 

29,40
0원

3천원 

할인

정가 64,80
0원

할인가 

57,80
0원

7천원 

할인

정가 129,6
00원

정가 194,4
00원

정가 259,2
00원

할인가 

114,60
0원

할인가 

164,40
0원 할인가 

209,2
00원

4000
떡 적립

6000
떡 적립

8000
떡 적립

3만원 

할인
5만원 

할인
1만5천원 

할인
+ + +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은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나, 끊임없이 새 선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의 사은품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36

1000떡
 적립

2000
떡 적립

MAXIM JULY 2011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갸스비 Perfect Scrub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맨즈클래식 Double Effect BB Cream

뮤지컬 <그리스> 

TASK Self Tanning

반다이 정품 프라모델

JULY 2011 MAXIM 143

2011_07 ����.indd   143 2011-06-19   �� 2:44:58



MAXIM 독자라면 당연히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지고 있을 터. 
자타가 공인하는 당신의 매의 눈을 좋은 일에 써보자. 이 아이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당신은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진짜 남자니까! 

이 아이들을 집으로
M

IS
SI

NG 

CH
IL
DRE

N

02 - 777 - 0182
http://www.missingchild.or.kr

제보처

유채빈 
당시 만 2세, 여

모영광
당시 만 2세, 남

김대현
당시 만 3세, 남

발생 일자

2003. 11. 22 (토)

발생 장소

충남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체 특징

왼쪽 손등에 화상 자

국, 얼굴에 보조개

가 있음 

발생 일자

2003. 10. 10 (금)

발생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 성불사 

신체 특징

일자형 짙은 눈썹, 

머리숱이 많음, 생식

기에 붉은 반점 

발생 일자

2003. 09. 05 (금)

발생 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신체 특징

이마와 눈썹 쪽에

찢어진 상처, 

배에 검은 반점

김유섭
당시 만 8세, 남

김은지
당시 만 4세, 여

최재혁
당시 만 2세, 남

발생 일자

2003. 02. 06 (목)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체 특징

눈썹이 진하고 

선명한 것이 

특징임

발생 일자

2002. 11. 12 (화)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１동  

신체 특징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 흉터 

발생 일자

2002. 10. 05 (토)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신체 특징

실종 당시에

감색 모자를 쓰고 

있었음 

강송이
당시 만 8세, 여

박효남
당시 10개월, 남

김하은
당시 만 7세, 여

발생 일자

2002. 05. 28 (화)

발생 장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신체 특징

치아가 고르지

않고 뾰족한 

모양임

발생 일자

1984. 11. 01 (목)

발생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역

신체 특징

생후 10개월 경 

실종 발생 

발생 일자

2001. 06. 01 (금)

발생 장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주변  

신체 특징

앞니 1개 빠짐,

왼쪽 코에 

물린 자국 있음

김영근
당시 만 9세, 남

발생 일자

1994. 08. 27 (목)

발생 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집 

신체 특징

뽀얀 피부, 

쌍꺼풀 있음,

엉덩이에 까만 점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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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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